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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刀를 中心으로-

김민지(중부고고학연구소)

Ⅰ. 서론
  

  석기의 기종 및 형태의 변화는 생업경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청동기시대 이

른 시기, 즉 돌대문토기단계에 대한 공반유물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으로 시기구분 및 전기로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동기시대를 규정짓는 마제석기와 무문토기의 조합이 신석기시대 이후의 사냥․ 채집․ 어로 등

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농경을 하는 정주취락이 형성된 배경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라고 보고 있는데(신숙정 2001) 청동기시대의 농경문화라고 볼 수 있는 수전농경이 자리잡기 이

전, 혹은 그 초기단계인 돌대문토기단계에서 선사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무엇을 대상으

로 삼아 생계를 이어나갔는지를 석기조성과 석기상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생업

의 형태와 문화요소를 파악해 봄으로써, 돌대문토기가 청동기시대를 시기구분 함에 있어 전기에 

앞서 전환기적 성격을 띤 조기로 설정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된다.  

  본고의 시간적 배경이 조기를 바탕으로 하고, 전기의 석기상과의 비교를 통하기 때문에, 본고

의 제목은 조기에서 전기를 아울러 ‘開始期’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논지의 전개상 조기와 전

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서술하겠다.

Ⅱ.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분기와 편년

  

  현재까지의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대부분이 강원지역에 집중하여 전개되었다1). 중부지역이 

1)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강원지역 청동기시대를 조기-전기-중기-후기의 4분기설을 채택하거나, 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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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지

석기 토기 연대
평면형태 노지

조기

Ⅰ
중․소형의 

방형

석상 

위석식

장방형석도(양인), 삼

각만입무경식석촉, 타

제석기 

절상 돌대 각목문 ․ 돌대 각

목문토기,  환저토기

 B.C. 15세기 

전후로 추정

Ⅱ
대형

(장)방형

점토상 

위석식

장방형․타원형석도(양

인), 합인․편인석부, 굴

지구, 삼각만입무경식

석촉, 석검편, 공구형

석기

절상돌대 각목문 ․ 돌대 각목

문토기, 절상 ․ 류상돌대문토

기, 이중구연 ․ 이중구연 거치

문토기 등

B.P. 3100년 중심  

B.C. 15~13세기

Ⅲ 장방형

점토상․ 
토광형 

위석식

장방형 ․제형 ․주형석도

(양인), 유경식석촉(이

단경․일단경), 삼각만입 

무경식석촉, 합인․편인

석부, 석착 

절상 돌대각목문 ․ 돌대각목

문토기, 절상 ․ 류상돌대문토

기, 이중구연 ․ 이중구연 거

치문 ․ 이중구연 단사선문, 

외반구연토기, 구순각목문토

기, 적색마연토기, 직구장경

호 등

B.P. 3000년 

중심  

B.C. 13~11세기

Ⅳ
방형․장방

형

점토상․ 
토광형 

위석식, 

수혈식

석도(양인), 일단경식

석촉, 지석, 석착

절상돌대 각목문, 류상돌대

문+구순각목문토기, 절상돌

대 각목문+구순각목문토기 

등

B.P. 2900년 

전후  

B.C. 12~11세기

전기

Ⅴ
장방형․

세장방형

위석식+

수혈식; 

다수의 

노지 설치

합인․편인석부, 이단병

식석검, 석착, 주상편

인석부, 주형석도(편

인), 이단경식석촉, 무

경식석촉, 동북형석도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공렬문

토기, 퇴화이중구연토기, 퇴

화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

목+공렬문토기, 적색마연토

기, 대형 호형토기 등 

B.P.2900~2700

B.C. 11~9세기

【표 1】한강 중상류지역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분기와 변화상

북한과 영․호남 지역의 교두보상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하여 지역편년에 있어서 심도 있고 활발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북한지역의 자료를 유동적으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자료해석에서의 한

계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돌대문토기단계 내에서의 세부편년의 주된 요소가 주거지의 형태 및 내

부시설, 토기의 속성분석에 편중되다보니, 전환기적 특성상 지역양상이 비교적 복잡하게 전개되

는 강원지역의 돌대문토기주거지의 세부편년이 연구자들마다의 시각차가 확인된다. 

  논지의 전개는 기존연구에서 조기를 설정한 4분기설을 따라 돌대문토기단계를 청동기시대 조

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조기는 지역적으로 가락동․역삼동․흔암리식의 토기문화가 정착되기 

이전으로, 돌대문토기가 주를 이루며, 서서히 지역양식이 등장하는 시기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석기의 변화상을 살피기 위한 단계 설정으로 대상유적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형태, 

규모, 내부시설, 공반유물, C14연대자료 등을 바탕으로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Ⅰ~Ⅳ

기로 구분이 가능하며, 후술할 돌대문토기단계 석기의 변화양상을 살피기 위한 비교자료로 청동

기시대 전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Ⅴ기로 구분하였다.  

문토기단계를 가장 앞선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자세한 연구자들의 시기구분은 필자의 석사학위논

문에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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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남 미사리 유적

2. 가평 대성리유적

3. 가평 연하리 유적

4. 춘천 신매리 유적

5. 춘천 하중도유적

6. 춘천 현암리유적

7.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8. 화천 원천리 유적

9. 화천 거례리 유적

10. 홍천 하화계리 유적

11. 홍천 외삼포리 유적

12. 홍천 철정리Ⅱ유적

13. 영월 주천리 유적

14. 평창 천동리유적

15. 평창 종부리유적

16. 정선 아우라지 유적

【도면 1】한강 중상류지역 돌대문토기출토 유적 현황 

  【표 1】과 같이 한강 중상류역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를 주거지 평면형태와 내부시설, 석기와 

토기유물의 공반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 등으로 구분해 보았는데 이러한 세세한 구분은 조사자

료가 축적되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 조기의 상한과 하한을 획일적

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지역적인 양상과 문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

하고, 석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이후의 토기속

성에 대한 세부 설명과 주거지의 형태변화 및 세부시설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토기 문양적인 요소와 더불어 탄소연대측정치나 주거지의 평면형태 등이 조기와 전기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청동기시대 조기에서 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

관이 깊은 석기의 양상도 주거지나 토기의 경우처럼 변화가 뚜렷해진다. 

Ⅲ. 연구대상의 검토

  

  1. 대상유적의 검토

  본고의 주제에 해당되는 청동기시대 개시기로 구분되는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은 한강 중류역

에 하남 미사리, 가평 연하리 ․ 대성리 3개소와 북한강유역에 홍천 철정리Ⅱ ․ 외삼포리 ․ 하화계

리(하화계지구 양수장 확장이전부지),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 신매리(신매1제) ․ 금산리 ․ 현

암리 ․ 하중도, 화천 거례리 ․ 원천리 10개소, 남한강유역에 정선 아우라지, 평창 천동리 ․ 종부리, 

영월 주천리 4개소로 총 17개소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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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도에 대한 검토

  

  실생활에서의 토기는 취사와 저장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석기의 사용범위는 기경, 벌목, 수렵, 

채집, 어로, 식량의 가공, 의례 등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석기에 대한 의존도는 매

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기능에 따른 다양하고 세분된 석기의 제작이 두드러지게 되고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정교한 마연과 고타 및 찰절 등의 과정이 첨가되거나 신석기시대의 그

것보다 발달․적용된 석기제작기술이 갖춰지게 된다. 해당시기 주거지에서 어떤 기능의 석기들이 

주로 제작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문화상 파악에 있어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대상유적의 Ⅰ~Ⅳ기에 해당하는 조기 돌대문토기 주거지에서 정식으로 보고된 석기의 출토량

은 총 802점이며, 전기 무문토기 주거지에 해당되는 Ⅴ기에서 출토된 석기의 출토량은 총 663점

이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2012년 석사학위논문에서 다루었던 석촉, 석도, 어망추 중에서 생계유

형과 변화상을 관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유형의 석기라고 판단되는 ‘석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석도는 수확구로서 대표성을 띠는 도구로써 대부분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반월형석도’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두만강유적의 동북지방에서 곰배괭이와 함께 장방형석도(長方形石刀)가 

출현되는 것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국립대구박물관 2005). 청동

기시대 석제 농기구의 대표성을 띠는 석도는 시기별, 지역별로 형태적 특징이 매우 다양하게 확

인될 뿐만 아니라, 제작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반월형 석도’의 경우 손에 쥐고 인부를 상

하방향으로 움직여 식물이 줄기를 꺾는 식으로 사용된다. 전기 이후의 석도는 편인이 대부분이

며, 인부가 둥근 형태로 제작되었고, 신부의 중앙에 1~2개의 투공을 하였다. 잦은 사용으로 인해 

인부 혹은 배부의 마모흔과 재가공된 흔적이 다양하게 나타나 석도의 사용흔을 살필 수 있는 좋

은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반월형석도 이외에 투공하지 않고 일련의 제작과정이 생략되거나 형

태가 일정하지 않은 석도가 Ⅰ~Ⅳ기에서 다수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며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투

공하지 않은 석도가 Ⅴ기 이후에도 꾸준히 확인된다. 반월형석도가 식물의 줄기를 꺾는 데 주로 

사용되는 수확용의 석기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투공하였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유공석도

라고 별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Ⅰ~Ⅳ기에서 주로 확인되는 석도는 투공되지 않은 무공석도로

서 인부의 제작만을 염두에 두거나, 크기가 다양하고 신부의 너비가 비교적 좁은 것이 다수이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무공석도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가공한 경우가 많아서 제작과

정의 특성상 세부적인 차이까지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유공석도의 경우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대상지역 Ⅰ~Ⅳ기에 출토된 유공석도는 장방형, 제형, 타원형, 주형, 즐형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장방형석도는 양인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형식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異

形의 유공석도는 사용자의 편의에 의한다거나 잦은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파손으로 인한 재가공

2) 대성리유적 25․26호와 금산리 유적 A-2․B-1․4호의 경우 직접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지는 않았으나, 주
거지의 형태 및 내부시설에서 돌대문토기단계의 주거지로 파악되거나, 주로 돌대문토기와 공반되어 
동시기로 상정되는 유물이 출토된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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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 판단하여 따로 형식 분류하지 않았다.

  

Ⅳ. 석기의 양상과 변천

  

  청동기시대의 석기는 기본적으로는 신석기시대의 기술전통을 계승하였지만 마연․찰절․고타 등 

제작기술의 발달로 석기의 형태가 정연해지고 정교화되면서 석기제작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하

나의 도구가 쓰임에 맞게 크기와 형태가 세분화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석기

상의 특징은 청동기시대 전기 이후에서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는 

크기와 형태면에서는 신석기시대보다는 세분화되었지만 아직 전기 이후의 석기상만큼 다양화되

고 전문화되기 이전이라고 판단된다. 이른 시기의 석기는 기능과 연관되는 형태적 특징에 있어서 

같은 기종이라 할지라도 전기와 차이를 보이거나 복합석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석기의 기능과 

형태, 형식의 변화를 편년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채집․수렵․어로․가공 

등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기종인 석촉, 석도, 어망추의 변화 양상은 청동기시대 조기 

과도기적 형태의 석기상이 어떠한 형태로 전기의 석기상으로 발달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이다.  

   1. 조기~전기 석도의 양상과 변천

1) 석도의 분류

  석도는 과일이나 작물의 수확 및 채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背部와 刃部의 형태를 

갖추었고 중앙에 끈을 엮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투공한 석기를 말한다. 기존의 석도에 관한 연

구에서 형식분류는 신부 중앙에 투공한 ‘半月形石刀’에 한정하였지만,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서

부터 다양하게 확인되는 투공되지 않은 석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크게 투공의 유무를 1차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투공되지 않은 석도는 형태와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고 제작방법도 각기 달라 인부의 단면형

태 이외에 분류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반면 투공된 석도는 비교적 정형한 형태로 제작되어 인부

와 신부의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인부의 평면형태는 直刃類와 弧刃類로 나뉘고, 신

부의 평면형태에 따라 직인류에서는 장방형, 제형, 역제형, 즐형, 삼각형의 다섯가지 형식으로, 호

인류로는 타원형, 어형, 주형의 세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인부의 단면형태에 따라서는 양인과 편

인으로 구분되는데, 양인은 석도의 양 측면에서 마연하여 인부를 제작한 형태이며, 편인은 한쪽

에서만 마연하여 인부를 제작한 형태이다. 구멍의 수는 1개에서부터 여러개까지 다양한데, 작업

의 효율성을 위해 끈을 엮기 위한 방편으로 투공하였다고 이해된다. 

  투공의 유무와 평면․인부형태를 기준으로 Ⅰ~Ⅴ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도를 분류해보면【표 

2】와 같다. 분류의 대상이 되는 석도는 총 103점으로 투공한 석도의 경우는 평면형태의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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透孔의 

有無

平面形態
斷面形態

수량 비율刃部

刃部 身部 兩刃 片刃

有孔

直刃

長方形 20 4 24 23.3

梯形 5 3 8 7.8

易梯形 - - 0 -

櫛形 2 - 2 1.9

三角形 - - 0 -

弧刃

橢圓形 3 - 3 2.9

魚形 1 1 2 1.9

舟形 2 11 13 12.6

無孔 ― 47 4 51 49.6

【표 2】석도의 형태분류

분류를 위해 모두 완형에 한정하였으며, 재가공 및 미완성․파손된 석도는 포함하지 않아 【표 

2】의 전체수량과는 맞지 않음을 밝혀둔다. 

  

  필자는 아래의 형태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투공의 유무와 인부형태를 꼽는다. 무공의 

석도는 미완성의 유공석도가 아님을 밝히며, 격지를 이용하거나 타격하여 대체적으로 형태만 갖

추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크기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부의 상하 폭을 좁고 날렵하게 

제작하거나 기능상 인부만을 두드러지게 가공한 특징이 있다. 돌대문토기 주거지에서 비교적 다

량으로 확인되는 무공의 석도와 청동기시대 전 시기 다양하게 확인되는 투공된 석도를 구분하는

데 주목하여 서술하고자 하는데, 서술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를 ‘무공석도’로, 후자를 ‘유공석도’라 

이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유공석도는 석기의 기능분류에서 수확구로 분류되지만, 무공석도는 특히 돌대문토기단계주거지

에서 자주 확인되는 종류로, 유공석도의 경우처럼 수확용구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수렵한 동물

의 가죽을 벗기거나 어획물을 손질하는 등 식도의 역할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

를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공석도의 경우 신석기시대에도 제작․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

주 상촌리, 통영 욕지도, 진안 갈머리, 진안 진그늘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형태

의 유공석도와 무공석도의 수는 Ⅰ~Ⅳ기에 출토된 수량만 121점에 이르고 있고, Ⅴ기에는 26점

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조기~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일기종의 수량 중에 가장 많은 출토량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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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돌대문토기단계 유공석도의 형태별 출토비율(파손 및 미완성 제외)

 2) 유공석도

  Ⅰ~Ⅳ기에 해당하는 돌대문토기단계에서 출토되는 유공석도는 長方形, 櫛形, 梯形, 橢圓形, 舟

形 등이 주로 출토되었고, 인부가 대부분 兩刃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전기 이후에 나타나는 석

도들과 다르다.

  Ⅰ~Ⅳ기에서 출토되는 유공석도의 형태와 Ⅴ기 이후 나타나는 석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Ⅰ~Ⅳ기 석도는 장방형의 수량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제형, 즐형, 타원형이 확인되며 주형이 1점, 

형식으로 분류할 수 없는 변형된 형태가 7점 출토되었다. 아우라지 8호 주거지에서 주형석도가 

출토되었으나 좌우 측면을 재단한 점이 Ⅰ~Ⅳ기에서 주로 출토되는 석도의 특징을 갖고 있어 Ⅴ

기의 주형석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좌우측면을 재단한 (장)주형의 경우 전기 이후에도 

종종 확인되지만, 다른 형식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Ⅰ~Ⅳ기의 석도처럼 양인으로 제작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형태인 (장)주형과 어형은 Ⅰ~Ⅳ기 단계까지는 

그 수량이 극히 적다. 한강 중상류역에서도 추후 조사자료의 축적에 의해 보완될 여지가 있지만, 

두가지 형식이 돌대문토기단계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장방형 석도의 경우, 형식분류에 포함된 24점이 약간의 형태적 차이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양인

으로 제작되었다. 장방형석도의 수량은 파손되거나 미완성의 석도에서 장방형으로 추정되 석도가 

수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분류된 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방형의 석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반월형석도의 경우, 수평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켜 무엇인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수직방향으로 힘을 가하거나 석도의 날 부분이 지레의 作用點 역할을 하여 식물의 줄기

를 꺾거나 훑어내는 식으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한쪽에만 날을 세워 날을 세운 면이 아래로 향

하게 하여 사용했다(손준호 2001, p.47). 하지만 대상유적에서 나타나는 장방형석도는 대부분이 

양인이며, 인부의 형태도 곡인보다는 직인이 주를 이룬다. 장방형석도가 양인과 편인으로 제각기 

제작되고 사용되었다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대부분이 편인으로 제작

되어 수확용구로 사용되었던 반월형석도와 달리, 직인에 양인으로 제작된 장방형 석도는 자르거

나, 다듬거나, 식료품을 가공하는 역할을 병행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것이다. 돌대문토기단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신부와 인부의 형태는 사용되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주형 혹은 어형

으로 정형화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삼각형석도 등 특수한 형태로 제작되기도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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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刃

 장방형 제형 즐형

上 : 철정Ⅱ C-5호

中 ․ 下 : 아우라지 1호

上 : 아우라지 1호

中 : 철정Ⅱ C-1호

下: 아우라지 12호

아우라지 12호

弧刃
변형(재가공)

타원형 주형

 

上 : 철정Ⅱ C-1호

下 : 아우라지 8호
아우라지 8호

左上 : 외삼포리 5호

左下 : 철정Ⅱ C-1호

右上 : 아우라지 1호

右下 : 아우라지 13호

【도면 2】출토된 유공석도의 예(축척부동)

  3) 무공석도

  무공석도는 Ⅰ~Ⅳ기에서 42점, Ⅴ기에서 9점으로 총 51점이 출토되었다. 너비에 비해 길이가 

매우 세장하여 食刀의 형태를 띠고 있다거나 검지와 엄지만을 이용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의 석도가 확인되는 등 형태나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①격지를 사용한 경우 ②판상의 

석재를 가장자리만 일부 타격하여 형태를 조정한 뒤 부분 마연하여 사용한 경우 ③파손된 석도

를 재사용한 경우 등 제작방법과 석재의 선택에 있에서도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부 미완

성의 석도로 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인부가 정교하게 마연한 상태로 제작되어 완성품으로 추정되

거나 이미 여러 번 사용하여 무뎌진 인부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도로써 충분히 사용

했던 완제품으로 판단되어 유공석도 미완성품이 아닌 무공석도로 분류된 예도 있다. 정선 아우라

지유적의 6호와 8호 주거지 내에서 미완성의 석재들이 수 점이 출토되었는데, 석재의 크기와 형

태로 판단컨대 석촉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무공석도를 제작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도 있다. 무공석도의 경우, 유공석도와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 조기 또는 Ⅰ~Ⅳ기를 통틀

어 두루 출토된다. Ⅴ기 이후에도 위와 같은 형태 및 제작방법을 취하고 있는 석도가 확인되기는 

하나 그 수량이 비교적 적다.

  신석기시대에도 진안 갈머리 유적이나 진주 상촌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바 있는 석도와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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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그늘(조선대)

진안 갈머리(전주박) 진주 상촌리(동의대)

【도면 3】신석기시대 출토 석도의 예

1․12:아우라지 6호, 2~5․9․10․15:아우라지 12호, 6․8․13․14:철정Ⅱ C-1호, 7․
11․16:외삼포리 5호, 17․18:아우라지 9호, 19~21:아우라지 1호, 22․23:천전

리 10호, 24․25:아우라지 8호

【도면 4】출토된 무공석도의 예

기시대 개시기에 주로 확인되는 무공석도가 제작방법

이나 형태상 유사한 점이 많아, 무공석도는 유공석도

와 달리 신석기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판단된

다. 신석기시대의 주된 식량획득방법으로 수렵과 채

집, 어로가 주를 이루었다고 이해되는데, 이러한 생

업활동에서 무공석도와 같이 상황별, 용도별로 적합

하게 제작할 수 있는 특징을 취하고 있는 석도가 복

합기능을 가진 도구로서 용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라

고 추측된다. 청동기시대 조기에 신석기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도구의 사용이 이어져 내려 온 가운데 새로운 토기문화와 함께 유입된 유공석도와 함

께 식량획득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전기 이후 무공석도의 

출토량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수량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을 추정해 보았다. 첫째, 조

기에서 주로 확인되는 무공석도

는 전기 이후에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되었거나 석재

가 아닌 다른 재질로 제작되었

을 수도 있다. 전기 이후 석착

과 편인석부 등 2차 가공구의 

발달은 목재도구의 제작과도 연

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합도구로서 실생활에 빈번하

게 사용된 무공석도라면 휴대하

기 편리하고 제작하기 쉬운 木

刀로 제작․사용되었을 수도 있

다. 다만, 석도처럼 잔존하지 않

아 그 존재를 추정만 할 수 있

을 뿐이다. 둘째, 유공석도와 명

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의 ‘刀’는 ‘반월

형석도’ 혹은 ‘석도’ 정도로 단

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식료

가공이나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

공석도가 전기 이후 생업양상에 

변화가 일어났다고해서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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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를 찰절하여 원하는 크기로 재단하기

재단한 석재의 측면을 잔타격하여 형태를 갖춘 후 도구(공이)를 이용하여 凹面을 다듬기

【표 4】석도의 제작 과정

그 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기존에 대부분이 반월형석도 혹은 석도로 단순

히 분류되었던 도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석도의 형태과 기능

  앞서 형태 및 제작방법에 따라 무공석도와 유공석도를 분류하였는데, 두 석도가 각각 다른 용

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직접 석도를 제작하여 식료에 대한 기능실험을 병행하였다. 

  제작방법은 실제의 석기제작방법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석재를 작업장 부근에서 조달하여 

타격 및 찰절하여 1차 가공하였고, 打擊-弱磨-精磨의 제작과정을 거쳤다. 유공석도의 경우, 앞선 

제작과정을 마친 후 투공구로 직접 뚫기하여 석기제작을 완성하였다. 석기제작실험의 장소는 충

북 단양군 고수대교 부근 남한강변이었으며, 제작에 사용된 석재와 찰절구 및 투공구는 대부분 

석기제작 장소에서 직접 공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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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연하기(좌:거친마연, 우:정교한 마연)

투공하기

연번 구분 신부형태
인부

길이 너비 두께 암질
평면형태 단면형태

1 유공

석도

주형 호인 편인 14.8 7.1 0.8 사암

2 장방형 직인 양인 12.6 9.3 1.1 천매암

3 무공

석도

주형 호인 양인 7.2 5.8 0.6 셰일

4 장방형 직인 양인 6.6 6.9 0.8 편마암

【표 5】제작할 석도 모델의 제원(㎝)

연번 구분 신부형태

인부

길이 너비 두께 암질
평면형태 단면형태

1 유공

석도

주형 호인 편인 14.8 7.1 0.8 사암

2 장방형 직인 양인 12.6 9.3 1.1 천매암

3 무공

석도

주형 호인 양인 7.2 5.8 0.6 셰일

4 장방형 직인 양인 6.6 6.9 0.8 편마암

【표 6】기능실험에 사용된 석도의 제원(㎝)

  

  신부와 인부의 형태를 각기 달리하여 네 가지 유형에 맞추어 제작해보았고, 제작 모델과 제작

된 석도는 아래의 표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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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 구근류
어육

계육
손질 절단

1번 석도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2번 석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3번 석도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번 석도 적합 부적합 적합
일부 적합

껍질을 벗겨내거나 

힘줄의 절단에 유용

【표 7】기능 실험 결과

  제작된 석도를 구근류, 어육, 계육의 가공 및 절단, 손질 등에 사용하여 그 기능을 실험해 보았

다. 우선, 구근류는 ‘마’를 사용하였는데, 곡인의 무공석도와 양인으로 제작된 직인의 장방형석도 

모두 마의 껍질을 제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주형석도의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 껍질을 벗기는데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었다. 

  어육의 경우, 비교적 껍질이 단단한 ‘우럭’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실험대상을 손질하는 과정

에서 실험자였던 필자가 손질의 능숙함을 발휘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무공석도가 어육의 손질에도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내장을 분리하기 위해 배를 

가르거나 억센 지느러미를 제거하는 데에는 곡인의 무공석도가 유용했고, 어육을 가로 방향으로 

절단하는 데에는 직인의 무공석도가 적합하였다. 어육의 비늘을 벗기는 데에는 두 가지 형식의 

석도 모두 알맞게 사용할 수 있었다.

  계육의 손질은 주로 질긴 힘줄을 제거하거나 뼈에서 살을 분리해내는 실험을 하였다. 계육의 

손질에는 신부의 형태가 날렵하고 두께가 비교적 얇아 여러 방향으로 사용하기 손쉬운 곡인의 

무공석도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실험으로 제작된 석기와 대상물이 청동기시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석기의 제작 

및 기능실험을 통해 무공석도의 기능을 추론하는 데에만 그칠 수 있었지만, 유공석도 중에서 편

인으로 제작된 석도는 그 쓰임에 있어서 제한적인 데 반해, 양인으로 제작된 석도는 구근류나 어

육의 손질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편인의 석도보다는 활용범위가 더 넓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

었다. 이에 더하여 무공의 양인석도는 식물의 채집 뿐만이 아니라 구근류, 어육, 계육 등의 손질

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았고, 기능실험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과실 채집이나 가죽의 손질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 출토된 석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것은 

그 쓰임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으며, 석도의 기능이 그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석도의 분류와 석기제작 및 기능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공석도와 무공석도는 그 기능(용도)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유공석도의 경우 투공을 하여 끈을 묶어 손에 쥐기 쉬운 형태로 고안된 도구로서 청동기

시대의 개시기에 새로운 토기문화와 함께 유입된 청동기시대의 상징적인 도구 중 하나이며, 초기

의 유공석도는 농경구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兩刃으로 제작되어 복합도구로서 사용된 것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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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석도 및 지석 기능실험 대상물 - 구근류, 계육, 어육

구근류의 껍질 깎기 - 무공석도(곡선刃의 양인)

구근류의 껍질 깍기 - 유공석도(양인) 구근류의 껍질 깍기 - 유공석도(편인)

무공석도의 어육 손질

【표 8】석도의 기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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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 절단 - 유공석도(양인)

계육 손질 – 무공석도(호인의 양인)

이후 전문화된 도구로 사용범위가 축소되거나 변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셋째, 무공석도는 유공석도와 달리 그 제작 및 형태가 자유롭고 필요와 목적에 따라 고안된 석

기로서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어 재지적 성격이 강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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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석도의 인부형태는 청동기시대 조기에서 전기로의 전개과정에서 兩刃→片刃으로, 直刃→

弧刃의 변화가 인정되며, 인부의 형태는 석도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Ⅴ기 석기상의 검토  

  돌대문토기가 확인되는 Ⅰ기부터 Ⅳ기와, 지역별로 전기무문토기양식이 자리 잡는 시기인 Ⅴ기

와의 석기상의 비교이다. Ⅴ기는 돌대문토기가 소멸하고 소위 가락동․역삼동․흔암리식의 토기로 

명명되는 이중구연토기, 공렬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 및 각 토기의 문양요소가 결합되는 양상을 

띠는 토기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분포권을 갖추게 되는데, Ⅳ기와 시간적으로 일부 중

복된다고 볼 수 있으나, 주거지의 형태 및 토기 및 석기의 출토유물 양상이 Ⅴ기를 기점으로 앞

선 시기와는 다르다. 각 유적의 보고자의 편년에 따르면, 전기 혹은 전기 후반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을 시설하거나, 순수 무문토기와 일체형석촉, 유

구석부 등이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에 해당된다. 

  Ⅴ기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미사리 034호(고)/A-9, 10호(숭)/A-3․5․6․7․9호(서), 철정리Ⅱ A-4․5․
6․22․23․26․32․35․36․38․39․51․54․57호/C-6․7호, 외삼포리 1․2․4호, 현암리 7․9․14․28․30․38․45․47․54

호, 아우라지 2․4․7․10․14․15․16․17․18호, 주천리 5․6․7․9․14․16호 등이다.

  1) 석기의 출토양상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는 위에 열거한 주거지의 수를 훨씬 웃돈다. 인근

의 춘천 천전리유적과 신매리유적, 화천 용암리유적 등 대규모 취락유적 등이 조사된 바 있지만, 

돌대문토기 주거지 단계부터 전기까지의 전개양상을 살피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상유적에 한정하

여 Ⅴ기에 해당되는 51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기를 대상으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51기의 주

거지에서 출토된 석기는 총 663점으로 출토된 석기의 기종 구성은 합인․편인석부, 석착, 무경식․
이단경식․일단경식 석촉, 석검, 석창, 석도(투공․무공․동북형), 공구형석기, 지석, 연석, 방추차 등이

다. 이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석검이 등장했다는 점과, 개별 기종 안에서 

기능과 직결되는 세부적인 형태차이가 두드러지고 각 형식별로 보다 정교한 석기마연기술이 적

용되어 정교한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2) 석기상의 특징

  Ⅰ~Ⅳ기까지 제작된 주된 형태인 장방형이 줄어들고 주형이 주를 이루게 되며 어형의 형태가 

추가로 확인된다. 이 시기 석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Ⅰ~Ⅳ기와 비교했을 때, 유공석도의 출

토비율과 인부제작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Ⅰ~Ⅳ기 유공석도와 무공석도의 출토비율은 46%와 

32%의 차이를 보이지만, Ⅴ기 이후 무공석도의 출토수량은 유공석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인부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양인으로 제작되던 양상이 편인으로 제작되게 된다. Ⅴ

기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유공석도 18점 중 양인은 제형에서 1점, 어형에서 1점, 주형에서 1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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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Ⅳ기

Ⅴ기

【표 9】유공석도의

         인부형태

며 편인은 장방형 1점, 제형 1점, 어형 1점, 주형 11점에 이른다. 인부의 형태변화는 곧 석도의 

주된 기능의 차이로 직결시킬 수 있는데 이와 관련에서는 앞선 석기제작실험에서 증명한 바 있

다. 즉, 식료의 가공, 채집, 등 복합석기로 사용된 양인의 석도가 전기 이후 주된 사용처에 따라 

기능이 정형화되면서 특정한 형태의 인부가 자리잡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3. 석기상의 변천과 전개양상

  

  한강 중상류역에 돌대문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이해되는 B.C. 15세

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돌대문토기가 소멸되면서 지역별 전기 무문토기

문화 양식이 두드러지는 시기인 B.C.12~11세기까지 청동기시대 조기

에서 전기로의 전개양상을 석기상의 변천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석촉, 석도, 어망추의 세 기종에 한정하여 살펴본 석기상의 변화와 전

개양상은 청동기시대 조기로 구분되는 Ⅰ~Ⅳ기와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Ⅴ기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이를 통해 조기와 전기의 문화상

의 접근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필자는 앞선 Ⅲ장에서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주거지 평면형태와 출토된 공반유물, AMS 연대 

등을 비교하여 다섯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본고의 주제가 석기의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유적에서 파악이 되는 약간이 차이에 의해서라도 단계를 구분하였

고, 결국 이 구분은 석기상의 변천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최근 청동기시대 조기 무문토기에 관한 

편년에서 전․후반을 구분할 만큼 적극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돌대문토기단계의 분기를 무리

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지만(정원철 2012, pp.10~11), 남한으로 유입된 

조기 무문토기문화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되는 북한의 조기 무문토기문화의 경향도 일률적

이지 않을뿐더러, 지역에 따라서는 재지적인 전통도 무시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항 상황을 고

려한다면(배진성 2007, p.108), 복잡하고 다양한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무문토기문화의 흐름에서 

구분 지을 수 있는 미묘한 차이가 곧, 문화적 성격과 전개과정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세밀하게 접근한 분기의 설정과 해석은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주거지의 단계별 구분은 중소형규모의 방형 

주거지에 (원형)석상위석식 노지 → 중대형규모의 장(방)형 주거지에 점토상 위석식노지 → 중대

형규모의 장(방)형 주거지에 (점토상․석상)위석식노지․수혈식노지 → 중․소형규모의 장(방)형 주거

지에 점토상 위석식노지․수혈식노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토기에서는 신석기적 요소를 지닌 환저 

무문토기의 확인, 돌대문토기의 돌대부의 부착위치에 따른 속성분석, 이중구연토기의 공반상과 

전기무문토기의 출현과 공반상, 돌대문토기와 전기무문토기와의 결합양상을 통해 단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여기에 주요 석기상의 형태적 속성분석을 구분과 전개양상을 포함하면 보다 뚜렷한 

분기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분기한 5단계를 시기구분하면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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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성격 시기구분 석기상

Ⅰ기
새로운 토기문화의 

유입 조기 

전반

유공석도-장방형(양인)

무공석도-양인

Ⅱ기 전개 유공석도-장방형(양인), 제형(양인,편인), 타원형(양인)

Ⅲ기 발달
조기 

후반
유공석도-장방형(양인), 제형(양인), 즐형(양인), 타원형(양인), 

주형(양인) 

Ⅳ기 흡수 및 소멸
전기 

전엽
유공석도-제형(편인)

무공석도-양인

Ⅴ기
전기무문토기 

토기양식의 발달

전기 

중․후엽
유공석도 - 편인류 증가

무공석도의 출토비율 감소

【표 10】한강 중상류역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분기와 석도의 변천 

  한강 유역에 청동기시대 조기를 구분짓는 새로운 토기문화인 돌대문토기가 유입되는 시기인 

Ⅰ기는 미사리유적을 필두로 하는데, 미사리유적은 탄소연대자료가 B.P. 3360±40으로(이형원 

2010, p.63) 중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연대가 도출되고 있다. 석기상에서는 (신부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1:3미만인 무경식)석촉과 양인의 석도편이 확인될 뿐 새로운 토기문화의 유입기라는 적극

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석기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탄소연대 및 주거지형태와 공반유

물상 조기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어 Ⅱ기에서는 유공석도와 무공석도의 구분이 뚜렷하고 유

공석도의 평면형태가 장방형, 제형, 타원형 등으로 제작되어 발달된 석기기술이 도입된 후 다양

해진 도구의 제작상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Ⅱ기 유물상의 특징으로는 신부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1:3미만인 무경식석촉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특징이며, (부수공이 없는 有溝形)어망추는 이 단계

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이다. Ⅰ기와 Ⅱ기는 새로운 청동기시대 문화요소가 도입되며 정착되는 양

상으로 파악하여 조기 전반에 구분할 수 있으며 연대는 B.C. 15~13세기 내외로 분포한다고 본

다. 

  Ⅲ기는 가장 다양하게 돌대문토기의 유물상이 확인되는 시기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새로운 

토기문화의 발달단계이며, 석기양상도 이와 동일하다. 양인 석도의 평면형태가 가장 다양하게 확

인되며, 주형 석도가 이 시기부터 등장한다. 무경식석촉만 확인되는 조기전반과 달리 유경촉이 

등장하며 2차 가공구인 석착이 사용된다. 토제어망추도 다양한 형태가 고루 출토된다. 이 시기는 

유입된 돌대문토기문화가 지역별로 정착이 되면서 지역양식으로 발달되어 석기와 토기양상에서 

시․공간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단계를 조기 후반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연대는 B.C. 13~11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Ⅳ기의 연대폭은 조기 후반과 전기 중․후엽에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 단계

에서도 양인의 석도가 제작․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되며, 유경촉이 제작된다. 단, 이 시기까지의 유

경촉은 경부와 신부 길이 비율 1:2 이상인 형태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Ⅴ기를 기점으로 

경부와 신부의 길이 비율이 1:2 미만인 형태적 속성이 변화한다. 이 단계는 석기상보다는 토기상



- 18 -

에서 구분이 뚜렷하다.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와 구순각목토기 및 공렬토기가 공반 출토되

는 것 뿐만 아니라 돌대문토기와 전기무문토기의 문양요소가 결합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 시

기를 조기 돌대문토기문화의 소멸 및 전기무문토기로 흡수되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Ⅴ기는 전기무문토기문화가 지역 양식으로 자리 잡고 발전하는 시기로 돌대문토기가 완전 소

멸하고 조기에 확인되는 양인의 유공석도와 무공석도의 출토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며 편인의 유

공석도 위주로 출토되는 시기이다. 석촉 또한 신부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1:3 이상인 세장한 무

경식 석촉이 주류를 이루고 이단경촉과 일단경촉의 제작양상이 정형화된다. 신부의 단면이 방형

인 합인석부보다는 타원형의 합인석부가 주로 제작되며, 석검이 등장하는 등 석기의 제작기술이 

보다 정교해지고 기종이 다양해진다.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구분될 수도 있으나 지역의 전기무문

토기가 발달하는 시기는 B.C. 11~9세기를 중심으로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다루었던 석도의 형태 및 기능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청동기시대 조기에 출토되는 석도

는 유공석도와 무공석도로 구분되며, 유공석도는 인부의 형태에 따라 양인과 편인으로 구분된다. 

앞서 양인과 편인의 기능실험에서 양인의 형태와 편인의 형태가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

해보였고, 조기의 석도는 복합석기로서 채집, 농경, 식량의 가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석도로 

고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기 이후 농경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신부에 투공을 한 편

인의 반월형석도로 형태 및 기능이 고착화 된 것이다. 주로 동물성 식량의 가공이나 수렵․채집 등

에 두루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공석도의 경우 전기 이후 그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석도의 형태변화는 생업과 깊은 연관이 

있어 시기를 구분짓는 문화요소로 파악된다. 

  

 Ⅵ. 결론 

  지금까지는 청동기시대의 개시기에 대한 연구는 문화사적 의미와, 조기와 전기의 세부 편년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조기에서 전기에 출토된 석

기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는데, 석기는 다양한 생활상을 반영하며, 이와 동시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기종의 출현과 소멸, 전문화, 다양화 등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어 문화요소에 대한 다각

적인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다. 그 당시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석기를 통해 조기

와 전기의 생업과 더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밝힘으로서 조기에서 전기로의 전개과정을 보다 효

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석도는 과일이나 작물의 수확 및 채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단순하게 ‘농경구’로서

의 구분에 회의적인 입장을 두고 형식을 유공석도와 무공석도로 크게 분류하였다. 유공석도와 무

공석도는 각기 다른 용도로 구분되어 제작되었을 것이란 가정 하에 석기제작 및 기능실험을 구

근류․어육․계육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며 주로 인부에 집중하여 제작

된 양인의 무공석도가 유공석도에 비해 세 가지 식료품의 가공에 적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석

도의 기능이 그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평면형태 뿐만이 아니라 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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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인으로 구분되는 인부 형태 또한 석도의 기능 차이를 크게 구분짓는다고 판단된다. Ⅰ~Ⅳ

기 내에서의 변화상은 크지 않지만, Ⅴ기에서는 유공석도의 평면형태에서 直刃인 장방형과 즐형, 

제형 등의 수가 줄어들고 弧刃인 주형과 어형이 주를 이루며, 무공석도의 출토비율이 적어진다. 

또한 가장 큰 차이로 유공석도의 인부를 들 수 있는데, Ⅰ~Ⅳ기에서의 유공석도는 양인으로 제

작되었고, Ⅴ기 이후는 대부분이 편인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식료의 채집 뿐만이 아

니라 자르거나, 다듬거나, 가죽을 손질하는 등의 식료품 가공에도 사용되는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석도가 제작 및 사용되는 시기와 신부와 인부의 형태가 농경․수확구로서 적합한 (장)주형 혹

은 어형으로 정형화되어 제작․사용된 시기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과 두 시기의 전개양상을 석도

의 변화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석기의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주거지와 토기요소로만 편년의 근거로 삼는 관행에서 벗어나 석

기의 변화상이 시기구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넓게는 조기와 전기의 물질문화상과 생업을 유추

해 봄으로서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문화요소의 유입과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기존에 돌대문

토기단계의 조기론의 근거로서 유문토기와의 공존가능성, 연대측정, 추후 조사된 자료의 축적에 

있어서 수정될 여지가 있겠지만, 돌대문토기단계에서 무문토기단계로의 전개과정과 조기와 전기

의 시기구분에 있어 석기상의 변화와 기능과의 상관관계는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다양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하여 본고에서 실제 유물과 실험 석기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결여된 채 제작 및 기능실험에 

임했고, 이를 근거로 석도의 기능에 대하 추론한 방식에 문제점이 많았지만 내용이 수정되거나 

발전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본 발표를 계기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체계적

이고 세밀한 분석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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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청동기시대 마제석촉의 분포 양상 고찰3)

김영은(한강문화재연구원)

1. 서언

  청동기시대 마제석촉 연구는 그동안 한국 고고학에서 설정되고,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형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석촉의 세부적인 형태 변이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즉, 경부의 존부 및 형태에 따른 무경촉, 이단경촉, 일단경촉이라
는 형식 설정이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형식이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표지 형식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형식분류가 유물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문화 자체 혹은 문화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형식
이 곧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석촉이 가지는 다양한 형태 변이와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가령 이단경촉은 전기의 표지 형식이라고 생각되어 
왔는데, 형식이 단순하게 다루어진 탓에 석촉 자체 편년이 세밀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석촉 형식이 차별적으로 존속하였음에도 기왕의 단순 형식을 통해 
편년을 단편적으로 추정해 왔다. 이러한 부분은 청동기시대 편년 연구에 석촉이 검증 절차
로서 이차적인 역할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기존 형식 설정과 단순 편년 도식의 문제를 경계하고, 서울・경기지
역 주거지 출토 석촉을 중심으로 지역별・시기별 분포 양상에 대하여 살피고, 다양한 형식
의 석촉이 서로 다른 존속 기간을 가지고, 공존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편년안에서 
시간성을 반영할 것으로 여겨지던 속성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
었던 형식 설정에서 탈피하여 양식(Style) 관련 속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석촉의 다양한 형식은 특정 시기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제
작・사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형식분류

  기능적인 역할이 강한 석기의 경우에 양식적인 속성을 추출할 수 있다면, 시・공간적 흐
름 및 분포 양상 파악에 유효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물의 속성은 기능적이거나 양식적인 
것 중 하나로 여겨졌다. 즉, 기능적 속성과 양식적 속성의 역할은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되
었다. 유물이 지닌 양식적인 속성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고학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Dunnell 1978; Hegmon 1992; Hodder 1982; Sackett 1982; Wobst 1977), 이 둘을 지나
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령 양식과 기능은 개념적으로는 다를 수 
3) 본 발표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김영은, 2016, 「서울・경기지역 청동기시대 마제석촉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Ⅲ・Ⅳ장을 수정・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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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양식이 지닌 함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기왕에 경부의 존부 및 형태를 기준으로 한 무경촉, 이단경촉, 일단경촉이라는 형식은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 다소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단경촉 중에서도 단이 형성되지 않은 형식도 있으며, 실제 일단경
촉은 경부에 단이 형성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기존 용어는 유물의 실제 형식과 다르게 왜
곡된 이미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본 발표에서는 기존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한다.

 (1) Ⅰ류 

  Ⅰ류는 경부가 없는 형태로, 화살대를 절개하여 삽입하는 방식으로 장착이 이루어진다. 
신부 단면 형태는 (가)오목 편육각형과 (나)편육각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종방향으
로 강하게 마연한 형태인데, 양자는 감쇄 과정에서 빚어진 차이로 보인다. 기부는 가시성이 
높은 속성으로 형태 변화를 감지하기에 적합하며, 기부의 성형 유무와 정도, 평면 형태에 
따라 (A)편평형, (B)타원형, (C)삼각형, (D)M자형, (E)제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형식분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총 161개체를 분류하였다.

Ⅰ1(64) Ⅰ2(40) Ⅰ3(27) Ⅰ4(30)

① ② ③ ④

<그림 1> Ⅰ류 석촉 대표 유물(1/2) 

①부천 여월동 Ⅳ지점 1호 주거지 출토(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②안성 만정리 신기 3-4호 주거지 

출토(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③김포 양촌 4지점 라구역 1호 주거지 출토(고려문화재연구원 2013),  

④평택 소사동 가지점 17호 주거지 출토(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2) Ⅱ류

  Ⅱ류는 신부와 경부로 구성되는데 경부는 상・하단으로 구분된다. 다시 경부는 (A)‘단’이 
형성되어 평면적으로 뚜렷이 양자가 구분되는 형태와 (B)‘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양분할 수 있다4). 따라서 경부 단면 형태는 상・하단에서 두 번 관찰할 수 있다. 상단의 경
우, 마연 정도에 따라 다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이 일부 존재하지만, 절대 다수는 육각형에 
속하기에 분류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경부 하단 단면 형태는 (ⅰ)육각형, (ⅱ)
장방형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전자 또한 원형 및 다각형에 가까운 육각형이 발견되지만, 그 

4) 서길덕(2010b)은 전자를 계단형, 후자를 연필형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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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지나치게 많은 형식의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양자 
모두 육각형에 포함한다. 신부 하단 각도는 신부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각도를 기준으로 
(가)90°이하, (나)90°초과로 구분할 수 있다.
  속성조합을 통하여 <그림 2>와 같은 형식분류안을 도출하였다.

Ⅱ1(44) Ⅱ2(48) Ⅱ3(6) Ⅱ4(42) Ⅱ5(12)

① ② ③ ④ ⑤

<그림 2> Ⅱ류 석촉 대표 유물(1/2)

①수원 이목동 1호 주거지 출토(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②가평 대성리 9호 주거지 출토(경기문화재

연구원 2009), ③광주 역동 5호 주거지 출토(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④평택 소사벌 2지점 1호 주

거지 출토(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⑤화성 동학산 38호 주거지 출토(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3) Ⅲ류

  Ⅲ류는 신부와 경부로 이루어지지만, 경부가 상・하단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형태이다. 신
부 하단 형태는 (A)직선형, (B)삼각형, (C)제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부 하단 형태는 신
부 하단과 경부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양식과 관련한 속성으로 추정된다. 직선형은 신부 선
단부에서 시작한 능이 경부까지 이어져 내려온 형태이다. 반면, 삼각형과 제형은 선단부에
서 내려온 능이 신부 하단에서 마연되면서 사라진 형태이다. 한소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신
부 하단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5) 경부 단면 형태는 신부 하단 형태에 종속된다. 직선형은 
(ⅰ)육각형의 단면 형태를, 삼각형과 제형은 (ⅱ)장방형의 단면 형태를 가진다. 신부 하단 
각도는 (가)90°이하, (나)90°초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부 하단 형태와 경부 단면 형태, 신부 하단 각도를 기준으로 한 형식분류 결과는 <그
림 3>과 같다.

 (4) Ⅳ류

  Ⅳ류는 신부와 경부로 이루어져 있으나, 양자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분하기 어렵다.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가)곡선형, (나)굴절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곡선형의 경우, 석촉의 최대 
5) 李錫凡(2012)은 경부 중간까지 능이 이어지는 이 양식을 평근촉과 첨근촉 사이에 위치한 과도기 
형식으로 보고, 동일 계통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울・경기에서는 강화 장정리 4지점 5호 주거지, 광주 
역동 18호 주거지, 안성 만정리 3지점 4호 주거지, 평택 당현리 1호 주거지 등지에서 위와 같은 형식
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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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7) Ⅲ2(34) Ⅲ3(13) Ⅲ4(37) Ⅲ5(7) Ⅲ6(11)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3> Ⅲ류 석촉 대표 유물(1/2)

①가평 연하리 1호 주거지 출토(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②김포 양촌 1지점 L구역 2호 주거지 출토

(고려문화재연구원 2013), ③평택 소사동 라지점 10호 주거지 출토(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④문산 

당동리 4지점 23호 주거지 출토(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⑤화성 천천리 7호 주거지 출토(한신대학교 

박물관 2006), ⑥고양 도내동 1지점 1호 주거지 출토(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

폭은 전체 길이에서 중간 부분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굴절형은 곡선형과 다르게 최대 폭
을 기준으로 강한 꺾임이 관찰된다. 최대 폭을 경계로 상・하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하단
을 경부로 볼 수 없다. 화살대와 결합되는 부분은 모두 장방형의 단면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다시 굴절형은 석촉의 전체 길이를 3등분하여 최대 폭이 위치한 구간에 따라 (A)상단, (B)
중앙, (C)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 형태 및 최대 폭 위치 구간을 기준으로 <그림 4>와 같은 형식분류안을 도출하였
다. 

Ⅳ1(18) Ⅳ2(23) Ⅳ3(25) Ⅳ4(3)

① ② ③ ④

<그림 4> Ⅳ류 석촉 대표 유물(1/2)

①인천 중산동 3지역 9호 주거지 출토(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②고양 도내동 1지점 2호 주거지 출

토(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 ③가평 달전리 6호 주거지 출토(한림대학교 박물관 2007), ④인천 중산

동 3지역 19호 주거지 출토(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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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단면 형태
계

오목 편육각형 편육각형

소지역

서부 23 25 48

동부 26 34 60

남부 14 55 69

계 63 114 177

<표 1> Ⅰ류 석촉 신부 단면 형태×소지역별 빈도

3. 서울・경기지역 마제석촉의 시・공간성

 (1) 지역별 분포

  서울・경기지역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문화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며, 이는 
점이지대로서의 공간적인 중요성 때문이었다. 자연 지리 및 유구 및 유물상을 토대로 한 유
사한 문화적 범위로서 경기 서부, 경기 동부, 경기 남부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① Ⅰ류

  전체적으로 남부에서는 기부 
형태와 신부 단면 형태 간 결합
에 있어 편육각형과의 결합율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이와 다
르게 서부에서는 편중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표 1>. 형식
별로 면밀하게 살펴 보자.

  161개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표 2>, 타원형의 기부 형태를 가진 Ⅰ1형식은 전체적
으로 고루 분포하며, 동부에서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었다(26, 45.61%). 이 형식의 공간적
인 분포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부 단면 형태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오목한 신부를 가진 Ⅰ1a형식과 편평한 신부를 가진 Ⅰ1b형식으로 세분하여 살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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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성분 행렬a

구성 요소

1 2

총 길이 .930 -.001

기부 깊이 .842 -.023

기부 길이 .034 .944

능 길이 .815 .090

<표 3> 회전 후 요인 행렬 출력

동부에서는 전자가 15개체, 후자가 11개체가 확인되었다. 반면, 남부에서는 총 18개체 중 
13개체가 편평한 신부를 가진 I1b형식이 다수를 차지하여 지역별로 속성 결합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Ⅰ1 Ⅰ2 Ⅰ3 Ⅰ4 계

소지역

서부 20(44.44%) 13(28.89%) 8(17.78%) 4(8.89%) 45(100%)

동부 26(45.61%) 9(15.79%) 12(21.05%) 10(17.54%) 57(100%)

남부 18(30.51%) 18(30.51%) 7(11.86%) 16(27.12%) 59(100%)

계 64 40 27 30 161

<표 2> Ⅰ류 석촉 형식×소지역별 교차 분석표 

  Ⅰ2형식은 총 40개체가 출토되었으며, 남부에서 Ⅰ1형식과 동일한 30.51%의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 특이한 점은 Ⅰ1형식과 동일하게 출토된 18개체 중 14개체가 모두 편육각형
의 신부 단면 형태를 가지고 있다. 
  Ⅰ3형식은 전체 161개체 중 27개체로 가장 적은 수가 출토되었다. 그 중 동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한편, Ⅰ4형식은 전체 30개체가 출토되었으며, 53.33%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다수가 남부
에 치중해 있다. 서부에서 가장 적게 확인되며, 동부에서는 Ⅰ1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형식
의 출토 빈도가 비교적 고른 편이다.
  Ⅰ류는 타 형식에 견주어 비교・분석이 가능한 유효한 계측형 속성이 많은 편이다. 분류
한 아형식 간 지역별 분포 양상에서 차이를 읽을 수 있었으며, 공간적으로 결합율이 높은 
속성을 확인하였다. 그러기에 형식과 지역을 교차 분석하여 지역별 형식의 공간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요인 분석6)(Factor Analysis)이 활용되었다.
  분석 대상은 총 길이, 기부 깊이, 기부 길이, 능 길이, 신부 너비로, 요인 추출 방법은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추출한 요인의 명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베리멕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점수는 1에 가까울수록 요인에 의한 변수의 설명력이 높아진다. 
  출력 결과, 요인 1은 총 길이, 기부 깊이, 능 길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며, 요인 2는 기
부 길이와 신부 너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추출한 요인을 토대로 지역별 산점도를 그려 
보았다<그림 6>. 지역적으로 공유되면서 지역적인 특색이 동시에 확인되는데, 특히 동부와 

남부 간 가시적인 차이가 뚜렷하다. X축에서 0을 기준
으로 동부는 왼쪽에, 남부는 오른쪽에 펼쳐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 점수를 토대로 면밀히 살펴본 결
과, 동부에서 출토된 석촉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기부 깊이가 얕은 반면, 남부에서 출토된 석촉은 전체
적인 길이가 길고, 능 길이가 긴 양상이 관찰된다.
  <그림 7・8>을 살펴보면, 분기 변화 및 형식에 따
른 총 길이의 차이보다는 지역별로 총 길이가 상이하

6) 요인 분석은 측정한 전체 변수 가운데 공통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 유의한 변수를 
변별하여 보다 적은 수의 변수로 압축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상관계수(Correlation)가 높은 변수가 
같은 집단으로 표현되며, 그 집단이 요인(Factor)이다(원태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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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너비 .016 .943

a. 3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형태적으로 동일
한 형식이라도 계측형 속성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형식의 출현 시기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형식의 출토 빈도
에서 공간적인 특성이 확인된다. 나아가 주성분 분석 결과로도 형식이 지역별로 계측형 속
성에 의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요인 분석에 따른 소지역별 산점도

   X축은 총 길이, 기부 깊이, 능 길이와 관련된 요인이며 Y축은 기부 길이와 신부 너비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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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지역별 분기 변화에 따른 총 길이(㎝) 

동부는 대체적으로 총 길이가 6㎝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남부는 이

와 다르게 6㎝ 이상의 총 길이를 갖는 형식이 많다. 서부는 동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분기 변화에 따라서도 지역별로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총 길이는 형식에 따른 차이보다는 지

역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소지역별 형식에 따른 총 길이(㎝) 

동일한 형식이라도 지역별로 총 길이에서 상이한 양상이 관찰된다. 

  



- 30 -

  ② Ⅱ류

  단의 존부에 따른 교차 분석표를 살피면<표 4>, 단이 형성된 경우(120, 65.22%)가 형
성되지 않은 경우(63, 34.78%)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가운데, 소지역별로도 상이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단이 형성된 석촉은 동부(26, 92.85%)에서 가장 높은 출토율을 보이며, 
이어서 서부(45, 69.23%)-남부(49, 54.44%) 순으로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동부에서는 
전반적으로 Ⅱ류의 출토율이 낮은 편인데, 출토 석촉의 92.85%가 단이 형성된 석촉이라는 
것에서 서부, 남부와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부는 단이 형성되지 않은 석촉의 출토
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다. 이에 비해 서부는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
포 양상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카이제곱 값은 14.556, P값은 0.001로, P값이 0.05보다 작기에 단의 존부에 
따라 지역적으로 출토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계 x² 

(P)존 부

소지역

서부 45(69.23%) 20(30.77%) 65(100%)
14.556**
(.001)

동부 26(92.85%) 2(7.25%) 28(100%)

남부 49(54.44%) 41(45.56%) 90(100%)

계 120 63 183

<표 4> Ⅱ류 단의 존부×소지역별 교차 분석표(*p<0.05, **p<0.01, ***p<0.001) 

  지역별 교차 분석이 가능한 Ⅱ류 석촉은 총 152개체이다<표 5>. Ⅱ1형식의 경우, 44개
체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 남부에서 비율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29, 36.25%). Ⅱ1, Ⅱ2형
식은 단이 형성되어 경부의 상・하단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부 하
단 각도에서 기인한 차이로 형태적인 차별이 있다. 동부에서는 둔각을 갖는 Ⅱ2형식의 출토
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다(15, 68.18%). 더욱이 동부에서 출
토된 Ⅱ류 석촉의 전체 개체 수가 22개체에 불과하기에, 공히 압도적인 출토율이라 할 수 
있다. Ⅱ3형식은 동부에서 가장 많은 4개체가 발견되었지만, 전체적인 수량이 적어 지역성
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남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의 존부와는 관련이 없이 신부 하단 각도가 90°이하인 속성과
의 결합율이 높다. 단의 존부에 따라 단이 형성된 Ⅱ1, Ⅱ2형식, 단이 형성되지 않은 Ⅱ4, 
Ⅱ5형식으로 구분하여 관찰해 보면, 두 그룹 모두 지역적으로나, 지역 내 형식적으로나 신
부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각도가 90°이하인 형식의 출토 빈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Ⅱ1형식(29, 36.25%)이 둔각의 신부 하단 각도를 가진 Ⅱ2형식(15, 18.75%)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빈도를 보이고 있다. Ⅱ4형식의 경우, 총 42개체의 출토품 중에 29개체가 남부
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Ⅱ5형식의 출토량은 7개체에 지나지 않아 절대적으
로 90°이하의 신부 하단 각도를 갖는 석촉의 출토율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신부-경부 연
결 각도는 공간적인 특성이 매우 강한 속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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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하단 형태
계

직선형 삼각형 제형

소지역

서부 28(46.66%) 24(40.00%) 8(13.84%) 60(100%)

동부 8(32.00%) 12(48.00%) 5(20.00%) 25(100%)

남부 4(16.66%) 15(62.50%) 5(20.84%) 24(100%)

계 40 51 18 109

<표 6> Ⅲ류 신부 하단 형태×소지역별 교차 분석표 

Ⅱ1 Ⅱ2 Ⅱ3 Ⅱ4 Ⅱ5 계 x²(P)

소지역

서부 12(24.00)% 18(36.00%) 2(4.00%) 13(26.00%) 5(10.00%) 50(100%)
42.311***

(.000)
동부 3(13.64%) 15(68.18%) 4(18.18%) 22(100%)

남부 29(36.25%) 15(18.75%) 29(36.25%) 7(8.75%) 80(100%)

계 44 48 6 42 12 152

<표 5> Ⅱ류 석촉 형식×소지역별 교차 분석표(*p<0.05, **p<0.01, ***p<0.001)   

  
  서부에서는 총 50개체의 Ⅱ류 석촉이 출토되었으며, Ⅱ2(18, 36.00%)-Ⅱ4(13, 
26.00%)-Ⅱ1(12, 24.00%)-Ⅱ5(5, 10.00%)-Ⅱ3(2, 4.00%)형식 순으로 비중 감소가 관
찰된다. 전반적으로 단이 형성된 Ⅱ1, Ⅱ2, Ⅱ3형식의 출토율(32, 64.00%)이 높은 편이다.
  형식에 따른 지역별 분포 양상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를 통해서도 
검증 가능하다. 검정 결과, 카이제곱 값은 42.311, p값은 0.000으로, 형식과 지역 간 상관
관계가 매우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Ⅲ류

  <표 6>은 신부 하단 형태
에 따른 소지역별 빈도를 나
타낸다. 전반적으로 서부에서 
가장 많은 수의 Ⅲ류가 출토
되었으며, 지역적으로 출토 
편차가 큰 편이다. 서부에서
는 직선형(28, 46.66%)과 

삼각형(24, 40.00%)이 우세한 가운데, 제형(8, 13.34%)의 출토율은 빈약한 편이다. 한편, 
동부와 남부에서는 서부의 약 1/2에 해당하는 개체 수만이 출토되었으며, 동부는 삼각형
(12, 48.00%)-직선형(8, 32.00%)-제형(5, 20.00%) 순으로 출토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다. 남부에서는 삼각형(15, 62.5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직선형(4, 16.66%)과 
제형(5, 20.84%)은 동일 빈도로 확인된다. 제형의 출토율은 지역적으로 모두 빈약하며, 편
중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선형의 경우, 서부에서 절대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남부에서 가장 저조한 출토율을 보이고 있다.
  분류한 Ⅲ류 석촉의 지역별 분포 양상은 <표 7>과 같다. 신부 하단 형태가 동일한 Ⅲ1, 
Ⅲ2형식의 출토 빈도를 살피면, Ⅲ1형식은 4개체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달리 Ⅲ2형식은 무
려 37개체가 출토되었다. 즉, 신부 하단 각도가 90°를 초과하는 Ⅲ2형식의 출토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신부 하단이 삼각형인 Ⅲ3, Ⅲ4형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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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Ⅲ2 Ⅲ3 Ⅲ4 Ⅲ5 Ⅲ6 계

소지역

서부 1(1.67%) 27(45.00%) 5(8.33%) 19(31.67%) 4(6.67%) 4(6.67%) 60(100%)

동부 1(4.00%) 8(32.00%) 4(16.00%) 7(28.00%) 2(8.00%) 3(12.00%) 25(100%)

남부 2(8.33%) 2(8.33%) 4(16.67%) 11(45.83%) 1(4.17%) 4(16.67%) 24(100%)

계 4 37 13 37 7 11 109

<표 7> Ⅲ류 석촉 형식×소지역별 교차 분석표 

  Ⅲ류는 여타 지역에 비해 서부에서 2배 남짓 많은 출토량이 확인되며, 그 중 Ⅲ2, Ⅲ4형
식의 출토율이 높은 편이다. 경부까지 능이 이어지고, 둔각의 신부 하단 각도를 갖는 Ⅲ2형
식이 45.00%의 우세한 출토율을 보이는데, 동부와 남부를 통틀어도 절대적인 비중이다.  
  남부에서의 총 출토 수는 24개체로, 전체적인 수량이 적다. 서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Ⅲ2형식의 출토 빈도가 매우 드문 편이다. 그러나 적은 출토량 가운데 Ⅲ4형식이 11개
체가 확인되어 특징적이다. Ⅲ4형식은 서부와 남부에서 각각 19, 11개체가 출토되어 절대적
인 수량으로 보았을 때에는 서부가 높지만, 지역별 Ⅲ류 석촉의 전체적인 수량 차이나 지역 
내에서의 형식별 분포 양상을 고려한다면, 공히 차이를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전술한 시기별 출토 빈도를 상기해 보면, 전기 3단계까지 서부에서는 Ⅲ4형식이 1개체도 
확인되지 않아 본 형식은 남부에서 이른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똑같은 신부 하단 
형태를 지닌 Ⅲ3형식도 이른 시기에는 남부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서부에서 우
위를 점하는 Ⅲ2형식은 전기 1단계부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공렬토기와 공반하
여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여 존속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동부에서는 남부에 비해 Ⅲ2형식의 상대적인 출토율이 높지만, 이 역시 출토량이 
적어 면밀한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④ Ⅳ류  

  지역별 교차 분석 대상은 모두 69개체이다. 분류한 형식을 토대로 지역별 분포 양상은 아
래와 같다<표 8>.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치환하여 살펴보면, 곡선 형태를 가
진 Ⅳ1형식(18, 26.00%)이 굴절형인 Ⅳ2・Ⅳ3・Ⅳ4형식(51, 74.00%)에 비해 출토율이 저
조한 편이다. 

Ⅳ1 Ⅳ2 Ⅳ3 Ⅳ4 계

소지역

서부 9(25.00%) 13(36.11%) 12(33.33%) 2(5.56%) 36(100%)

동부 6(33.33%) 7(38.89%) 5(27.78%) 18(100%)

남부 3(20.00%) 3(20.00%) 8(53.33%) 1(6.67%) 15(100%)

계 18 23 25 3 69

<표 8> Ⅳ류 석촉×소지역별 교차 분석표 

  동부, 남부에 비해 서부에서 높은 출토 빈도가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최대 폭을 기준으로 
상・하단을 구분할 수 있는 굴절형의 빈도가 우세하다. 최대 폭이 석촉 상단에 위치한 Ⅳ2
형식과 석촉 중앙에 위치한 Ⅳ3형식 간 출토율 차이는 근소한 편이다. 후자의 경우, 후기 5
단계에 가장 많은 개체 수가 출토되었다. Ⅳ4형식은 전기 후반에는 확인되지 않다가 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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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면서 출토 양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출토 수가 매우 빈약하다. 후기 5단
계에 가장 많은 개체 수가 출토되었다. 
  동부에서는 모두 18개체가 출토되었으며, 서부 전체 출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타 지역에 비해 Ⅳ1형식(9, 25.00%)의 출토율이 높은 편이고, Ⅳ4형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Ⅳ형식 자체 출토 수량이 빈약하여 동부에서 출토되지 않는 양상이 특이할 만한 것은 아니
다. 시기적으로 전기 후반에서 후기 전반에 출토량이 많은 편이다.
  남부에서는 전체 15개체의 Ⅳ류 석촉이 출토되었으며, 타 지역에 비해 Ⅳ3형식(8, 
53.33%)의 출토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별 출토 수 차이는 크지 않아 공간성이 강한 
형식으로 볼 수 없다. Ⅳ1, Ⅳ2형식은 동일한 빈도로 출토되며, 지역적으로 가장 낮은 출토
율을 보이고 있다.

 (2) 시기별 양상

  형식의 시간성 검토를 위해서는 시기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경기지역은 여타 지
역과 다르게 송국리유형이 한소하게 확인되고, 공렬토기를 위시한 역삼동유형이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까지 지속되는 지역이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김승옥 2006; 김한식 2006; 송만영 2010; 李眞旼 2004, 2008; 李
亨源 2007; 황재훈 2014) 주거지 평면 형태, 규모, 구조 변화 양상 및 공반한 토기의 구연
부 문양 속성을 기준으로 분기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마다 세부 편년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청동기시대 문화 내용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이진민(2008)의 편년안을 기초로 적용・분석하였다. 
  전기는 공렬토기를 중심으로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가 확인되며, 중기는 공렬토기 
일색의 역삼동Ⅱ유형이 성립되는 시기이다(김한식 2006; 이진민 2008). 전기는 중기에 비
하여 토기 문양 속성의 다양성 때문에 비교적 편년이 세밀하게 다루어져 왔다(강병학 
2013; 송만영 2010; 李亨源 2007; 황재훈 2014).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전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반면에 서울・경기지역의 중기적 양상은 송국리
유형의 부재와 함께 주거지 면적의 소형화, 단순 공렬토기 및 무문양토기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기에 비해 획기를 그을 만한 양상이 분명치 않아 자칫 지나친 세분으로 혼란
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중기는 2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변화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전반적으로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의 변화가 관찰되며, 전기 3
단계에 가까울수록 장방형의 비율이 다시 높아진다. 면적은 (중)대형-(초)대형에서 중기에 
접어들면서 (중)소형으로 소형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기에는 돌대문토기를 비롯하여 이중
구연토기, 각형토기문화요소가 인천, 김포 등지에서 확인되고 공렬토기 중심이다. 시기가 늦
어질수록 복합문의 발달 및 흔암리식토기가 성행하며, 전기 3단계에는 구순각목문토기과 공
렬토기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며, 이러한 양상은 중기에도 확인되다가 점차 무문
양토기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부차적으로 방사성탄소연대를 활용하여 분기를 검토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
은 3200 BP를 상회하기 어려우며, 중기에 해당하는 역삼동Ⅱ유형의 상한은 2700 BP 무렵
이므로(김장석 2003; 김한식 2006; 김승옥 2006; 김권중 2010; 이창희 2011, 황재훈 
2014), 3200-2700 BP에 해당하는 주거지의 탄소연대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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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Ⅰ류

  시기별 교차 분석7)이 가능한 Ⅰ류 석촉은 모두 161개체로<표 9>, 97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Ⅰ류 석촉이 출토된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청치는 총 24건이며, 동일 유
구 복수 측정치를 포함한 총 개수는 43개이다. 전기 1단계에 가장 출토 비중이 높으며, 늦
은 시기에 해당할수록 전체적으로 출토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이다<표 9>.
  전기 1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26기이다. Ⅰ1형식이 38, Ⅰ2형식이 15, Ⅰ3형식이 4, 
Ⅰ4형식이 9개체로, 총 67개체가 이 단계에 속한다. 타원형의 기부 형태를 갖는 Ⅰ1형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부 단면 형태에 따른 분석 결과, 종방향으로 강하게 마연하
여 오목한 신부를 가진 Ⅰ1a형식이 다소 우세하게 출토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단계에 출토된 Ⅰ4형식의 신부 단면 형태는 모두 편육각형으로 전자와는 차별적이다. 따라
서 신부 단면 형태는 시간성을 반영하는 속성보다는 지역성이 반영된 석기의 감쇄 과정에 
따른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기 분기 Ⅰ1 Ⅰ2 Ⅰ3 Ⅰ4 계

전기

1단계 38(57.57%) 15(22.72%) 4(6.06%) 9(13.65%) 67(100%)

2단계 18(38.30%) 12(25.53%) 8(17.02%) 9(19.15%) 47(100%)

3단계 4(14.29%) 9(32.14%) 8(28.57%) 7(25.00%) 28(100%)

중기
4단계 4(20.00%) 4(20.00%) 7(35.00%) 5(25.00%) 19(100%)

5단계

계 64 40 27 30 161

<표 9> Ⅰ류 석촉 형식×시기별 교차 분석표 

  한편, 본 단계는 방사성탄소연대가 3100-2900 BP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가평 연하리 유
적 1호 주거지에서 3050 BP8)가 검출되어 동부지역 유적 중 가장 이른 편이다. 해당 유구
에서는 Ⅰ1, Ⅰ2형식이 공반하였으나, 전기 1단계에 Ⅰ1형식의 출토 빈도가 Ⅰ2형식보다 높
은 것을 감안하면, Ⅰ1형식의 출현 시기가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차이는 근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평 연하리 유적 1호 주거지 다음으로 Ⅰ2형식이 출토된 주거지는 평택 
소사동 유적 가지점 17호 주거지로 2950 BP를 보인다. 이어 안성 만정리 신기 유적 4-1
호 주거지에서 2920 BP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Ⅰ3, Ⅰ4형식이 공반 출토된 여주 흔암리 유
적 12호 주거지에서 도출된 연대는 2950 BP로, 각 형식 간 등장 시점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000 BP 이후에는 세 지역 모두에서 형식이 출현하여 공존한 것으
로 보인다. 
  이 시기에 속하는 석촉은 지역별로 공반 토기에 있어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경기 서부의 
경우, 이중구연토기와의 공반 양상이 주로 확인되는 반면, 남부에서는 구순각목공렬토기와
의 공반 관계가 확인된다. 

7) 유구 파악이 용이하지 않거나 공반 유물이 부재하여 시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Ⅱ・Ⅲ・Ⅳ류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8).가평 연하리 1호 주거지에서는 모두 5개의 탄소연대 측청치(3090±60, 3070±50, 3030±60, 
8).3000±60, 2810±60)가 검출되었다. 여타 측정치와 동떨어진 연대를 보이는 2810 BP는 이상 측정
치로 간주하고(황재훈 2014), 나머지 4건의 탄소연대를 OxCal(Ver 4.2) 프로그램의 R-Combine 명
령어를 사용하여 결합한 결과, 3050±29 BP의 연대치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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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2단계는 2900-2800 BP 범위에 해당하며, 총 29기의 주거지에서 47개체가 출토되
었다. 전기 1단계에 압도적인 출토율을 보이던 Ⅰ1형식의 개체 수가 줄어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Ⅰ2형식의 출토율은 1단계와 유사하다. 반면에 Ⅰ3, Ⅰ4형식은 전 단계에 19.40%
의 빈도로 출현하던 것이 이 단계에는 36.17%로 증가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공반된 토기를 살펴보면, 복합문화가 심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평
택 소사동 유적 가지점 10호 주거지에서 구순각목공렬단사선문, 구순각목공렬X자문이 함께 
공반하였고, 라지점 14호 주거지에서는 공렬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서부의 부천 여월
동 유적 4지점 1호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거치문토기가, 연천 삼거리 유적에서는 이중구연
단사선공렬토기가 출토되었다.
  전기 3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총 25기로, 30개체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 28개체가 분
류 가능하다. 이 시기는 2800-2700 BP 범위에 해당한다. 이전 시기에 다수를 점하던 Ⅰ1
형식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며, Ⅰ3, Ⅰ4형식의 출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
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토기에서 복합문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석촉 반출 유적에서 역삼
동유형문화권에서 확인되는 구순각목공렬토기가 확인된다.
  후기인 4단계는 2700-2600 BP에 해당하며, 17기의 주거지에서 20개체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출토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확인되며, 비교적 Ⅰ3형식이 36.84%의 높은 출토
율을 보이고 있다. Ⅰ3형식은 전기 1단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4단계에 속하는 19개체 중 15개체가 서부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서부에
서는 Ⅰ류가 늦은 시기까지 존속하지만, 이에 비해 동부와 남부에서는 Ⅰ류가 다소 이르게 
소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Ⅱ류 

  분류된 183개체 중 단계 설정이 가능한 Ⅱ류 석촉은 102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151개
체이다. Ⅱ류 석촉이 반출된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는 총 29건이며, 동일 유구 내 
복수 측정치를 포함한 총 개수는 모두 60개이다. 전기에 출토 비중이 높으며, 지역적인 특
색이 강한 아형식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출토되는 양상이 관찰된다<표 10>. 

시기 분기 Ⅱ1 Ⅱ2 Ⅱ3 Ⅱ4 Ⅱ5 계

전기

1단계 20(38.46%) 20(38.46%) 2(3.85%) 7(13.46%) 3(5.77%) 52(100%)

2단계 17(33.33%) 13(25.49%) 2(3.92%) 15(29.41%) 4(7.85%) 51(100%)

3단계 ? 2(15.38%) 2(15.38%) 7(53.86%) 2(15.38%) 13(100%)

중기
4단계 3(25.00%) 4(33.33%) 4(33.33%) 1(8.33%) 12(100%)

5단계 4(17.39%) 9(39.13%) 8(34.78%) 2(8.70%) 23(100%)

계 44 48 6 41 12 151

<표 10> Ⅱ류 석촉 형식×시기별 교차 분석표 

  

  전기 1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총 35기이며, 52개체가 출토되었다. Ⅱ1, Ⅱ2형식이 가
장 많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 출토된 Ⅱ1형식은 남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다. Ⅱ2형식은 
동부에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되고 있다. 단이 형성되지 않은 Ⅱ4, Ⅱ5형식은 단이 형성된 
석촉에 비해 출토율이 낮은 편이다. Ⅱ5형식은 모두 남부에서만 확인된다. 서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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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월동, 강화 장정리, 김포 양촌 유적에서는 이중구연계토기와 공반되는 것이 특징적
이다. 반면, 남부의 시흥 목감동, 수원 이목동, 평택 소사동 유적 등지에서는 (구순각목)공
렬토기와 공반하고 있어 차이점이 있다. 
  전기 2단계에 속하는 35기의 주거지에서는 48개체가 확인되었다. 전 단계와 유사하게 Ⅱ
1, Ⅱ2형식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Ⅱ1형식이 이전 시기에 이어 남부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
이 확인되었다. 동부에서 우위를 보이던 Ⅱ2형식이 이 시기에 급감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출토가 안정적이지 않은 Ⅱ3형식은 동부에서만 전기 1단계, 2단계에서 확인된
다. 한편, 남부에서는 Ⅱ3형식을 제외한 그 외 형식이 타 지역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인다. 특히 Ⅱ4형식은 전기 1단계에 이어 남부에서 꾸준히 확인-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
다.  
  전기 3단계는 분석 대상 주거지와 출토 유물 수가 적다. 단이 형성된 형식이 확인되지 않
는 가운데, 단이 없는 형식만이 소수 확인된다. 10기의 주거지에서 9개체의 석촉이 출토되
었다. 후기에도 확인되는 Ⅱ1형식이 비록 본 단계에서는 출토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
를 형식의 주기가 단절되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소한 분석 대상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기 4단계에는 전체적으로 출토 개체 수가 적다. 지역적으로는 서부와 남부에서만 유물
이 확인된다. Ⅱ1, Ⅱ2형의 출토 비중이 급격히 낮아진다. 전기 2단계에 남부에서 가장 높
은 빈도로 출현하던 Ⅱ2형식이 이 시기 들어서는 서부에서만 출토되며, 남부에서는 1개체도 
확인되지 않는다. Ⅱ4형식은 서부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남부에서만 확인된다. 한편, Ⅱ3형
식은 본 단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 5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모두 14기이다. 총 24개체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 18개
체가 서부에 속한다. 출토된 Ⅱ2형식 역시 모두 서부에서만 확인된다. 이른 시기 남부에서 
높은 비율로 출토되던 석촉이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서부에서 출토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관찰된다.
  단이 존재하는 Ⅱ1, Ⅱ2형식이 전기 1단계에 가장 높은 출토율을 보이며, 그 중 김포 양
촌 1지점 B-1구역 1호 주거지에서 검출된 연대가 3010 BP로 가장 이른 Ⅱ1형식으로 추정
된다. 이와 유사하게 시흥 목감동 1호 주거지의 연대 역시 3009 BP9)로 이르다. 그러나 단
이 없는 Ⅱ4, Ⅱ5형식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단이 형성되지 않은 Ⅱ4, Ⅱ
5형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단경촉과 일단경촉의 과도기 형식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견
해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Ⅱ4형식이 출토 빈도가 남부에서 높다는 점 역시 
시간성을 반영하는 형식보다는 지역적인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신부 하단 각도에서 형태적인 차이를 갖는 Ⅱ1, Ⅱ2형식이 전기 1단계에 동일한 출
토 빈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부 하단 각도 역시 시간성과 무관한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Ⅲ류

  시기별 교차 분석이 가능한 Ⅲ류 석촉은 68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109개체이다<표 
11>. 68기의 주거지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는 총 21건이며, 동일 유구 복수 측정치를 
포함한 총 개수는 29개이다. 전 시기에 걸쳐 출토되며, 시기상 후행할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9) 가평 연하리 1호 주거지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연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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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확인된다. 
  전기 1단계로 편년되는 14기의 주거지에서 18개체의 Ⅲ류 석촉이 출토되었다. 직선형의 
신부 하단 형태를 지닌 Ⅲ1, Ⅲ2형식의 출토 빈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동부에서는 돌대문
토기와, 서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남부에서는 공렬토기와 공반하였다. 동 시기에 
속한 타 형식에 비해 다소 이른 시기 형식으로 판단된다. 특히 Ⅲ1형식은 이 단계에서만 확
인되어 형식의 존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기 2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10기로, Ⅲ류 석촉은 모두 11개체가 확인되었다. 전체적
인 출토 수가 적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신부 하단 각도가 둔각인 Ⅲ2형식이 전 
단 계

시기 분기 Ⅲ1 Ⅲ2 Ⅲ3 Ⅲ4 Ⅲ5 Ⅲ6 계

전기

1단계 4(22.22%) 6(33.33%) 4(22.22%) 2(11.11%) 1(5.56%) 1(5.56%) 18(100%)

2단계 4(36.36%) 2(18.18%) 3(27.27%) 1(9.09%) 1(9.09%) 11(100%)

3단계 13(56.52%) 1(4.35%) 5(21.74%) ? 4(17.39%) 23(100%)

중기
4단계 6(20.00%) 5(16.67%) 14(46.67%) 2(6.67%) 3(10.00%) 30(100%)

5단계 8(29.60%) 1(3.70%) 13(48.15%) 3(11.11%) 2(7.41%) 27(100%)

계 4 37 13 37 7 11 109

<표 11> Ⅲ류 석촉 형식×시기별 교차 분석표 

 

에 이어 여전히 출토된다. 나머지 형식의 출토율은 낮은 편이다.
  전기 3단계에는 이전 단계에 비하여 전체적인 출토 수가 증가한 양상이 관찰된다. 그 중 
Ⅲ2형식의 출토 빈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Ⅲ6형식 역시 소폭 증가한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출토되는 Ⅲ2형식은 남부에서는 한 개체도 출토되지 않으며, 서부
와 동부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주로 서부에서 출토된다.
  중기 4단계에는 가장 많은 개체 수의 석촉이 확인된다. 13기의 주거지에서 30개체가 출
토되었다. 이전 시기에 가장 높은 출토율을 보이던 Ⅲ2형식이 급감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 시기에 속하는 Ⅲ2형식은 모두 서부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Ⅲ2형식의 감소
와는 대조적으로 삼각형의 신부 하단 형태를 지닌 Ⅲ4형식의 출토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중기 5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총 18기이며, 27개체의 석촉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이전 시기와 유사한 출토율을 보인다. 모든 형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Ⅲ4형식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토된다. 특히 이 단계에 남부에서 출토된 형식 모두가 Ⅲ4형식이다. 
  종합적으로, 도출된 27개의 연대치 중 가평 연하리 1호 주거지에서 Ⅰ류와 공반한 직선
형의 Ⅲ1형식이 가장 이른 시기 출토품으로 보인다. 방사성탄소연대가 많지 않아 정확한 양
상 파악은 어려우나 2900 BP 이후로는 모든 형식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④ Ⅳ류

  분석 대상은 단계 설정이 가능한 27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60개체이다. Ⅳ류 석촉이 반
출된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는 총 9건이며, 동일 유구 내 복수 측정치를 포함한 
총 개수는 모두 11개이다. 후기에 출토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표 12>.
  전기 3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총 9기이며, 14개체의 Ⅳ류 석촉이 출토되었다. Ⅳ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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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식은 동일한 출토 빈도를 보이며, Ⅳ4형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적으로 살피면, 동부
에서 출토 비중이 높은 반면, 서부에서는 한 개체도 출토되지 않는다. 가평 달전리, 가평 대
성리 유적에서 공렬토기와의 공반 양상이 확인된다. 
  중기 4단계에는 총 8기의 주거지에서 14개체의 석촉이 출토되었다. 이전 시기에 확인되
지 않던 Ⅳ4형식이 출토된다. 이외에도 서부에서 Ⅳ류 석촉이 확인된다는 특징이 있다. 문
산 당동리, 인천 중산동 유적이 그 예이다. 한편, 하남 덕풍동 수리골 1호 주거지에서는 Ⅳ
2, Ⅳ3형식이 Ⅰ1형식과 공반하였다. 
  중기 5단계 들어서 전반적으로 출토 빈도가 급증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전체 형태가 곡선
형인 Ⅳ1형식의 출토율이 증가하고, Ⅳ2, Ⅳ3형식도 전기 3단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
이 관찰된다. 남부에 위치한 평택 토진리 산29-1에서는 Ⅳ3, Ⅳ4형식이 원형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서부의 인천 중산동 유적에서도 장단비가 1.0~1.2인 소형 주거지에서 Ⅳ류 
석촉이 확인된다. 이 단계의 방사성탄소연대는 2550-2480 BP 구간에 밀집해 있다.  

시기 분기 Ⅳ1 Ⅳ2 Ⅳ3 Ⅳ4 계

전기

3단계 5(35.71%) 5(35.71%) 4(28.58%) 14(100%)

중기
4단계 2(14.28%) 7(50.00%) 4(28.57%) 1(7.15%) 14(100%)

5단계 8(25.00%) 9(28.12%) 13(40.63%) 2(6.25%) 32(100%)

계 15 21 21 3 60

<표 12> Ⅳ류 석촉 형식×시기별 교차 분석표

 
 (3) 형식별 공반 양상

  앞서 각 형식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Ⅰ・Ⅱ・
Ⅲ・Ⅳ류 전체의 공반 양상을 살피고, 빈도순서배열법을 통해 시기별 분포 양상을 확인하고
자 한다. 빈도순서배열법은 유물의 주기(Life Cycle)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물의 차별적인 
전개과정을 살피기에 유효하다. 따라서 각 형식 간 시기별 출토율을 토대로 빈도순서배열법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먼저 Ⅰ류 석촉을 살펴보도록 하자. Ⅰ1형식은 전기 1단계에 가장 높은 빈도로 출토되다
가 시기가 후행할수록 출토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와 다르게 Ⅰ3, Ⅰ4형식은 
전기 전반에 가장 적은 빈도로 확인되며, 점차 시기가 후행할수록 출토 빈도가 증가하는 모
습이다. 
  Ⅱ류는 총 5개의 아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상이한 양상이 관찰된다. Ⅱ1, Ⅱ2형식
은 전체적인 출토 수량이 비슷한 가운데, 전기 1단계에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된다. 단이 
없는 Ⅱ4형식은 점차 출토 빈도가 증가하다 전기 3단계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감소하는 양
상이 관찰된다. Ⅱ5형식은 전체적인 출토 수량이 적지만, Ⅱ4형식과 유사한 전함형 곡선이 
확인된다. Ⅱ1, Ⅱ2형식이 전기 1단계에 동일 빈도로 확인되는 점, Ⅱ4형식의 속성 결합 관
계 양상을 통해 적어도 서울・경기지역 내에서 신부 하단 각도는 시간성과 무관한 속성으로 
판단된다.
  Ⅲ류를 살피면, Ⅲ1형식은 전기 전반인 1단계에 한정된 형식으로 보인다. 반면, Ⅲ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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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확인되며, 타 형식에 비해 출토율이 높은 편이다. 
Ⅲ3형식은 시기가 후행할수록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와 달리 신부 하단 형태
는 동일하나, 신부 하단 각도가 둔각인 Ⅲ4형식은 정반대의 양상이 관찰된다. 전기 1단계에 
출토율이 가장 낮고,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출토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Ⅲ5, Ⅲ
6형식은 신부 하단 형태가 제형으로, 두 형식 모두 전기 1단계에 가장 출토 빈도가 낮으며 
이후 증가하는 모습이다. 

Ⅰ1 Ⅰ2 Ⅰ3 Ⅰ4

전기 1단계 ❚❚❚❚❚❚❚❚❚❚❚❙ ❚❚❚❚❙ ❚❘ ❚❚❙
전기 2단계 ❚❚❚❚❚❚❚❙ ❚❚❚❚❚ ❚❚❚❙ ❚❚❚❚
전기 3단계 ❚❚❚ ❚❚❚❚❚❚❙ ❚❚❚❚❚❚ ❚❚❚❚❚
중기 4단계 ❚❚❚❚ ❚❚❚❚ ❚❚❚❚❚❚❚ ❚❚❚❚❚
중기 5단계

Ⅱ1 Ⅱ2 Ⅱ3 Ⅱ4 Ⅱ5

전기 1단계 ❚❚❚❚❚❚❚❚❙ ❚❚❚❚❚❚❚❚❙ ❙ ❚❚❙ ❚
전기 2단계 ❚❚❚❚❚❚❙ ❚❚❚❚❚ ❚ ❚❚❚❚❚❚ ❚❙
전기 3단계 ❚❚❚ ❚❚❚ ❚❚❚❚❚❚❚❚❚❚❙ ❚❚❚
중기 4단계 ❚❚❚❚❚ ❚❚❚❚❚❙ ❚❚❚❚❚❙ ❚❙
중기 5단계 ❚❚❚❙ ❚❚❚❚❚❚❚❚ ❚❚❚❚❚❚❚ ❚❙

Ⅲ1 Ⅲ2 Ⅲ3 Ⅲ4 Ⅲ5 Ⅲ6

전기 1단계 ❚❚❚❚❙ ❚❚❚❚❚❚❙ ❚❚❚❚❚❙ ❚❚ ❚ ❚
전기 2단계 ❚❚❚❚❚❚❚❘ ❚❚❚❙ ❚❚❚❚❚❙ ❚❚ ❚❚
전기 3단계 ❚❚❚❚❚❚❚❚❚❚❚❘ ❚ ❚❚❚❚❘ ❚❚❚❙
중기 4단계 ❚❚❚❚ ❚❚❚ ❚❚❚❚❚❚❚❚❚ ❚❘ ❚❚
중기 5단계 ❚❚❚❚❚❚ ❚ ❚❚❚❚❚❚❚❚❘ ❚❚❘ ❚❙

Ⅳ1 Ⅳ2 Ⅳ3 Ⅳ4

전기 1단계

전기 2단계

전기 3단계 ❚❚❚❚❚❚❚ ❚❚❚❚❚❚❚ ❚❚❚❚❚
중기 4단계 ❚❚❚ ❚❚❚❚❚❚❚❚❚❚ ❚❚❚❚❚❚ ❚❙
중기 5단계 ❚❚❚❚❚ ❚❚❚❚❚❙ ❚❚❚❚❚❚❚❚ ❚❘

<그림 9> 시기별 형식의 빈도순서배열 결과(❚=.5%)

시간의 흐름에 따라 Ⅰ・Ⅱ・Ⅲ・Ⅳ류 간 출토 빈도에서 변화상이 관찰된다. Ⅰ류가 타 형식에 비해 

소멸이 이른 반면, Ⅲ・Ⅳ류는 시기가 후행할수록 출토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세분한 각 아형식은 서로 다른 존속 기간을 가지며 시기별로 출토 빈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주

기에 따라 형식별로 차별적인 전함형 곡선이 확인된다. 

  Ⅳ류는 타 형식에 비해 시간성이 강하게 내포된 형식으로, 전기 후반에서 중기로 접어들
수록 출토 빈도가 급증한다. 대부분 면적이 소형인 방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남부에서는 
일부 원형 주거지에서 출토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고양 도내동, 문산 당동리, 인천 중산동 
유적 등 서부에서 그 출토율이 높아 지역성 역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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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은 경기 중서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토광식 노지가 설치된 소형 주거지, 일체형석
촉, 투공 개수와 간격이 정연하지 않은 발형토기, 타날문토기 등의 문화내용이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아 후기의 송국리유형과 병행한 지역 양식으로 설정 가능성을 타진하
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Ⅰ・Ⅱ・Ⅲ・Ⅳ류 간 출토 빈도에서 상이한 양
상이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Ⅰ류는 시기가 후행할수록 출토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이며, Ⅲ・
Ⅳ류는 그 반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Ⅱ류는 기존에 전기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인식된 것과는 달리 존속 기간이 더 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Ⅰ・Ⅱ・Ⅲ류 간 출현 시
점에서의 괄목할 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Ⅰ3형식의 경우, 전기 1단계의 출토율은 
Ⅲ류 석촉의 Ⅲ2, Ⅲ3형식의 그것보다 높지 않다. 즉, 다양한 형식이 상이한 존속 기간을 가
지며 공존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Ⅰ류가 Ⅱ・Ⅲ류와 등장 시기의 차이는 없으나, 중
기 5단계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 Ⅳ류는 중기부터 출토가 급증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양상은 각 아형식 내에서도 동일하다. Ⅰ1, Ⅰ3형식에서 정반대의 주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한 모습이 Ⅲ3, Ⅲ4형식에서도 관찰된다. 그러기에 어느 한 시기를 대표하는 
특정 형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석촉의 다양한 공존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삼각만입촉-이단경촉-일단경촉이 청동기시대 특정 시기를 대변하는 유물로 인식
되어 온 것과 다르게 동일 시기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생애(Lifespan)을 가지고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존속이 어떠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심화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본고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유물에 투영된 다
양한 양식은 공간적인 의미 이외에도 대상물의 성격 또는 거리에 따른 기능적인 차이가 반
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결언

  고고 자료에서 관찰되는 형태상 차이는 형식학적 방법의 기준이 되고, 개체 간 상이성・
상사성을 해석하는 인식의 차이는 고고학자가 귀의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 현 청동기시대 연구는 ‘유형’의 설정이라는 본질론적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성춘택 2014; 오브라이언・라이맨 2009). 설정된 각 유형은 그 유형을 대표하는 몇 
개의 핵심요소가 있으며, 다른 고고학적 유형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드물게 확인되는 요소여
야 한다(김현식 2006)는 ‘명확한 본질 찾기’가 그것이다. 
  현재 석촉 편년안은 큰 틀에서 삼각만입촉-이단경촉-일단경촉으로의 시간적 순서상이 
제시되었다. 즉,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이라는 본질론적 종류들을 각 다른 종류의 
석촉의 시간상 위에 위치 지움으로써 이들의 시간적 변화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형식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로 인식되기도 하면서 석촉의 세부적인 변화 양상을 살피
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에 석촉 편년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속성을 재검토
하여 양식(Style) 관련 속성에 기반한 형식분류를 시도하고, 서울・경기지역 마제석촉의 시
기별・지역별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형식학적 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형식에 대한 이해와 이것의 존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빈도순서
배열법을 통해 설정된 형식분류안을 검증하여 특정 형식의 비율과 빈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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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 속성 혹은 형식이 시간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분류한 세부 형식의 지역
성을 살필 수 있었다. 서울・경기지역의 마제석촉은 서로 다른 주기(Life Cycle)를 가진 다
양한 형식의 석촉이 차별적으로 존속・공존하였다. 유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간
의 흐름을 인정하되, 유물은 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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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10)

이상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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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동기시대의 표지적인 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석기는 구석기시대의 타
제석기를 거쳐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기로 발전단계를 거친다. 특히, 청동기시대는 
‘갈아서 다듬는 기술(磨硏), 문질러서 자르는 기술(擦切)’ 등 석기제작기술이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동기시대 마제석기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의례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활동에 사용되었다.
  청동기시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토기와 관련된 연구가 선행되었다. 석기와 관련된 연
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석기의 형식이 시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석기는 시기의 흐름에 따라 형식이 변화하기보다는 용도 및 기능에 따라 형식
이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 사례의 급증 및 연구자들의 석
기에 대한 관심으로 현재는 석기와 관련된 연구가 석기 조성비, 제작기법, 사용흔 분석, 산지
분석 연구, 기능 검토, 제작체계, 지역적 양상12)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0) 본 발표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이상관, 2017, 「강원지역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을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11) 한림대학교 사학과 전임조교
12) 손준호, 2008, 「석기 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계와 사회경제」, 『한국청동기학보』 3, 한국청

동기학회.
   손준호, 2003, 반월형석도의 제작 및 사용방법 연구」, 『호서고고학』 8, 호서고고학회.
   황창한, 2004, 「무문토기시대 마제석촉 제작방법 연구」, 『호남고고학보』 20, 호남고고학회.
   이인학, 2010, 「청동기시대 취락 내 석기 제작 양상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6, 한국청동기학회.
   강봉원, 2013,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촉의 무기적 기능에 관한 역사, 고고학적 고찰」,『선사와 고  

대』 38, 한국고대학회.
   황창한,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마암류 석기의 산지연구」, 『야외고고학』 9, 한국문화재조사연

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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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제석기는 청동기시대 전반에 걸쳐 출토유물 가운데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마제석기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계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는 도구로, 당시의 생업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대표적인 마제석기로는 석검, 석촉, 석도, 석부, 어망추, 방추차 등이 있다. 이러한 석기는 
용도/기능에 따라 무기/수렵구, 농경구, 벌목구, 목재가공구, 어로구, 방직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구(손준호, 2006)13)가 있다. 본고에서는 손준호의 용도/기능 분류 안을 토대로 
마제석기를 분류하고자 한다. 단, 어로구로 분류되어 있는 어망추는 ‘수렵/어로구, 그물추’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강원지역에서 전개되는 마제석기의 양상을 석기 조성비를 통하여 검
토하고자 한다. 검토대상인 마제석기를 시기 및 지역별로 구분한 후 각 대상 별 차이점을 파
악하고자 한다. 시기는 돌대문토기문화단계, 무문토기문화단계, 점토대토기문화단계로 구분하
였으며, 지역은 영서지역(북한강, 남한강, 한탄강유역)과 영동지역(동해안지역)으로 구분하였다. 

Ⅱ. 연구목적
 강원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처음 실시된 시기는 일제강점기 때이며 이 시기에는 약식조사 및 
극소수의 유물채집이 이루어졌다. 정식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1960년대 이후이다. 국립
박물관의 주도하에 1966년도 춘천 천전리 발굴조사, 1971년 소양댐수몰지구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박물관의 주도 하에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1990년
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강원지역에서 구제발굴을 중심으로 한 발굴조사 사례가 급증
하였다.
  발굴조사 사례의 급증으로 인하여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등 청동
기시대 전반에 걸쳐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지역의 각 시
대별 고고학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고고학 자료의 축적과 연구자의 증가로 강원지역의 고고학 연구는 점차 성장하였지만, 남한
지역 내에서 강원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선행되지 못
한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학계 내에서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연구 분야는 주로 토기, 청동기, 주거지를 중심
으로 한 편년 연구가 성행하였으나, 최근 들어 석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석기
의 용도와 기능, 제작방법 등과 같은 분야도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계 
추세와는 달리 강원지역에서는 석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고 몇몇 연구자에 
의해서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기는 구석기시대에 타제석기를 거쳐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에 마제석기로 점차 정형화되
어갔다. 마제석기의 정형화는 시기의 흐름에 따라 형식 분류가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
한 형식 분류가 시기의 흐름에 따른 마제석기의 정형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석기 조성비를 중심으로 하여 시기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마제석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제석기의 형식 변화는 시기적 흐름에 의한 차이가 아닌 지역별
로 나타나는 지역성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홍주희, 2009,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와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 『한국청동기학회』 5, 
한국청동기학회.

   김혜진, 2007,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손준호, 200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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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강원지역 마제석기 출토 유적 분포도(Daum 위성지도 인용 및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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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문화

1 춘천 천전리 지석묘 무문토기문화
2 춘천 천전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3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4 춘천 천전리 118-21번지 무문토기문화
5 춘천 천전리·율문리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6 춘천 율문리 335-4번지 유적(강문연) 무문토기문화
7 춘천 중도동 유적(예맥) 무문토기문화
8 춘천 중도동 유적(강문연)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9 춘천 하중도제방축조 유적 무문토기문화
10 춘천 현암리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11 춘천 금산리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12 춘천 우두동 유적1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13 춘천 우두동 유적2 무문토기문화
14 춘천 우두동 유적3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15 춘천 거두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16 춘천 거두리 779-1번지 유적 무문토기문화
17 춘천 거두 2지구 유적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18 춘천 송암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19 춘천 삼천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20 춘천 칠전동 점토대토기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21 춘천 신매 1제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22 춘천 신매리 10번지 유적 무문토기문화
23 춘천 신매리 47-1번지 유적 무문토기문화
24 춘천 신매리 54-4번지 유적 무문토기문화
25 춘천 신매대교 유적 무문토기문화
26 춘천 신매리 373-6번지 유적 무문토기문화
27 화천 용암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28 화천 용암리 유적2 무문토기문화
29 화천 용암리 유적3 무문토기문화
30 화천 거례리 유적(한강) 무문토기문화
31 화천 거례리 유적(강문연)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32 화천 거례리 유적(예맥)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33 화천 거례리 유적(강고연)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34 화천 거례리 유적(한백)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35 화천 원천리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36 양구 하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37 양구 고대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38 양구 해안 만대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Ⅲ. 강원 영서·영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1. 강원 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

1-1. 유적 현황
  강원 영서지역 내 청동기시대 문화는 돌대문토기문화단계, 무문토기문화단계, 점토대토기문
화단계,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유적 19개소, 무문토기문
화단게 유적 55개소,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유적 5개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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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원주 가현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40 원주 태장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41 원주 동화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42 원주 문막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43 원주 반곡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44 횡성 법주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45 홍천 하화계리 취락 돌대문토기문화
46 홍천 외삼포리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47 홍천 성산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48 홍천 철정리Ⅱ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49 평창 천동리·마지리 취락 무문토기문화
50 평창 천동리 220번지 유적 무문토기문화
51 평창 약수리 취락 무문토기문화
52 평창 종부리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53 평창 후평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54 영월 주천리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55 영월 와석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56 정선 아우라지 유적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57 철원 와수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표 1] 강원 영서지역 마제석기 출토 유적 현황

1-2. 영서지역 마제석기 특징
  강원 영서지역 마제석기의 특징을 크게 돌대문토기문화단계, 무문토기문화단계, 점토대토기
문화단계로 구분지어 각 문화단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강원 
영서지역을 수계에 따라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한탄강유역으로 구분하며, 각 문화단계마다 
지역 간 석기 조성비 차이를 용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석기가 변화했다고 보는 형식 편년
안이 각 문화단계에서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과 지역 간의 변화 차이도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용도기능에 따른 분류안을 토대로 마제석기 가운데 무기/수렵구, 벌목구, 목재
가공구, 농경구, 방직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돌대문토기문화단계
  강원 영서지역에서 돌대문토기문화단계의 유적은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 분포하고 있
다. 석기 조성비의 검토 수량은 북한강유역 13개 유적 출토 석기 402점, 남한강유적 6개 유
적 출토 석기 623점이다. 
  먼저, 수렵/어로구를 살펴보면 북한강유역(8%)에 비하여 남한강유역(24%)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식량처리구 및 벌목구의 비율은 북한강유역(6%, 6%)이 남한강유역(3%, 
2%)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인다. 석기제작구는 두 유역 모두 큰 비중(41%, 24%)을 차지하
고 있다.
  조성비 차이는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계활동의 차이라고 볼 수 있
다. 북한강유역은 북한강의 본류 및 지류 주변에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남한
강유역은 북한강유역과 달리 굴곡이 심한 곡류천을 형성하는 지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
연환경을 바탕으로 북한강유역 사람들은 수렵, 어로, 채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계활
동을 영위하였고, 남한강유역 사람들은 어로를 중심으로 한 생계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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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면 2] 북한강유역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

[도면 3] 남한강유역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

 

  돌대문토기문화단계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석기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석기 가운데 석검, 석촉, 석도, 석부, 그물추, 방추차를 비교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물
추 및 방추차의 경우 재질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석검은 남한강유역에서만 확인되며, 형식은 이단병식석검이다.
  두 번째로 석촉은 북한강유역은 무경식석촉이 높은 비율(61%)을 보이며, 일단경식석촉
(18%), 이단경식석촉(18%)과 일체형석촉(3%)이 확인된다. 남한강유역 역시 무경식석촉이 높은 
비율(76%)를 보이며, 일단경식석촉(7%), 이단경식석촉(2%)이 확인된다. 일체형석촉은 확인되
지 않는다.
  세 번째로 석도는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 공통적으로 장방형석도가 높은 비율(북한강 
40%, 남한강 46%)을 보인다. 그 외 북한강유역에서는 주형석도(6%), 어형석도(10%)가 확인되
며, 남한강유역에서는 주형석도(2%)만 확인된다.
  네 번째로 석부 가운데 벌목구인 양인(합인)석부는 전체 조성비를 비교하면 북한강유역(6%)
이 남한강유역(2%)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목재가공구인 편인석부/석착, 주상편인석부는 북
한강유역(94%, 6%)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남한강유역에서는 편인석부/석착만 확인된다.
  다섯 번째로 그물추는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 석제 및 토제그물추가 확인되고 있다. 
북한강유역(9%)과 비교하여 남한강유역(30%)에서 석제그물추의 비율이 더 높게 확인된다. 
  여섯 번째로, 방추차는 석제방추차와 토제방추차가 확인된다. 북한강유역에서는 토제 방추
차의 비율(토제 56%, 석제 44%) 더 높고, 남한강유역에서는 석제방추차의 비율(토제 44%, 석
제 56%)이 더 높게 확인된다.

[도면 4] 북한강유역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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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남한강유역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2) 무문토기문화단계
  강원 영서지역에서 무문토기문화단계의 유적은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 한탄강유역에 분
포하고 있다. 석기 조성비의 검토 수량은 북한강유역 37개 유적 출토 석기 6,062점, 남한강유
적 17개 유적 출토 석기 1,843점, 한탄강유역 1개 유적 출토 석기 56점이다.
  먼저, 수렵/어로구를 살펴보면 여전히 북한강유역(1%)에 비하여 남한강유역(7%)의 비율이 
높은 점을 볼 수 있지만, 남한강유역의 비율이 돌대문토기문화단계와 비교하여 급격히 낮아진 
것(24%→7%)이 주목된다. 반면, 농경구, 식량처리구는 북한강유역(12%→12%), 북한강유역
(14%→10%)에서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석기제작구의 비율은 북한강유역은 이전 
시기보다 감소(41→32%)하고 있으며, 남한강유역은 이전 시기보다 증가(24%→45%)하고 있어, 
전체 조성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탄강유역 역시 전체적으로 북한강유역 및 남한강유역의 조성비와 대체적으로 일맥상통하
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문토기문화단계의 영서지역은 공통적으로 수렵/어로구의 비율
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경구, 식량처리구 등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사회변동에 따른 
기존 생계활동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면 6] 북한강유역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

 

[도면 7] 남한강유역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

 

[도면 8] 한탄강유역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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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문토기문화단계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 한탄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석기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으로는 석기 가운데 석검, 석촉, 석도, 석부, 그물추, 방추차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물추 및 방추차의 경우 재질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석검은 북한강유역에서 이단병식석검(18%), 일단병식석검(17%), 유경식석검(11%) 
순으로 조성비가 확인된다. 반면, 남한강유역에서는 유경식석검(90%), 일단병식석검(8%), 이단
병식석검(2%), 한탄강유역에서는 일단병식석검(50%), 이단병식석검(37%), 유경식석검(13%) 순
으로 조성비가 확인된다.
  두 번째로, 석촉은 북한강유역에서는 일체형석촉(28%), 일단경식석촉(28%), 이단경식석촉
(18%), 무경식석촉(17%) 순으로 조성비가 확인된다. 반면, 남한강유역에서는 무경식석촉
(76%), 일단경식석촉(7%), 이단경식석촉(2%), 한탄강유역에서는 일단경식석촉(50%), 이단경식
석촉(37%), 무경식석촉(13%) 순으로 조성비가 확인된다. 일체형석촉은 북한강유역에서만 확인
이 되어 무문토기문화단계 북한강유역의 지역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석도는 북한강유역(57%)과 남한강유역(48%), 한탄강유역(100%) 모두 주형석도
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북한강유역에서는 어형석도(12%)의 비율이 높으며, 남한강유
역에서는 장방형석도(13%)의 비율이 높다.
  네 번째로, 석부 가운데 벌목구인 양인(합인)석부는 전체 조성비를 비교하면 북한강유역(8%)
이 남한강유역(3%), 한탄강유역(4%)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목재가공구인 편인석부/석착, 
주상편인석부는 북한강유역(86%, 14%), 남한강유역(89%, 11%)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한탄강
유역에서는 주상편인석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유구석부는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
에서 소량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그물추는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는 석제 및 토제그물추, 한탄강유역에
서는 석제그물추가 확인되고 있다. 북한강유역 및 남한강유역 모두 토제그물추(77%, 62%)의 
비율이 높게 확인된다.
  여섯 번째로, 방추차는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는 석제 및 토제방추차, 한탄강유역에
서는 석제방추차가 확인되고 있다. 북한강유역 및 남한강유역 모두 석제방추차(64%, 76%)의 
비율이 높게 확인된다.

[도면 9] 북한강유역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도면 10] 남한강유역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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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한탄강유역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3) 점토대토기문화단계
  강원 영서지역에서 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유적은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 분포하고 있
다. 석기 조성비의 검토 수량은 북한강유역 4개 유적 출토 석기 73점, 남한강유적 1개 유적 
출토 석기 2점이다. 전체적으로 출토량이 적기 때문에 수계에 따른 조성비 검토는 제외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렵/어로구를 살펴보면, 돌대문토기문화단계(18%), 무문토기문화단계(3%)와 비교하
였을 때 점토대토기문화단계(24%)에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벌목구 및 목재가공구, 농경
구의 경우도 돌대문토기문화단계(3%, 3%, 9%), 무문토기문화단계(7%, 5%, 5%)와 비교하였을 
때 점토대토기문화단계(10%, 6%, 8%)에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성비의 변화와 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유적 입지를 살펴보았을 때, 영서지역 점토
대토기문화인들은 고지성 취락에서 수렵·채집 및 농경 등을 통하여 당시 생계활동을 영위하였
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복합적인 생계수단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렵/어로구의 비율
이 높은 점은 어망추로써의 용도보다 그물추로써 사냥에 이용하는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면 12] 영서지역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에서 출토되는 석기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
으로는 석기 가운데 석검, 석촉, 석도, 석부, 그물추, 방추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물추 및 방
추차의 경우 재질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석검은 확인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석촉은 이단경식석촉(25%), 무경식석촉(25%), 일체형석촉(12%) 순으로 조성비가 
확인된다. 일단경식석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석도는 주형석도(5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어형석도(25%)가 확인된
다. 장방형석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석부 가운데 벌목구인 양인(합인)석부는 전체 조성비를 비교하면 10%의 비율을 
보인다. 목재가공구는 편인석부/석착이 확인된다. 주상편인석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유구석부는 무문토기문화단계와 비교하여 전체 조성비 가운데 3%의 비율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섯 번째로, 그물추는 석제그물추는 확인되지 않으며, 토제그물추가 확인되고 있다.
 여섯 번째로, 방추차는 토제방추차와 석제방추차가 확인되는데, 토제방추차의 비율(8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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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문화

1 고성 사천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2 고성 송현리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3 고성 제진리 1 취락 점토대토기문화
4 고성 제진리 2 취락 무문토기문화
5 고성 철통리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6 고성 초도리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7 고성 원당리·봉평리유적 무문토기문화
8 고성 초도리2·화포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9 고성 대대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10 속초 조양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11 양양 포월리 주거지 무문토기문화
12 양양 북평리·범부리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13 양양 임호정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14 양양 지리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15 강릉 방내리 주거지(강릉대) 무문토기문화
16 강릉 방내리 유적(강문연) 무문토기문화
17 강릉 송림리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18 강릉 방동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19 강릉 유천동 유적 점토대토기문화
20 강릉 교동 주거지 무문토기문화
21 강릉 입암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22 동해 효가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23 동해 지흥동 유적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
24 삼척 호산리 유적 무문토기문화

[표 2] 강원 영동지역 마제석기 출토 유적 현황

높게 확인된다.

[도면 13] 영서지역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2. 강원 영동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

2-1. 유적 현황
  강원 영동지역 내 청동기시대 문화는 무문토기문화단계, 점토대토기문화단계, 2단계로 구분
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무문토기문화단게 유적 14개소,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유적 12개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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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동지역 마제석기의 특징
  강원 영동지역 마제석기의 특징을 크게 무문토기문화단계, 점토대토기문화단계로 구분지어 
각 문화단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 영동지역은 동해안지역에 유
적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문화단계마다 동해안지역의 석기 조성비 차이를 용도
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하며 그 다음으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석기가 변화했다고 보는 형식 편년안이 각 문화단계에서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용도기능에 따른 분류안을 토대로 마제석기 가운데 무기/수렵구, 벌
목구, 목재가공구, 농경구, 방직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문토기문화단계
  강원 영동지역에서 무문토기문화단계의 유적은 동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석기 조성비의 
검토 수량은 15개 유적 출토 석기 842점이다. 
  먼저, 수렵/어로구를 살펴보면 전체 비율 가운데 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이
는 주로 하천과 바다가 합수되는 지역 또는 저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지역의 유적 분
포와 비교하여 적은 비율에 해당한다. 반면, 농경구(10%), 벌목구(8%), 목재가공구(6%), 식량
처리구(6%)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당시 생계활동이 어로가 중심이 아닌 
수렵, 채집, 농경, 어로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성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는 석기는 석기제작구(23%) 및 무기/수렵구(19%)이다. 이는 청동기시대 
전반적으로 석기제작활동이 활발했다는 점과 부합한다.

[도면 14] 동해안유역 무문토기문화
단계 석기 조성비

  다음으로 동해안지역에서 출토되는 석기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으로는 
석기 가운데 석검, 석촉, 석도, 석부, 그물추, 방추차가 있다. 그물추 및 방추차의 경우 재질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석검은 이단병식석검(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단병식석검
(12%)도 확인된다. 유경식석검은 확인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석촉은 무경식석촉(5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단경식석촉(20%)과 일단
경식석촉(14%)이 확인된다. 일체형석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석도는 주형석도(7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방형석도(14%)가 
확인된다. 어형석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석부 가운데 벌목구인 양인(합인)석부는 전체 조성비 가운데 8%의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목재가공구인 편인석부/석착, 주상편인석부는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편인석부/석착
(98%)이 대다수 확인된다. 유구석부도 확인된다.
  다섯 번째로, 그물추는 토제그물추와 석제그물추가 확인되며, 토제그물추(78%)가 대다수 확
인된다. 
  여섯 번째로, 방추차는 석제방추차(45%)와 토제방추차(55%)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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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동해안유역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2) 점토대토기문화단계
  강원 영동지역에서 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유적은 동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석기 조성비
의 검토 수량은 12개 유적 출토 석기 488점이다. 
  먼저, 수렵/어로구를 살펴보면 무문토기문화단계(4%)와 비교하였을 때 점토대토기문화단계
(14%)에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벌목구 및 목재가공구, 농경구의 경우는 무문토기문화단
계(8%, 6%, 10%)와 비교하여 점토대토기문화단계(3%, 5%, 6%)에서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다용도구(2%) 및 방직구(19%)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성비의 변화와 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유적 입지를 살펴보았을 때, 영동지역 점토
대토기문화인들은 고지성 취락에서 수렵·채집 및 농경 등을 통하여 당시 생계활동을 영위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렵/어로구의 증가 비율과 달리 다른 도구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점
을 보았을 때, 수렵/채집, 어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영동지역의 지리
적인 특성과 수렵/어로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수렵/어로구는 어망추로서
의 용도와 그물추로서의 용도가 병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면 16] 동해안유역 점토대토기문화
단계  석기 조성비

  다음으로 출토되는 석기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으로는 석기 가운데 석
검, 석촉, 석도, 석부, 그물추, 방추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물추 및 방추차의 경우 재질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석검은 일단병식석검(33%)만 확인되고 있다. 이단병식석검과 유경식석검은 확인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석촉은 무경식석촉(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일체형석촉(15%), 일단경
식석촉(15%), 이단경식석촉(4%)이 확인된다.
  세 번째로, 석도는 주형석도(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어형석도(7%)가 확인
된다. 장방형석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유구석부는 무문토기문화단계와 비교하여 전
체 조성비 가운데 2%의 비율로 크게 증가하였다.
  네 번째로, 석부 가운데 벌목구인 양인(합인)석부는 전체 조성비 가운데 3%의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목재가공구인 편인석부/석착, 주상편인석부는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편인석부/석착
(96%)이 대다수 확인된다. 유구석부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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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로, 그물추는 토제그물추와 석제그물추가 확인되며, 토제그물추(97%)가 대다수 확
인된다.
  여섯 번째로, 방추차는 석제방추차와 토제방추차가 확인되며, 토제방추차(93%)가 대다수 확
인된다. 

[도면 17]  동해안유역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석기별 세부 조성비

Ⅳ. 강원지역 마제석기의 성격 고찰
  앞서 살펴보았던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간 마제석기의 특징을 조성비 차이 비교를 통하여 청
동기시대 강원지역에서 전개되는 마제석기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는 
크게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점토대토기문화로 구분하였다.   

1. 강원지역 마제석기 유물조합의 특징

1-1. 돌대문토기문화
  강원지역에서 돌대문토기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북한강 및 남한강유역에 한정되어있다. 돌
대문토기문화단계의 석기조성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무기/수렵구(9%)는 석검은 외삼포리 유적에서 이단병식석검이 1점 확인되고 있다. 석
촉은 무경식석촉이 가장 많이 확인되며, 일단경식석촉, 이단경식석촉이 확인되고 있다. 일체형
석촉은 1점 확인되었다. 
  수렵/어로구(18%)는 토제그물추가 석제그물추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농경
구(9%)는 장방형석도가 주로 확인되며, 주형석도 및 어형석도가 확인된다. 목재가공구(3%)는 
편인석부/석착이 주로 확인되며, 주상편인석부도 확인되었다. 석기제작구(31%)는 미완성석기 
및 석재가 주로 확인되고, 지석, 고타석기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방직구(7%)는 토제방추차와 
석제방추차가 비슷한 비율로 확인된다. 
  즉, 돌대문토기문화 단계에서 석기 유물조합은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장방형석도, 토제
그물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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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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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석촉 [도면 20]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석도

[도면 21] 돌대문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그물추 

1-2. 무문토기문화
  강원지역에서 무문토기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모두 확인된다. 두 지
역 간 무문토기문화단계의 석기조성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서지역의 무기/수렵구는 석검의 경우 이단병식석검, 일단병식석검, 유경식석검 순으로 비
율이 확인된다. 석촉은 일단경식석촉이 가장 많이 확인되며, 일체형석촉, 무경식석촉, 이단경
식석촉 순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일체형석촉은 북한강유역에서만 확인된다. 수렵/어로구는 
토제그물추가 석제그물추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농경구는 주형석도가 주로 확
인되며, 장방형석도 및 어형석도가 확인된다. 목재가공구는 편인석부/석착이 주로 확인되며,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이 확인된다. 석기제작구는 석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미완성석기, 
지석, 고타석기 순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방직구는 석제방추차가 토제방추차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영동지역의 무기/수렵구는 석검은 이단병식석검, 일단병식석검이 확인되며, 유경식석검은 
확인되지 않는다. 석촉은 무경식석촉이 가장 많이 확인되며, 이단경식석촉, 일단경식석촉 순으
로 확인된다. 일체형석촉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렵/어로구는 토제그물추가 석제그물추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농경구는 주형석도가 주로 확인되며, 어형석도 및 장방형석도
가 확인된다. 목재가공구는 편인석부/석착이 주로 확인되며,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도 확인된
다. 석기제작구는 지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미완성석기, 석재 순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방직구는 석제방추차와 토제방추차가 비슷한 비율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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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조성비 비교를 통하여 무문토기문화 단계에서 석기 유물조합은 영서지역은 석검
(이단병식, 일단병식, 유경식)+석촉(일단경식, 일체형, 무경식, 이단경식)+석도(주형, 어형, 장방
형)+토제그물추+석제방추차와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가 추가된다. 반면, 영동지역은 석검(이
단병식, 일단병식)+석촉(무경식, 이단경식, 일단경식)+석도(주형, 장방형, 어형)+토제그물추+방
추차(토제, 석제)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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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무문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1.영서지역 2.영동지역)

[도면 23] 무문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석촉

     

[도면 24] 무문토기문화단계 영동지역 석촉



- 58 -

[도면 25] 무문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석검(북한강)
 

[도면 26] 무문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석검
          (남한강, 한탄강)

[도면 27] 무문토기문화단계 영동지역 석검

1-3. 점토대토기문화
  강원지역에서 점토대토기문화는 영서지역(북한강 및 남한강유역)과 영동지역 모두 확인된다. 
두 지역 간 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석기조성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서지역의 무기/수렵구에서 석검은 확인되지 않는다. 석촉은 이단경식석촉, 무경식석촉, 일
체형석촉 순으로 확인된다. 일체형석촉은 무문토기문화단계에 비하여 비율이 적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수렵/어로구의 경우 석제그물추는 확인되지 않고, 토제그물추만 확인된다. 농경구는 
주형석도, 어형석도가 확인되며 장방형석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재가공구는 편인석부, 석착, 
유구석부가 확인된다. 석기제작구는 석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석, 미완성석기 순으로 확
인된다. 마지막으로 방직구는 토제방추차가 석제방추차보다 약 4배 정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영동지역의 무기/수렵구는 석검은 일단병식석검이 확인되며, 유경식석검은 확인되지 않는
다. 석촉은 무경식석촉이 가장 많이 확인되며, 일단경식석촉, 일체형석촉, 이단경식석촉 순으
로 비율이 확인된다. 수렵/어로구는 토제그물추가 주로 확인되며 석제그물추는 극소량 확인된
다. 농경구는 주형석도가 주로 확인되며 어형석도가 확인된다. 장방형석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재가공구는 편인석부/석착, 유구석부가 주로 확인되고 주상편인석부도 확인된다. 석기제작
구는 미완성석기의 비율이 가장 높고, 지석, 석재 순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방직구는 토제
방추차가 석제방추차보다 약 10배 이상 많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성비 비교를 통하여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서 석기 유물조합은 영서지역은 석
촉(이단경식, 무경식, 일체형)+석도(주형, 어형)+토제그물추+편인석부/석착+유구석부+토제방추
차가 확인된다. 반면, 영동지역은 석검(일단병식)+석촉(무경식, 일단경식, 이단경식, 일체형)+석
도(주형, 어형)+토제그물추+편인석부/석착+유구석부+방추차(토제, 석제)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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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석기 조성비(1.영서지역 2.영동지역)

[도면 21]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석촉

 

[도면 22]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영동지역 석촉

  

[도면 23]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영서지역 그물추

  

[도면 24] 점토대토기문화단계 영동지역 그물추



- 60 -

2. 강원지역 마제석기에 나타난 사회성격
  지금까지 강원지역의 마제석기에 대하여 문화적으로는 돌대문토기문화, 무문토기문화, 점토
대토기문화, 지역적으로는 영서지역(북한강, 남한강, 한탄강유역)과 영동지역(동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문화에 따른 지역적 차이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청동기시대 강원지역의 마제석기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화단계는 돌대문토기문화이다. 시
기상으로는 청동기시대 조기~전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현재 강원지역 가운데 북한강, 남한
강유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돌대문토기문화의 석기 유물조합은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장방형석도, 토제그물추’ 등
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확인된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북한강유역에 비하여 남한강유역에서 수렵/어로구의 비율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남한강유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생계활동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문화단계는 무문토기문화이다. 시기상으로는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후기까지 이어진
다. 이 시기는 현재 강원지역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문토기문화의 석기 유물조합은 영서지역은 ‘석검(이단병식, 일단병식, 유경식)+석촉(일단경
식, 일체형, 무경식, 이단경식)+석도(주형, 어형, 장방형)+토제그물추+석제방추차’, ‘주상편인석
부, 유구석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영동지역은 ‘석검(이단병식, 일단병식)+석촉(무경식, 이
단경식, 일단경식)+석도(주형, 장방형, 어형)+토제그물추+방추차(토제, 석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영서지역 가운데 북한강유역에서만 일체형석촉이 확인되고 있다. 또
한, 영서지역은 공통적으로 수렵/어로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경구, 식량처리구 등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보인다. 이는 농경의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에 따른 생계활동
의 변화로 생각된다. 영동지역 역시 수렵/어로구의 비율이 적고, 농경구 및 식량처리구의 비
율이 높은 점에서 영서지역과 석기 조성비 차이는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문화단계는 점토대토기문화이다. 시기상으로는 청동기시대 후기이다. 이 시기는 영
서지역에서는 한탄강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인되며, 영동지역은 동해안지역에서 확인되고 있
다.
  점토대토기문화의 석기 유물조합은 영서지역은 석촉(이단경식, 무경식, 일체형)+석도(주형, 
어형)+토제그물추+편인석부/석착+유구석부+토제방추차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영동지역은 
석검(일단병식)+석촉(무경식, 일단경식, 이단경식, 일체형)+석도(주형, 어형)+토제그물추+편인석
부/석착+유구석부+방추차(토제,석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영서지역과 영
동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수렵/어로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벌목구 및 
목재가공구, 농경구의 비율은 영서지역은 증가하고 영동지역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계활동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드넓은 충
적대지가 위치한 영서지역 점토대토기인들은 수렵/어로구를 사냥을 할 때 사용하였던 그물추
의 용도로, 영동지역 점토대토기인들은 풍부한 어족자원을 활용할 때 사용하였던 어망추의 용
도로 수렵/어로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문화단계 및 지역에 따른 강원지역 마제석기에 나타나 있는 사회성격을 살펴보았
다. 마제석기는 청동기시대 전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도구이었으나, 토기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형식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석기형식은 지역에 따른 지역성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기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예로 춘천 천전리 A-47호 주거지14) 출토 일
체형석촉 및 화살대와 최근 정선 아우라지 청동기시대 17호 주거지15) 출토 무경식석촉 및 화



- 61 -

살대에서 나타나는 석촉의 형식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형식 분류를 통한 시기구분이 아닌 
화살대와 화살촉의 결구방식, 실험고고학을 통한 무기류/수렵구의 구분 등 종합적인 마제석기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면 25] 천전리 A-47호 주거지 출토 
일체형석촉 및 화살대(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도면 26] 아우라지 17호 주거지 출토 
무경식석촉 및 화살대(강원문화재연구소, 2016) 

Ⅴ. 결론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강원지역을 돌대문토기문화시기, 무문토기문화시기, 점토대토기문화
시기로 구분하여 영서지역(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한탄강유역)과 영동지역(동해안유역) 간의 
마제석기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석기 조성비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생계유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석기 조성비는 용도/기능에 따라 무기/수렵구, 수렵/어로구, 벌목구, 농경구, 목
재가공구, 식량처리구, 다용도구, 석기제작구, 방직구로 구분하였다. 
  무기/수렵구는 석검과 석촉, 수렵/어로구는 그물추, 벌목구는 양인(합인)석부, 농경구는 석
도, 목재가공구는 편인석부/석착, 주상편인석부, 식량처리구는 연석, 연석구/봉, 다용도구는 
유구석부, 석기제작구는 지석, 석재, 고타석기, 미완성석기, 방직구는 방추차로 분류하였다. 그 
외 불명석기, 원판형석기, 환상석부, 부리형석기, 검파두식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석기의 세부 형식은 학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식분류를 기본으로 하였
으며, 대표적으로 석검은 단의 유무, 석촉은 경부의 유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석기 조성비 검토 결과 첫 번째로, 돌대문토기단계의 강원지역의 마제석기는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조합은 공통적으로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 모두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강유역에서는 무경식석촉, 장방형석도, 토제그물추, 남한강유역에
서는 이단병식석검, 무경식석촉, 장방형석도, 토제그물추가 확인된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북한
강유역에서 장방형석도 외에 어형석도가 확인되었다. 남한강유역은 그물추의 비율이 높게 확
인되었다.
  두 번째로, 무문토기단계의 강원지역의 마제석기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유물조합은 영서지역에서는 석검(이단병식, 일단병식, 유경식), 석촉(일단경식, 일체형, 무
경식, 이단경식), 석도(주형, 어형, 장방형), 토제그물추, 석제방추차,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
가, 영동지역에서는 석검(이단병식, 일단병식), 석촉(무경식, 이단경식, 일단경식), 석도(주형, 

1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천전리』.
15) 강원문화재연구소, 2016, 『정선 여량면 여량리 191번지(정선 아우라지 유적)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2차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집』.



- 62 -

장방형, 어형), 토제그물추, 방추차(토제, 석제)가 확인된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영서지역 중 
북한강유역에서만 유일하게 일체형석촉이 확인되고 있다.
  세 번째로, 점토대토기단계의 강원지역의 마제석기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조합은 영서지역에서는 석촉(이단경식, 무경식, 일체형), 석도(주형, 어형), 토제그물
추, 편인석부/석착, 유구석부, 토제방추차가, 영동지역에서는 석검(일단병식), 석촉(무경식, 일
단경식, 이단경식, 일체형), 석도(주형, 어형), 토제그물추, 편인석부/석착, 유구석부, 방추차(토
제,석제)가 확인된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영서지역과 영동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수렵/어로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단, 벌목구 및 목재가공구, 농경구의 비율은 영서지역은 증가하고 영동
지역은 감소한다.
  앞서 살펴 본 청동기시대 강원지역의 석기 조성비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생계유형이 
확인된다. 먼저, 돌대문토기문화단계의 북한강유역에서는 수렵, 어로, 채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계활동을 영위하였고, 남한강유역에서는 어로를 중심으로 한 생계활동을 영위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무문토기문화단계의 영서지역은 공통적으로 수렵/어로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경구, 
식량처리구 등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농경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에 따른 기존 생계활
동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영동지역 역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영서지역은 수렵/어로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벌목구, 농경구 등의 비율 증가와 자연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수렵·채집 및 농경 등 복합적 생
계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렵/어로구인 그물추의 용도는 어로용보다 사냥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동지역 역시 복합적 생계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렵/어로
구의 비율 증가와 상반되는 다른 도구들의 비율 감소, 자연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어로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 시기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렵/어로구는 그물추의 용도는 어로용 및 
사냥용으로 병행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강원지역의 마제석기 양상을 종합하면 석검, 석도, 석촉, 석부 등 석기의 형식 
차이는 각 문화단계마다 석기 조성비를 검토해 보았을 때, 형식 변화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아닌 지역별로 사용하였던 용도 및 기능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더불
어 마제석기에 대한 진전된 연구 결과를 위해서 마제석기와 관련된 부속구(목제) 등 고고학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발전적인 연구 성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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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본고는 청동기시대의 타제석기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여 최근 제안된 타제인기의 

속성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석기는 제작방식에 따라 크게 타제석기와 마제석기로 구

분되며,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구석기시대에는 타제석기를 보편적으로 이용했지만 신석기

시대를 거쳐 청동기시대에 이르게 되면 마제석기가 주로 사용되며 타제석기는 소멸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타제석기 자체의 세부적인 편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태적 정형성을 보유하고 있는 마제석기가 타제석기에 비해 연구에 적합하기 때문

에 마제석기연구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을 것이며,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청동기시대 마제

석기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타제석기의 소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물론 청동기시대에는 마제석기가 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지만 타제석부의 존재는 타제

석기도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며, 석기제작의 부산물인 격지로 

파악된 것 중에는 타제석기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동기시대 타제석기

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타제석기 연구의 일환으로 타제인기에 주목하였다. 최근 연

구에서 타제인기가 하나의 기종으로 설정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이기성 2015), 그 속성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 글에서는 제작 및 사용

과 관련한 실험고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타제인기의 형태적 특징과 기능을 구명하고자 하

였다. 

Ⅱ. 용어의 정의 및 연구사 검토

1. 용어의 개념 정의

 본고의 연구대상인 타제인기를 비롯하여 주 검토 대상인 박편, 격지, 타제 석재 등은 청동

기시대 연구에서 생소하거나 잘 다루어지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자 한다.

 격지는 넓은 의미에서 원석이나 몸돌로부터 떨어져 나온 모든 돌 조각을 말한다(국립문화

재연구소 2013). 격지는 그 자체가 석기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구석기시대 연구에서는 이를 

격지석기라 부른다. 청동기시대의 경우 격지형석기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있지만(서울대

학교박물관 2004·2005), 격지를 석기로 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박편(剝片)은 벗겨져 떨어진 조각으로, 석기 연구에서 격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 

예로 ‘박편(격지, Flake)’라고 표현되기도 하고(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보고자에 따라 

박편과 격지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두 용어를 통틀어 격지라 하였다. 

 석재는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로,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돌을 석재로 분류한다. 

그러나 종종 석기와 석재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돌들이 확인된다. 한두차례 떼어진 돌이

나 자갈돌처럼 격지는 아니고, 용도를 알 수 없어 석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을 모두 석재로 분류하였고, 이 중 타격 흔적이 

있는 것을 타제 석재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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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제석기는 주지하다시피 타격에 의해 만들어진 석제 도구를 말하기 때문에 격지나 타제 

석재 등은 타제석기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격지 및 타제 석재 중 일부에 사용흔

이나 잔손질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를 타제인기라 하였다. 타제인기(打製刃器)는 선행 연구(이기성 2015)에서 제안된 용어로, 

이에 동의하여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타제인기는 날카로운 인부를 가진 석기를 말하며, 

유사한 용어로는 격지석기나 격지형석기 등이 있지만 이는 소재를 격지로 한정하는 용어이

기 때문에 타제인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연구사 검토 및 분석 방법

 기존의 청동기시대 석기 연구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

존 연구들을 주제에 따라 크게 시·공간적 변화상, 생업경제, 제작 기술의 세 가지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시·공간적 변화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기종을 형식분류하고, 형태적 변화를 근거로 

시·공간적 양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상 기종은 석검(金良善 1962; 金元

龍 1971; 金昌鎬 1981; 有光敎一 1959; 尹德香 1977; 李榮文 1997; 鄭聖喜 1985), 석촉(金

旼志 2012; 손준호 2007·2015; 송만영 2012; 이민주 2015; 이석범 2005·2012; 黃在焄 

2005·2007; 황창한 2012), 석부류(裵眞晟 2013; 손준호 2015; 윤지연 2007; 이민주 2015; 

全眞賢 2013), 석도(金旼志 2012; 孫晙鎬 2002·2015; 安承模 1985; 이민주 2015) 등 다양

하다. 그러나 대상이 된 석기는 모두 마제석기이다. 이는 형식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마

제석기가 적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석기는 기능적 속성 때문에 생업경제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석기의 

속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조성비 분석이다. 생업경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되는 조성비 분석은 석기를 용도별로 분류하여 변화를 살피는 방법으로(이기성 2008), 석기

의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대상 석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다양한 기종이 다루어지며, 연구자

에 따라 용도를 더 세분하거나 각 용도에 해당하는 기종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큰 차이는 없

다(金範哲 2012; 박서현 2015; 孫晙鎬 2008). 그러나 다종의 석기가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제석기는 거의 없다. 타제석기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용도를 알 

수 없어 조성비 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는데, 석기 제작의 전 과정을 추적한 연구(孫晙鎬 

2003; 李印學 2010; 庄田愼矢 외 2013; 黃昌漢 2004)와 그 과정 중 하나의 기술을 분석한 

연구(黃昌漢 2009), 취락 내에서의 석기 생산 체계를 분석한 연구(손준호 2010; 이인학 

2010; 趙大衍·朴書賢 2013; 홍주희 2008) 등이 있다. 제작에 관한 연구는 편년 연구와 

달리 타제 기술과 격지 및 타제 석재가 주된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 목적은 마제석기

의 기술 복원에 있으므로, 격지 및 타제 석재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자료로만 이용된다.

 이처럼 시·공간적 양상 파악 및 생업경제 분석 연구에서는 방법적인 문제로 인해 타제석

기가 제외되었고, 제작 기술 복원에서는 격지 및 타제 석재가 제작 과정상의 자료로만 인식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석기 연구가 마제석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물론 타제석기와 관련된 연구도 일부 있다. 흔암리유적에서는 1960년대에 무문토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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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제석기가 확인되어 보고된 바 있고(金元龍 1962), 이후 1972~1978년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타제석기가 출토되었다. 이 때 출토된 석기들은 2004~2005년에 별도로 출간된 보고

서를 통해 상세히 소개되었는데(서울대학교박물관 2004·2005), 격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

을 뿐 아니라 인부를 손질한 격지가 일부 있어 이를 격지형 석기로 분류하였다. 

 지석·고석 등의 석기에서 확인되는 타격흔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졌다(박성탄 2014). 타격 

기법의 용도를, 기능을 위한 직접적 또는 부분적 타격·형태를 위한 타격·형태 및 기능의 

복합적 측면을 위한 타격으로 구분하고, 석기의 타격흔을 직접 관찰하여 기능을 추정하였

다. 

 가장 최근에는 격지가 타제인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이기성 2015). 

조동리유적의 석기를 검토하여 한국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인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흔암리유적의 사례와 달리 인부를 조정한 것뿐 아니라 조정되지 않은 것도 타제인

기로 설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용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지만, 기존에 석기로 인식되지 못하던 격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

 이처럼 타제석기나 격지 및 타제 석재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여전히 마제석기 중심의 연구가 대다수로, 타제석기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마제석기 위주의 연구 경향성에는 그 기저에 깔린 인식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다. 즉 청동기시대에 타제석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에 석기 생산의 부산물인 격

지 뿐 아니라 타제 석재까지도 도구로 보지 못했고, 이는 다시 타제석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타제석기에 대한 구

체적인 편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최근의 연구나 해외 사례를 보았을 

때 청동기시대에도 타제석기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격지가 다량 

보고된 서산 신송리(충청문화재연구원 2010)·당진 성산리(충청문화재연구원 2012·2013)와 

같은 유적이 여럿 확인되고 있으므로 격지 및 타제 석재를 포함한 타제석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타제석기에 대한 인식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일

까?

 첫 번째로는 형태적 정형성을 토대로 석기를 인식한다는 점으로(이기성 2015), 격지나 타

제 석재는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기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

째로는 석기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양의 격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물로만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유구 내에서 동일한 석재의 마제석기와 격지가 확인되는 경우 격지를 

부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거없이 이를 석기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이 ‘격지=

부산물’이라는 개념으로 고정되어, 격지가 석기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조차 차단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발굴 조사자의 인식에 따라 격지 및 타제 석재가 아예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타제석기는 그 특성상 실물을 관찰해야만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기

에 연구가 미진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 외 날카롭고 단단한 석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격

지가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라 여겨졌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이기성 2015).

  이와 같은 여러 원인들은 참고했을 때 형태보다는 사용흔을 토대로 한 타제석기 검토가 

필요하며, 사용흔 검토 대상은 격지 및 타제 석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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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타제석기 연구의 일환으로 격지 및 타제 석재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조동리유적의 유물을 직접 관찰하여16) 사용흔이 확인되는 격지 및 

타제 석재를 타제인기라 설정하고 외형적 속성을 분석한 후, 사용흔과 외형적 속성 간의 관

계를 통해 기능을 추론하였다. 이에 따라 Ⅲ장에서는 조동리유적 타제인기의 석재, 인부 개

수, 인부 평면·밑면 형태, 인부 각도, 잔손질 여부 등의 속성을 분석하였고, Ⅳ장에서는 

사용흔 실험과 그 결과를 토대로 타제인기의 사용흔을 분석하였으며, 다른 속성과 사용흔의 

관계를 통해 기능을 추론하였다.

Ⅲ. 타제인기의 속성 분석

 본 장은 타제인기의 특징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타제인기에서 공통적인 경향성을 보이

는 속성 위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확인한 조동리유적의 격지 및 타제 석재17)는 미보고된 참고자료까지도 포함한

다18). 이 중 사용흔이 확인된 것은 44점이며, 이를 타제인기라 설정하여 그 속성을 분석하

였다. 일반적으로 석기 분석에 사용되는 속성으로는 출토 유구의 성격, 크기, 형태, 석재 

등이 있다. 그러나 44점의 석기는 수량 대비 출토 유구가 다양하게 확인되었고, 지표수습품

이 여럿 포함되어 있어 출토 유구의 성격을 분석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다. 또 <그

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크기나 형태에서는 정형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분석 속

성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대신 석재, 인부 개수, 인부 형태 및 각도, 잔손질, 사용흔 등에

서 특징을 보였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타제인기를 분석하였다. 타제인기의 목록과 속성은 

<표 1>과 같다. 

 이를 보면 조동리유적의 타제인기로 사용된 석재는 사암 및 세립사암, 편암, 규암 등이다. 

그 중 사암 및 세립사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편암인데, 편암은 인부 각도

가 큰 타제인기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쪼개어지는 형태가 석재에 따라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타제인기의 인부 형태에서 몇 가지 특징이 관찰되었다. 우선 인부의 개수19)는 대체

로 1개이며, 인부의 평면형태20)는 볼록 곡선·직선·오목 곡선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반

면 밑면형태21)는 대부분이 직선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밑면형태가 직선인 인부 1개를 갖

는 것이 타제인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인부의 개수 및 평면·밑면 형태는 다

16) 충북대학교박물관 이소영 선생님의 후의로 유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17) 본고에서 검토한 격지 및 타제 석재에는 보고서에 미완성석기, 돌도끼, 돌칼, 긁개, 돌괭이 등으로 

분류된 것도 일부 포함되었는데, 이는 본고에서 설정한 격지 및 타제 석재에 해당하는 것을 필자의 
판단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이 중 사용흔이 확인된 것은 격지, 미완성석기, 긁개, 돌칼 등이다.

18) 조동리유적에서는 천여 점의 석기가 확인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참고자료로서 발굴기관에서 보
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타제인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참고자료도 검토하였으며, 지표수습품도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석기의 특성상 시기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 추정되므로 이것이 타
제인기의 특징 파악에 큰 왜곡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19) 인부 개수는 명확히 구분된 인부의 개수로, 인부가 곡선으로 이어져 경계가 모호한 것은 하나의 인
부로 간주했다.

20) 다음 그림과 같은 방향에서 바라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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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속성들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속성은 인부의 각도로, 15°에서 90°까지 폭넓게 확인되지만 두 그룹으로 구

분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30~50°를 중심으로 한번, 90°를 중심으로 한번 수량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후술할 사용흔과의 관계를 참고했을 때도 두 그룹이 의도적으로 나뉜 것으

로 보이므로 용도에 따라 적절한 각도의 타제인기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림 146> 타제인기의 인부 각도별 수량

 잔손질은 타제석기 제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작업으로 석기와 석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잔손질이 타제인기를 구분하는 기준

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이기성 2015), 타제인기와 잔손질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조동리유적의 타제인기는 잔손질 되지 않은 것이 67%, 잔손질된 것이 33%로 전자가 후

자보다 2배 가량 많다. 이는 잔손질 여부로 타제인기를 구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다. 

 타제인기의 사용흔 분류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사용흔 실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크게 미

세박리흔과 마모흔으로 구분하였다. 미세박리흔은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인부가 깨

진 것이고, 마모흔은 마찰로 인해 인부가 둥그러지거나 오랜 사용으로 무뎌진 것을 의미한

다. 대부분의 타제인기에서 미세박리흔이 확인되고, 마모흔만 확인되는 경우는 적은 편인

데, 이는 인부 각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사용

흔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다루고자 한다. 

21) 다음 그림과 같은 방향에서 바라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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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석재

인부 

개수
인부 평면형태

인부 

밑면형태

인부 

각도
잔손질 사용흔

2-1 사암 1 볼록곡선 직선 50 x 미세박리흔

2-2 편암 1 볼록곡선 ?　 30 o 미세박리흔

2-3 세립사암 1 볼록곡선 곡선 30 o 미세박리흔

2-4 사암 1 오목곡선 곡선 30 x 미세박리흔

2-5 사암 1 볼록곡선 직선 35 x 미세박리흔

2-6 세립사암 1 직선 직선 40 o 미세박리흔, 마모흔

2-7 사암 1 볼록곡선 직선 35 x 미세박리흔

2-8 편암? 1 볼록곡선 직선 25 ? 마모흔

2-9 세립사암 1 직선 곡선 85 x 마모흔

2-10 사암 1 볼록곡선 직선 35 x 미세박리흔, 마모흔

2-11 사암 1 직선 직선 40 ? 미세박리흔

2-12
규암?

안산암?
2 볼록곡선 직선

위50,

아래30
o 미세박리흔

2-13 사암 1 볼록곡선 ?　 40 o 미세박리흔

2-14 ? 1 볼록곡선 직선 35 마연 마모흔

2-15 세립사암 2 직선&볼록곡선 직선 35 x 미세박리흔

2-16 세립사암 2 볼록곡선 ? 25 o 미세박리흔, 마모흔

2-17 유문암? 1 오목곡선 직선 35 o 미세박리흔

2-18 사암 1 직선 직선 15 o 미세박리흔

2-19 사암 1 직선 직선 30 x 미세박리흔

2-20 ? 1 볼록곡선 2단 직선 35 x 미세박리흔

3-21 ? 1 볼록곡선 직선 20 o 미세박리흔

3-22 세립사암 1 직선 직선 20 x 미세박리흔

3-23 편암 1 오목곡선 직선 25 x 미세박리흔

3-24 편암 1 볼록곡선 직선 90 x 마모흔

3-25 사암 1 볼록곡선 직선 30 ? 미세박리흔

3-26 규암 1 볼록곡선 직선 30 o 미세박리흔

3-27 사암 1 오목곡선 직선 20 x 미세박리흔

3-28 ? 1 직선 직선 35 ? 미세박리흔

3-29 사암 1 볼록곡선 직선 25 x 미세박리흔, 마모흔

3-30
사암?

규암?
1 오목곡선 직선 30 x 마모흔

3-31 사암 1 직선 직선 55 o 미세박리흔

3-32 ? 1 볼록곡선 직선 30 ? 미세박리흔

3-33 편암 1 볼록곡선 직선 90 ? 마모흔

3-34 세립사암 2 볼록곡선 2단 직선 30 ? 미세박리흔, 마모흔

3-35 세립사암 1 볼록곡선 직선 40 ? 미세박리흔

3-36 편암 1 볼록곡선 직선 90 x 마모흔

3-37 사암 1 볼록곡선 직선 50 x 미세박리흔, 마모흔

3-38 ? 1 볼록곡선 직선 60 x 미세박리흔

3-39 규암 1 오목곡선 직선 35 ? 미세박리흔

3-40 사암 1 직선 직선 30 x 미세박리흔, 마모흔

3-41 세립사암 1 직선 직선 35 ? 미세박리흔

3-42 규암 1 곡선 직선 15 x 미세박리흔

3-43 ? 1 볼록곡선 직선 30 x 미세박리흔, 마모흔

3-44 세립사암 1 볼록곡선 직선 40 x 미세박리흔, 마모흔

<표 36> 타제인기 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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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조동리유적 출토 타제인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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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조동리유적 출토 타제인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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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타제인기의 사용흔 검토 및 기능 추론

1. 타제인기의 사용흔 검토

 1) 사용흔 실험

  본고에서는 타제인기에서 관찰된 사용흔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앞서 사용흔 실험을 통해 

사용 대상물과 작업 내용에 따른 사용흔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본 후 타제인기의 사용흔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흔 분석법은 석기의 사용 여부와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1930년대 Semenov에 

의해 처음 시도된 분석 방법으로, 석기에서 확인된 미세한 흔적과 체계적 실험을 통해 얻은 

흔적을 비교하여 석기의 기능을 유추하는 방법이다(Semenov 1964: 김경진 2010에서 재인

용). 사용흔의 종류로는 미세박리흔(microflaking, microchipping), 광택(polish), 선상흔

(striation), 마모(abrasion), 파손(breakage), 잔존물(residue) 등이 있다. 미세박리흔은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인부가 손상된 것이고, 광택은 표면의 결이 변하여 고배율에

서 관찰시 빛을 반사하는 것이며, 선상흔은 사용 방향에 따라 직선으로 나타나는 흔적이다. 

마모는 인부가 계속된 사용으로 인해 닳은 흔적이다(阿子島香 1989). 연구자에 따라 사용흔

을 표현하는 용어가 달라 확실치는 않지만, 인부가 둥그러진 상태를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김경진 2010). 본고에서는 둥그러진 상태를 마모의 일종으로 포함시켰다.

 각 사용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각기 다르다. 미세박리흔은 피가공물이 단단하면 

깊고 크게 형성되고, 피가공물이 부드러우면 형성이 되지 않거나 작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

으며, 박리 형태 또한 피가공물이나 운동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광택은 피가공물과 피가공

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선상흔은 석기의 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김

경진 2010; 阿子島香 1989). 그 외에도 석기가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사용흔의 양상은 다양

하게 나타난다.

 관찰법에 따라 관찰이 용이한 사용흔도 다르다. 관찰법은 크게 저배율 관찰법과 고배율 관

찰법으로 구분되는데, 저배율 관찰법은 10~80배율의 실체현미경을 이용하는 것으로 미세박

리흔·마모흔·선상흔 등을 관찰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피가공물의 단단한 정도와 석

기의 운동 방향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20배

율의 저배율법으로 석기를 관찰하였으며, 사용흔 실험도 저배율 관찰법으로 진행하였다. 따

라서 미세박리흔·마모흔·선상흔 등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석재 확보
↓

유물과 유사한 형태의 실험석기 제작
↓

석재별 사용 실험
↓

사용흔 관찰 및 촬영

<그림 149> 사용흔 실험 순서

 사용흔 실험은 <그림 4>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격지에서 자주 

확인되는 석재 위주로 실험석기를 제작하고자, 점판암·사암·규암 등을 보령의 성주계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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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공물 / 작업 내용 미세박리흔 마모혼

고기 / 자르기 미세박리흔A .

뼈 / 긁기 미세박리흔B 마모흔I

마른 가죽 / 긁기 . 마모흔I

생가죽 / 자르기 . 마모흔I

나무 / 긁기 . 마모흔I

<표 37> 사용흔 실험 결과

웅천천 주변에서 채취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석기는 주로 석재를 망치돌로 직접타격하여 제

작했으나, 일부는 양극기법이나 녹각으로 직접타격하여 제작하였다. 피가공물은 고기·뼈·

마른 가죽·생가죽·나무 등 5가지이며22), 작업 종류는 자르기와 긁기 두가지로 구분하였

다. 사용흔은 육안으로 먼저 관찰한 후 20배율 실체현미경으로 한번 더 관찰하였으며, USB

디지털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사진은 300회·500회·800회·1000회·1500회·2000회·3000

회 단위로 작업한 후 촬영했고, 본 장에 실린 사진은 대체로 1000회 작업 후의 사진이다.

 실험 결과, 피가공물 및 작업 내용에 따른 사용흔의 차이가 점판암제 실험석기에서 가장 

잘 나타났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용흔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고기를 자른 타제인기에서는 

1mm 이하의 작은 미세박리흔이 형성되었고(그림 5), 뼈를 긁은 경우에는 인부가 마모되어 

둥그러지고 후면에 1~2mm의 크고 얕은 박리흔이 형성되었다(그림 6). 마른 가죽을 긁었을 

땐 인부가 둥그러진 마모 흔적만 확인되었는데, 뼈를 긁었을 때보다 마모 부위가 더 넓었다

(그림 7). 생가죽을 잘랐을 때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인부가 둥그러진 흔적만 희미하게 관찰

되었으며(그림 8), 나무를 긁었을 땐 인부가 넓은 부위에 걸쳐 마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9).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미세박리흔은 크기에 따라 폭 1mm 이하의 작은 미세박리흔을 

‘미세박리흔A’, 그보다 큰 미세박리흔을 ‘미세박리흔B’로 표기하였다. 마모흔은 실제 

유물 관찰시 세부적인 구분이 어려웠으므로 인부가 둥그러져 나타난 마모흔을 모두 ‘마모

흔I’로 표기하였다. 실제 유물에서는 사용흔 실험시 확인되지 않았던 오랜 사용에 의해 인

부가 무뎌진 흔적이 관찰되었는데, 이를 ‘마모흔Ⅱ’라 표기하였다. 피가공물과 작업 내용

에 따른 사용흔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그림 150> 고기에 사용 전(左), 사용 후(右)

22) 타제인기가 사냥 후 행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이기성 2015), 이를 수용하여 고

기 자르기·뼈 긁기·마른 가죽 긁기·생가죽 자르기 등의 실험을 하였고, 현재의 석기 기종 중에

는 나무 껍질을 벗겨내는 도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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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뼈에 사용 전(左), 사용 후(中, 右)

<그림 152> 가죽에 사용 전(左), 사용 후(右)

<그림 153> 생가죽에 사용 전(左), 사용 후(右)

<그림 154> 나무에 사용 전(左), 사용 후(右)

 

 2) 타제인기의 사용흔 검토

 다음으로는 사용흔 실험 내용을 토대로 조동리유적 타제인기의 사용흔을 검토하였다. 확인

된 사용흔은 미세박리흔과 마모흔으로, 44점 중 37점에서 미세박리흔이 확인되었다. 전술했

듯이 피가공물의 단단한 정도와 관련되는 미세박리흔의 크기는 1mm 이하부터 한눈에 명확히 

보일 정도로 큰 미세박리흔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기·가죽·초본류와 같이 부드러운 

대상물을 자르는 경우 미세박리흔A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김경진 2010; 阿子島香 

1989), 이와 유사한 흔적이 확인된 타제인기는 <그림 2-11·17·19> 등이다. <그림 2-17>은 

잔손질 부위에 미세박리흔A가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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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그림 2-17 그림 2-19

<표 38> 불규칙적인 미세박리흔A가 확인된 타제인기

그림 2-7 그림 3-37 그림 3-40

<표 39> 미세박리흔B가 확인된 타제인기

  <그림 2-7, 3-37·40> 등에서는 뼈·녹각과 같이 단단한 재료에 작업시 주로 나타나는 미

세박리흔B가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인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림 2-7>과 <그림 3-40>은 

미세박리흔B 위주이지만 미세박리흔A도 함께 나타나며, 대체로 얕고 중첩되어 있다. <그림 

3-37>은 얕고 큰 박리흔이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표 4).

 동물해체는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재료뿐 아니라 뼈와 같이 단단한 재료까지도 다루기 때

문에 미세박리흔A와 각진 미세박리흔B가 함께 나타난다(阿子島香 1989). 이와 비교적 유사

한 것으로는 <그림 2-15, 3-22·39·44> 등이 있으며, 미세박리흔A와 B가 혼재되어 나타나

고 중복은 거의 없다(표 5).

그림 2-15 그림 3-22

그림 3-39 그림 3-44

<표 40> 미세박리흔A·B가 혼재하는 타제인기

 큰 박리흔이 규칙적으로 분포하기도 한다(표 6). 이러한 흔적은 사용흔보다는 잔손질로 보

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잔손질은 사용을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의 가공이기 때



- 77 -

문에 이 역시 타제인기로 보고자 하였다.

그림 2-18 그림 3-21

<표 41> 잔손질된 타제인기

 마모흔은 44점 중 16점에서 확인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인부 모서리만 마모되어 매끈하게 

둥그러지는 것은 마모흔I로, 가죽 긁는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경진 2010; 阿子島 

1989). 조동리유적의 타제인기 중에서는 <그림 2-8·9·14, 3-36>에서 마모흔I이 관찰되었

다(표 7). 일부는 모서리가 좀 더 강하게 마모되어 각이 진 듯 보이기도 하는데(그림 2-8), 

사용흔 실험을 토대로 하면 나무 긁는 작업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것이 둥그

러진 흔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림 2-8 그림 2-9

그림 2-14 그림 3-36

<표 42> 마모흔I이 확인된 타제인기

 마모흔Ⅱ는 인부에 형성된 미세박리흔이 오랜 사용이나 다른 마찰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미세박리흔의 크기나 깊이에 따라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표 8). 마모흔I과 달리 

분포 범위가 넓고, 매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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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그림 3-40

<표 43> 마모흔Ⅱ가 확인된 타제인기

 이처럼 타제인기의 사용흔을 6종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을 추정 피가공물 및 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저배율 관찰법으로 구체적인 피가공물을 설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사용흔과 상관관계를 갖는 다른 속성들을 함께 검토한 후 타제인

기의 기능을 추론하였다.

2. 타제인기의 기능 추론

 타제인기의 여러 속성과 사용흔을 검토한 결과 주목되는 점은 인부 각도와 사용흔의 관계

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타제인기의 인부 각도는 30~50°중심의 그룹과 90°중심의 그룹으

로 나뉜다. 특이한 것은 25~70°의 인부에서는 여러 사용흔이 확인되는 반면 85°이상의 인

부에서는 마모흔만 확인된다는 점이다(표 9). 사용흔 실험도 이와 같은 구분을 뒷받침해 준

다. 30~50°의 인부는 자르기를 비롯해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무난했고, 그보다 크거나 작은 

각도의 인부도 석재가 단단하고 날카롭다면 같은 용도로 충분히 사용가능했다. 반면 

80~90°정도로 각도가 큰 인부는 자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가죽이나 나무를 긁는 용도

에는 적합했다. 따라서 타제인기를 사용함에 있어 용도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 사용했

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르는 용도를 생각한다면 30~50°중심의 그룹을, 긁는 용도를 생각한

다면 90°중심의 그룹을 선택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타제인기를 인부 각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눈 후 사용흔의 

양상에 따라 세분하여 각각의 피가공물 및 작업 내용을 추론하였다. 우선 30~50°중심의 그

룹은 사용흔에 따라 미세박리흔A가 중심인 타제인기·미세박리흔B가 중심인 타제인기·미세

박리흔A와 B가 혼재된 타제인기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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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인부

각도
미세박리흔 중첩 마모 잔손질

2-18 15   　 　 o

3-42 15 미세박리흔B 　 　

3-21 20   　 　 o

3-22 20 미세박리흔A·B 　 　   

3-27 20 미세박리흔B 　 　   

2-7 25 미세박리흔B o 　   

3-23 25 미세박리흔A·B 　 　   

3-29 25 미세박리흔A 　 마모흔Ⅱ   

2-2 30 미세박리흔A·B o 　 o

2-3 30 미세박리흔A·B 　 　 o

2-4 30 미세박리흔A 　 　   

3-25 30 미세박리흔B 　 　   

3-26 30 미세박리흔B 　 　 o

3-30 30   　 마모흔Ⅱ   

3-32 30 미세박리흔B 　 　   

3-34(아랫변) 30 미세박리흔A·B 　 마모흔Ⅱ   

3-40 30 미세박리흔B o 마모흔Ⅱ   

3-43 30 미세박리흔A 　 마모흔Ⅱ   

2-12(아랫변) 30 미세박리흔B 　 　 o

2-5 35 미세박리흔A 　 　   

2-8 35   　 마모흔Ⅰ   

2-11 35 미세박리흔A 　 　   

2-15(좌변) 35 미세박리흔A·B 　 　   

2-15(우변) 35 미세박리흔A·B 　 　   

2-19 35 미세박리흔A 　 　   

2-20 35 미세박리흔A·B 　 　   

3-28 35 미세박리흔B 　 　   

3-39 35 미세박리흔A·B 　 　   

3-41 35 미세박리흔A·B 　 　   

2-17 40 미세박리흔A 　 　 o 

2-16(우변) 40 미세박리흔A·B o 마모흔Ⅰ? o

2-6 40 미세박리흔A·B 　 마모흔Ⅱ o

2-10 40 미세박리흔A·B 　 마모흔Ⅱ   

2-13 40 미세박리흔B 　 　 o

2-14 40   　 마모흔Ⅰ o

3-35 40 미세박리흔B o 　   

3-44 40 미세박리흔A·B 　 마모흔Ⅱ   

3-34(윗변) 50 미세박리흔B o 　   

2-1 50 미세박리흔A·B 　 　   

3-37 50 미세박리흔B 　 마모흔Ⅱ   

2-12(윗변) 50 미세박리흔B 　 　 o

3-31 55 미세박리흔B o 　 o

3-38 60 미세박리흔A 　 　   

2-16(좌변) 70 미세박리흔B 　 　 o

2-9 85   　 마모흔Ⅰ   

3-24 90   　 마모흔Ⅰ   

3-33 90   　 마모흔Ⅰ   

3-36 90   　 마모흔Ⅰ   

<표 44> 인부 각도와 사용흔의 관계

 <표 10>의 타제인기에서는 특징적으로 미세박리흔A가 주로 확인되어 가죽·고기·초본류 

등의 부드러운 피가공물에 작업했을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인부각도가 30~50°이므로 자르

거나 긁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너비·폭·두께가 각각 약 5cm·약 5cm·

약 1cm로 비교적 소형에 가까워 한손으로 쥐고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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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평면사진 인부사진 

인부

각도

2-11 35°

2-17 40°

2-19 35°

<표 45> 부드러운 대상물을 자르거나 긁는 데 사용된 타제인기

도면

번호
평면사진 인부사진 

인부

각도

2-7 25°

3-37 50°

<표 46> 단단한 대상물을 자르거나 긁는 데 사용된 타제인기

 <표 11>의 타제인기에서는 특징적으로 얕은 미세박리흔B가 확인되어 뼈·녹각·나무 등 단

단한 피가공물을 대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인부각도가 30~50°

이므로 자르거나 긁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7, 3-40>과 같은 타제인기에서는 미세박리흔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그림 3-37>은 간격을 

두고 분포하여 서로 작업 내용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23). 

23) <그림 3-37>의 인부 각도가 두껍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미세박리흔의 양상이 많이 달라 용도가 

달랐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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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30°

도면

번호
평면사진 인부사진 

인부

각도

2-15 35°

3-22 20°

3-39 35°

3-44 40°

<표 47> 다용도로 사용된 타제인기

<표 12>의 타제인기에서는 미세박리흔A·B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가죽·고기·초본

류·뼈·녹각·나무 등 다양한 피가공물을 다루었을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동물해체와 

같은 작업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림 2-15, 3-39·44>는 35~40°로 자르거나 긁는 데 적합하지만, <그림 3-22>는 

20°로 자르는 용도에만 적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유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

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90° 중심의 그룹으로, 사용흔은 마모흔Ⅰ만 확인되었다. <표 13>의 타제인기에서

는 인부 모서리가 둥그러진 흔적이 확인되어 가죽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부 

각도가 80°이상이므로 자르는 데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밑면이 편평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주로 긁는 데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부는 나무를 긁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3-24·36>에서는 인부 모서

리가 각이 지듯 마모되었는데, 사용흔 실험 시 확인된 흔적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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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평면사진 인부사진 

인부

각도

2-8 35°

2-9 85°

2-14 40°

3-24 90°

3-33 90°

3-36 90°

<표 48> 가죽을 긁는 데 사용된 타제인기

타제인기의 기능에 관한 추론은 <표 14>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미세박리흔을 중심으

로 기능을 추론할 수 있었던 경우는 추정 피가공물을 가죽·고기·초본류와 뼈·녹각·나무 

그리고 다용도의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인부 각도는 30~50°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마모흔

을 중심으로 추론할 수 있었던 경우는 좀더 구체적으로 피가공물과 용도를 추정하였고, 이

에 따라 가죽을 긁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인부 각도는 90°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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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피가공물 추정 용도 사용흔 특징 형태적 특징

가죽·고기·

초본류
자르기, 긁기 미세박리흔A 위주 30~50° 중심

뼈·녹각·나무 자르기, 긁기
미세박리흔B 위주. 

분포는 다양
30~50° 중심

다용도 자르기, 긁기 미세박리흔A와 B가 공존
30~50° 중심

20°는 자르는 용도로 추정

가죽 긁기 마모흔I 90° 중심

<표 49> 타제인기의 특징과 추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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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동리유적 출토 유물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 타제인기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사용흔과 형태적 특징을 근거로 기능을 추론하였다.

 조동리유적의 격지 및 타제 석재를 검토한 결과 44점의 타제인기가 확인되었고, 이를 대상

으로 석재·인부형태·잔손질 등 3가지 속성을 분석하여 타제인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석재로는 주로 사암 및 세립사암이 확인되었고, 각도가 큰 일부 타제인기의 석재로는 

편암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형태에서는 정형성이 없었으나, 인부는 주로 1개이고 밑면형

태가 직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잔손질은 일부에는 베풀어져 있고, 다른 일부에는 그렇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잔손질이 타제인기의 필수 요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징적인 점은 인부의 각도였는데, 각도가 30~50°가 중심인 그룹과 90°도가 중심인 

그룹으로 나뉜다는 점이었다. 이는 사용흔과도 상관관계를 보여, 용도에 적합한 인부를 선

택적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되었다.

 타제인기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흔과 인부 각도 등을 근거로 추론하였다. 그 결과 

30~50°를 중심으로 한 그룹 중 미세박리흔A가 중심을 이루는 그룹은 가죽·고기·초본류 

등의 부드러운 피가공물을, 미세박리흔B가 중심인 그룹은 뼈·녹각 등의 단단한 피가공물

을, 미세박리흔A와 B가 혼재하는 그룹은 다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90°중심의 그

룹에서는 마모흔I만 확인되어, 가죽을 긁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처럼 그동안 청동기시대의 석기 기종에는 없었던 인기(刃器)를 확인하고 그 용도를 세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청동기시대에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것보다 더 다양하게 분화된 도구 

사용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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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편인석부 편년

                                                            윤재빈 (울산문화재연구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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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편인석부의 획기와 청동기시대 문화상

Ⅳ.맺음말

Ⅰ.머리말

 石斧는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생산구 중 하나로서 선사인들의 생존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

구이다. 

 특히 청동기시대는 선사시대 石斧 史에 있어서 가장 발전을 이룬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전 구
석기ㆍ신석기시대에 비해 석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고타가 첨가된 마연 기술의 발달
로 인해 형태의 정연함을 갖추게 되었다. 석부는 기능의 개량으로 인해 다양화ㆍ전문화가 이루어
졌으며, 도구의 목적에 맞게 크기와 형태면에서 세분화 되었다(국립대구박물관 2005).
 청동기시대 석부는 철부의 출현 이전까지 생산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을 비중을 차지
한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토 량에 비해 기능적 성격이 강하여 급변하는 문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토기ㆍ석촉ㆍ석검 등에 비해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손
준호 2006). 그 중 유구석부는 도작의 기원에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 받았지만 자체의 형식에 대
한 연구가 미진하여 전파와 기원의 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1980년대 초 노혁진
(1981, 1983)의 형식분류 외에 기초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裵眞晟 2000).
 2000년대 이후 석부 연구는 편년, 기능 및 용도, 조합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裵眞晟 
2000, 2013, 2014; 손준호 2006; 윤지연 2007; 李泯周 2015; 全眞賢 2013). 특히 유구석부를 포
함한 주상편인석부와 편평편인석부의 개별 기종 편년(裵眞晟 2000, 全眞賢 2013)과 함께 석부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 하고, 사용흔 분석과 현대 공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기능 및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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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 편인석부 세부 명칭 

추정(윤지연 2007; 全眞賢 2013) 하는 등의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세분화된 연구에 의해 석부 조합상의 변천과 그에 따른 목제 가공 기술의 발달 및 농경과
의 관련성 등 당시 사회상의 추론이 가능해졌다(金度憲 2010; 裵眞晟 2000, 2013, 2014; 손준호 
2006; 全眞賢 2013).
 그러나 형식 분류에만 치중하여 각 형식의 계기적 변화에 대한 검토보다는 기존 청동기시대 편년 
안에 대입하여 석부의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는 석부 편년의 동향은 청동기시대 사회에서 석부의 
자체적인 변화상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형식학을 통한 청동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편인석부를 편년을 시도하였다. 
먼저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은 안재호(2000)의 3시기 안을 따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목제가공구
로 추정되는 편인석부로 설정하였다. 목제 가공 공정에 있어 합인석부는 벌목이라는 한정된 공정
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편인석부는 편평편인석부와 주상편인석부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공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金度憲 2010; 裵眞晟 2000, 2013, 2014; 손준호 2006; 
全眞賢 2013). 따라서 편인석부의 기종 분류와 편년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보
인다. 또한 소형의 석부와 석착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류 과정에서는 석착으로 보고된 자
료를 포함하였다. 동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까지 보고된 자료를 최대
한 활용하였다. 기능적 속성을 중심으로 기종을 분류하고, 형식학적 속성분석법(安在晧 2006)을 통
해 각 기종의 편년을 시도하였다. 순서배열보충법(安在晧 2015)을 통해 편년의 검증과 함께 획기
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획기에 의해 설정된 각 시기의 석부 변천상과 기존 청동기시대 동남해
안지역의 문화상을 비교하여 청동기시대 사회 안에서 석부의 변천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편인석부의 분류와 편년 
1. 분류

 본고에서 분류의 목적은 기능적 속성을 통한 기종의 분류가 첫 번째이고, 편년을 위한 동일 계열 
설정이 두 번째이다. 속성 검토에 
앞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
해 본고의 석부 세부 명칭은 <도
면 1>과 같이 명명하고자 한다. 
편인석부는 크게 편평편인석부와 
주상편인석부로 분류된다. 양 석
부의 형태적ㆍ기능적 차이가 존재
함은 이미 많은 논고에서 언급되
어 왔다. 편평편인석부는 평면형

태, 횡단면형태, 종단면형태, 인부형태 등의 속성으로 세분한 논고가 있으며(윤지연 2007), 주상편
인석부는 유단석부, 협의적의미의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 등으로 세분되지만, 일반적으로 ‘溝’의 
유무에 따라 주상편인석부와 유구석부로 세분된다(裵眞晟 2000). 
그러나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형태적 차이에 편중되는 문제가 확인된다. 기능의 차이에 따른 기종
의 분류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속성에 기능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기종의 분류를 위한 기능적 속성으로 신부의 형태, 인부 폭, 크기를 분류기준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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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2. 편인석부 신부 형태 분류 

                도면 3. 편평편인석부 인폭 분류 도면 4. 편평편인석부 크기 분류 

였다. 신부의 형태는 편평편인석부와 주상편인석부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폭과 두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신부의 횡단면형태로 분류하였다.  
 인부는 석부의 사용 시 대상물에 가장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다. 또한 형태적으로 구분이 모호하
지만 기능적인 차이는 분명한 것으로 인식되는 석착과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폭을 기
종의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크기는 전장으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도구에서 크기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폭
과 두께는 석부의 각 부위에 따라 계측치가 일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전장은 폭과 두께에 비
해 변이의 폭이 작고 안정적인 계측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분류 기준이라 할 
수 있다(朴成根 2012). 
 분류방법은 신부 형태를 상위분류 기준으로, 인폭과 크기를 하위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신부

의 횡단면형태는 편인석부의 1차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속성으로 폭과 두께
의 비율로 분류하였으며, 1.9와 7.8을 
기준으로 주상형ㆍ편평형ㆍ판상형으로 
분류하였다(도면 2). 
 편평편인석부의 인폭은 2.1㎝를 기준
으로 협인ㆍ광인으로 분류하였다(도면 
3). 크기는 전장 11.5㎝를 기준으로 소

형과 대형으로 분류하였다(도면 4).



- 90 -

                    도면 7. 주상편인석부 크기 분류

                     도면 6. 주상편인석부 인폭 분류 

厚頭形 편평편인석부 全形 편평편인석부

석부

자귀

  도면 5. 민속자료를 통한 全形 편평편인석부와 厚頭形 편평편인석부의 착장법 비교

 그런데 편평편인석부로 분류된 유물 중 전형적인 편평편인석부와는 다른 형태가 확인된다. 편인
석부류는 착장 시 인부가 아래로 향하게 된다. 즉 부대에 부착되는 면이 전면이기 때문에 측면형
태에서 전면이 평평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부 후면이 평평하고 전면이 곡선적, 혹은 사선적
으로 가공되어 인부에서 두부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형태의 편평편인석부가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
는 오히려 직선적인 후면이 부대에 부착하기에 더 적합하다. 후면을 부대에 부착하면 인부가 위로 
향하게 되어 전형적인 편평편인석부와는 반대로 착장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 역시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석부는 전형적인 편평편인석부와 착장법이 다른 기종으로 분류하고, 
厚頭形 편평편인석부24)로 명명하고자 한다. 인부의 전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착장하는 

자귀의 예가 민속자료(국립민속박물관 
1999)에서 확인된다(도면 5).
 주상편인석부의 인폭은 1.8㎝를 기준
으로 협인과 광인으로 분류하였으며(도
면 6), 크기는 전장 9㎝와 15.5㎝를 
기준으로 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분
류하였다(도면 7). 
 판상형의 석부는 편평편인석부로 분
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폭
에 비해 지나치게 얇은 두께는 동일
한 평면형태의 편평편인석부로서의 
기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편평편인석부와는 다른 기종으로 분류하였다. 수량이 4점에 불과하여 크기와 인폭으로 세분과 편
년에 무리가 있으므로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판상형 석부의 특징은 ①폭/두
께 비율이 7.8이상으로 얇은 판상인 점, ②전면이 마연된 점, ③대부분 전기로 편년되는 주거지에
서 편평편인석부와 공반하여 출토되는 점 등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3점(소형), 세장방형이 1점
(대형)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지만, 출토 예가 적어 현재로서 시간성 및 기능성을 

24) ‘厚頭形’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러한 석부가 대체로 인부에서 두부로 갈수록 두께
가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 91 -

기종 분류  기종 명칭
수량
(점)

비율
(%)횡단면형태 인폭 크기

편평형

협인 소형 소형 편평석착 1 0.2

광인
소형 소형 편평편인석부 197 47.2

대형 대형 편평편인석부 22 5.3

- 후두형 편평편인석부 8 2

주상형

협인 소형 소형 주상석착 19 4.5

중형 중형 주상석착 29 7

광인
소형 소형 주상편인석부 5 1.2

중형 중형 주상편인석부 106 25.4

대형 대형 주상편인석부 26 6.2

판상형 판상형석부 4 1

계 417 100

표 1. 편인석부 기종 별 수량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 대상 자료는 <표 1>과 같이 10개의 기종으로 분류되었다. 편평형과 주상형에서 협인으로 분
류된 유물은 대부분 석착으로 보고된 자료로서, 지금까지 소형의 편인석부류와 석착의 구분이 모
호했던 점을 인폭이라는 속성을 통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
서 협인은 석착, 광인은 석부로 기능을 상정하여 <표 1>과 같이 명명하고자 하며, 석착은 석부와

는 기능적 목적과 사용에 있
어서 운동의 방형성이 전혀 
다른 기종이므로 본고의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상편인석부는 기존 협의
적의미의 주상편인석부25)와 
유구석부를 동일 계열로 인
식하였다. 그 이유는 ‘溝’를 
제외하면 형태적으로 유사하
며, 두 형식 간의 병행관계
는 인정되지만 공반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편년 

 각 기종의 편년은 형식학적 속성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형식학적 속성분석법은 동일 계열의 유물
에서 일정한 방향성에 의해 조열된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시간적 속성을 파악하고, 형식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동일 계열의 설정은 도구(유물)의 기능적 속성과 시ㆍ공간적 속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표 1>의 분류는 기능적 속성을 통한 일차적인 동일 계열 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ㆍ중ㆍ
대형의 주상편인석부로 분류되는 유구석부 중에서 형식학적 속성분석법의 형식조열 방향성에 위배
되는 형태가 확인된다. 필자는 이러한 형태가 확인되는 원인을 동남해안지역의 지역성에서 찾고자 
한다.  
 동남해안지역은 가옥장을 위시로 한 구획묘식 주구ㆍ환호ㆍ함정ㆍ동북형석도ㆍ저형의기가 밀집 
분포하는 지역으로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 까지 수렵채집문화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였으며(安在晧ㆍ金賢敬 2015), 특히 후기는 비송국리문화권인 ‘검단리유형’(裵眞晟 2005)에 
속한다.   
 검단리유형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가 강하게 잔존하며,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할 때 까
지 검단리유형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李秀鴻, 2012). 그러므로 동남해안지역의 청동기시
대 후기는 전기 문화의 재지계적 요소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외래계적 요소를 분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후기와 점토대토기단계의 편인석부를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 8). 
 편평편인석부는 청동기시대 후기와 점토대토기단계의 형태적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전진현

25) 협의적의미의 주상편인석부라는 용어를 통해 주상편인석부류에 포함되는 유구석부와의 구분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상편인석부라는 명칭이 유구석부와 구분되어 쓰이고 있어 본고에서도, 
‘협의적의미’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고자한다(裵眞晟 200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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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眞賢 2013)은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편평편인석부는 평면ㆍ단면형태가 전체적으로 조잡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것을 점토대토기단계의 편평편인석부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주상편인석부 중 ‘溝’가 형성된 유구석부는 청동기시대 후기와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형태
적 차이가 뚜렷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속성은 후면의 구 하부 형태와 횡단면형태이다. 청동
기시대 후기의 전형적인 유구석부는 구 하부 형태가 사선적이고 횡단면형태는 터널형 혹은 제형이
다. 점토대토기단계의 유구석부는 구 하부 형태가 직선적이고 횡단면형태는 삼각형과 방형이다.26) 
          시 기   
기 종     

청동기시대 후기 점토대토기단계

편평편인석부

검단리 住59 교동리 192-37 환호6

유구석부

검단리 住1 서동 E-住71
사촌리
유적

김해 대청 
住3

덕치리 支20

                도면 8. 청동기시대 후기ㆍ점토대토기단계 편인석부 비교 *축적부동 

 형식학적 속성분석법에서 형식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열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裵眞晟 
2000: 36∼40)의 주장대로 유구석부가 주상편인석부의 발전된 형식이라면 점토대토기단계의 직선
적인 구하부 형태와 방형의 횡단면형태는 형식조열의 방향성에 위배된다. 유물의 동일 계열을 설
정하는데 있어서 동일 기종이라도 형태적 속성에서 원형점토대토기단계 석부의 형태적 요소를 제
외하여야만 전기부터 이어지는 변화의 방향성을 제대로 간취하고, 올바른 형식의 조열을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본고의 유구석부 중 구 하부가 직선적이거나, 횡단면형태가 삼각형 혹은 방형인 유구
석부와 신부가 편평형에 속하는 유구석부는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과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기27)

에 나타나는 형태로 간주하여 편년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형식학적 속성분석법을 통한 편년은 대상 유물의 개체수가 적정량 이상일 때 비교적 객관성을 유
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류된 기종의 개체 수가 일정하지 않아, 전 기종을 대상으로 편년
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표 2>와 같이 개체수가 20점 이상인 기종을 대상으로 편년을 
시도하고자 한다.
  속성 분류는 객관적 분류를 위해 형태적 차이의 기준을 동일 시 하였다. 계측적 속성에 의한 분

26) 배진성(2000: 28∼53)은 양 시기의 유구석부를 동일 계열로 인식하여 유구석부의 변화과정을 
제시하였다. 구 하부의 형태가 사선→직선, 短→長, 횡단면형태가 제형과 터널형으로 계열 분화하
여, 제형→방형, 터널형→삼각형의 변화상을 보이고 <도 7>처럼 점토대토기단계에 3개의 형식이 공
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7) 안재호(2014)는 이 시기를 입암리 Ⅱ기로 설정하고 검단리유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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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9. 소형 편평편인석부 평면형태 분류 

              도면 10. 소형 편평편인석부 횡단면형태 분류 

도 11. 대형 편평편인석부 평면형태 분류 

류는 기종 분류와 마찬가지로 최대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주상형에 적용되는 형태적 속
성에 의한 분류는 도면에 제시된 형태가 실측된 단면의 위치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실견과 
사진 등의 관찰을 통해 제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특히 횡단면형태의 위
치는 후면에 마연이 이루어진 인부에 가까운 신부-유구석부는 구 하부-로 통일 하였다. 따라서 도
면에 제시된 형태와 본고의 분류 안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1) 편평편인석부
 편평편인석부는 소형이 총 198점, 대형이 총 22점이 
확인되었다. 편평편인석부의 시간적 속성은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로 설정하였다. 편평편인석부는 타 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떼기와 같은 제작 흔적이 많이 관찰
된다. 떼기에 의해 조정된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는 일
률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면형태는 

전장/폭, 횡단면형태는 폭/두께의 비율을 통해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형 편평편인석부의 평면형
태는 0.05단위의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4개 군집의 정규분
포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1.15미만을 Ⅰ,  1.15이상~1.9
미만을 Ⅱ, 1.9이상~2.5미만을 
Ⅲ, 2.5이상을 Ⅳ로 분류하였다

(도면 9).
 횡단면형태는 0.1단위의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3개 군집이 정규분포가 나타났으며, 4.7 이상
을 a , 3.8이상~4.7미만을 b, 3.8 미만을 c로 분류하였다(도면 10).
 평면형태는 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횡단면형태는 횡세장방형에서 횡장방형으로 변화하는 방향성
을 보인다.
 <표 3>과 같이 두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평면형태 방형 Ⅰ은 횡단면형태 횡세장방형 
a와 대응하는 반면, 횡장방형 c와 대응하지 않는다. 평면형태 세장방형 Ⅳ는 c와 대응하며, a와는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는 정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소형 편평편인석부는 평면형태와 횡
단면형태를 기준으로 7개 형식의 6단계로 나누어
지며, Ⅰa→Ⅱa→Ⅱb→ⅡcㆍⅢb→Ⅲc→Ⅳc로 형식
조열된다(도면 13).
 대형 편평편인석부의 평면형태는 0.1단위의 히스
토그램 분석결과 3개 군집의 정규분포가 나타났

으며, 이를 통하여1.8미만을Ⅰ, 1.8이상~2.4미만을 Ⅱ, 2.4이상을 Ⅲ으로 분류하였다(도면 11).
횡단면형태는 0.05단위의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3개 군집의 정규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
하여 4.25 이상을 a, 2이상~4.25미만을 b, 2미만을 c로 분류하였다(도면 12).
 평면형태는 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횡단면형태는 횡세장방형에서 횡장방형으로 변화하는 방향성
을 보인다. 
 <표 4>와 같이 두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평면형태 방형 Ⅰ은 횡단면형태 횡세장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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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면

횡단면
Ⅰ Ⅱ Ⅲ Ⅳ

a 4 18 　 　

b 　 33 9 　

c 　 72 54 7

표 3. 소형 속성 상관 *수치는 개체수

평 면

횡단면
Ⅰ Ⅱ Ⅲ

a 1

b 1 2

c 9 9

표 4. 대형 속성 상관  *수치는 개체수

측면형태

      도면 13. 편평편인석부 형식변천
1:경주 충효동 23호, 2:울산 천곡동 나-3호, 3:울산 
남창 4호, 4:경주 월산리 B-35호, 5:울산 검단리 82
호, 6:울산 정자동 27호, 7:포항 대련리취락 Ⅰ-3호, 
8:경주 화천리 산 251-1 17호, 9:울산 망양리 Ⅱ-16
호, 10:경주 월산리 b-22호, 11:포항 대각리ⅠⅡ-5
호, 12:울산 다운동 대골 Ⅰ-4호

도 12. 대형 편평편인석부 횡단면형태 분류 

a와 대응하는 반면, 횡장방형 c와 대응하지 않는다. 평
면형태 세장방형 Ⅲ은 c와 대응하며, a와는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는 정
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대형 편평편인석부는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를 기준으로 5개 형식의 5단계로 나누어
지며, Ⅰa→Ⅱa→Ⅱb→Ⅲb→Ⅲc로 형식조열 된다(도면 13).

 편평편인석부는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의 조합으로 
소형 7개 형식 6단계로, 대형 5개 형식 5단계로 나누
어졌다. 
 평면형태가 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착
장과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편평편인석부는 
‘ㄱ’자형 병에 자루와 인선이 직교로 착장된다. 이때 
신부의 대부분은 부대에 밀착되어 끈으로 고정되거나, 
자루의 갈라진 틈 사이에 고정되는데 방형에 비해 세
장방형이 신부와 부대의 접촉면이 넓어져 보다 견고하
게 고정될 것이다(全眞賢 2013).
 횡단면형태가 횡세장방형에서 횡장방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무게가 늘어나는 효과를 유
추해 볼 수 있다. 소형 광인편평편인석부는 4단계에서 
Ⅱc식과 Ⅲb식으로 형식 분화가 일어나는데, Ⅱc식은 
3단계 Ⅱb식에서 평면형태는 지속되면서 횡단면형태의 
폭이 줄어들고 두께가 늘어난 형식이며, Ⅲb식은 두께
는 지속되면서 평면형태가 세장화된 형식이다. 즉 이 
단계에는 기존 평면형태를 고수하면서 두께를 늘려 무
게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상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는 중형이 총 93점, 대형이 총 22점
이 확인되었다. 시간적 속성은 측면형태와 횡단면형
태로 설정하였으며 중형과 대형 모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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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면
측면

a b c

Ⅰ 7 3

Ⅱ 9 13 9

Ⅲ 22 9

Ⅳ 5 16

표 5. 중형 속성 상관 *수치는 개체수 

      횡단면
측면

a b c

Ⅰ 1 2

Ⅱ 3 5 2

Ⅲ 4 1

Ⅳ 4

표 6. 대형 속성 상관 *수치는 개체수

Ⅰ Ⅱ Ⅲ Ⅳ
횡단면형태

a b c

        도면 14. 주상편인석부 속성 분류

분류하였다.
 측면형태는 후면이 직석적인 형태를 Ⅰ, 후면이 곡
선적인 형태를 Ⅱ, 후면이 사선적으로 단이 지는 형
태를 Ⅲ, 후면이 사선적으로 구가 형성된 형태를 Ⅳ
로 분류하였다(도면 14).
 횡단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양 측면이 평행한 형태
를 a, 터널형으로 상단과 하단 모서리를 일부 가공
하여 최대폭이 중위에 위치하는 형태를 b, 제형으로 
상단 모서리를 전체적으로 가공하여 최대폭이 하위
에 위치하는 형태를 c로 분류하였다. 일부 상단이 
둥글지만 양 측면이 평행한 경우는 말각방형에 포함
하였다(도면 14).
 측면형태는 후면이 直→曲→段→溝, 횡단면형태는 
방형→터널형→제형의 방향성이 보인다. 

 <표 5>는 중형 주상편인석부, <표 6>은 대형 주상편인석부의 두 속성 간 상관관계를 검토한 것이
다.
 중ㆍ대형 모두 측면형태 Ⅰ은 횡단면형태 a와 대응하는 반면, c와 대응하지 않는다. 측면형태 Ⅳ
는 c와 대응하며, a와는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는 정향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중형 주상편인석부는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를 기준으로 9개 형식의 6단계로 나누
어지며, Ⅰa→ⅠbㆍⅡa→Ⅱb→ⅡcㆍⅢb→ⅢcㆍⅣb→Ⅳc로 형식조열 된다(도면 15).
 대형 주상편인석부는 평면형태와 횡단면형태를 기준으로 8개 형식의 6단계로 나누어지며, Ⅰa→
ⅠbㆍⅡa→Ⅱb→ⅡcㆍⅢb→Ⅲc→Ⅳc로 형식조열된다(도면 15).
 주상편인석부는 측면형태와 횡단면형태의 조합으로 중형 9개 형식 6단계, 대형 8개 형식 6단계로 
나누어졌다. 
 전체적으로 측면형태와 횡단면형태의 변화는 제작이 쉬운 형태에서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는 방향
성이 보인다. 주상편인석부류에 주로 사용 되는 암질은 혼펠스이다. 혼펠스의 특징은 조직이 단단
하고 치밀하여 날을 세우기에 적합하고(황창한 2011) 층리가 잔존해 판상으로 제작이 용이하다. 
특히 판상으로 박리되기 때문에 가장 최초의 형태는 방형의 계통일 것이다. 그러므로 Ⅰa식이 원
석재에서 가장 가공이 쉬운 형태이다. 반면 측면형태 Ⅲ은 후면을 사선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공정
이 추가되며, Ⅳ는 ‘구’의 형성 과정까지 더해진다. 횡단면형태 b(터널형)는 네 모서리를 고타하여
야 하며, c(제형)는 전면의 양 모서리를 쳐내어 고타 혹은 정마해야 하는 과정이 더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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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5. 주상편인석부 형식변천
1:울산 천곡동 가재골Ⅲ 22호, 2:경주 송선리 9호, 
3:울산 길천 라-13호, 4:경주 어일리 A-Ⅲ-5호, 5:
경주 충효동 34호, 6:경주 화천리 251-1 13호, 7:울
산 다운동Ⅱ 7호, 8:울산 서동 E-71호, 9:울산 검단
리 1호, 10:경주 어일리 A-Ⅱ-47호, 11:경주 광명동 
76-1 2호, 12:경주 용장리 월성박씨재실 2호, 13:울
산 외광리취락 18호, 14:경주 어일리 B-35호, 울산 
교동리Ⅰ 105호, 16:울주 신화리Ⅰ A-1-25호, 17:울
산 약사동 원약 8호  

제작공정이 복잡해진다(裵眞晟 2000). 
  측면형태가 直→曲→段→溝로 변화하는 것은 인부의 
효율성과 착장의 견고함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귀류는 운동방향이 원운동으로 이
루어지는데, 直→曲→段의 변화상은 대상물인 목재에 
타격 시 손목에 전달되는 부담이 덜 하며, 목재가 파일 
때의 효율성이 높아진다(裵眞晟 2000). 마지막으로 구
가 형성되면서 착장의 안정성이 보다 견고해진다. 또한 
Ⅰ의 예각에서 ⅢㆍⅣ의 둔각이 될수록 인부의 파손율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상편인석
부의 변화는 제작기술과 기능적 측면이 발달하는 변화
상이 간취된다.  

3. 편년의 검토와 시기설정

1) 순서배열보충법을 통한 종합편년
 순서배열보충법(安在晧 2015)을 통해 편인석부 각 기
종의 편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고 획기 설정을 하
고자 한다. 순서배열보충법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각 
기종의 형식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속한다는 
‘연속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유구
가 존재한 시점에 그 시기의 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유구에 남아있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각 형식의 
연속적인 존속기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
을 결실자료라고 부르는데, 이 결실자료를 표시함으로
서 각 형식은 가상의 연속적 존속기간을 가지게 된다. 

각 유구의 행열의 이동하여 결실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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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

           단계
   유구

소형편평석부 대형편평석부 중형주상석부 대형주상석부
군집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1 ● ● 　 　 　 　 　 　 　 　 　 　 　 　 　 　 　 　 　 　 　 　 　 A
2, 3 　 ● ● 　 　 　 　 　 　 　 　 　 　 　 　 　 　 　 　 　 　 　 　 B
4,5 　 　 ● ● 　 　 　 　 　 　 　 　 　 　 　 　 　 　 　 　 　 　 　 C
7,8 　 　 　 ● 　 　 　 　 ●　 　 　 　 　 　 　 　 　 　 　 　 　

D
9 　 　 　 x 　 　 　 　 ●　 　 　 ● 　 　 　 　 　 　 　 　 　
10 　 　 　 ● 　 　 　 　 　 　 　 　 　 ● 　 　 　 　 　 　 　 　

E
11 　 　 　 ● 　 　 　 　 　 　 　 　 　 　 　 　 　 ● 　 　 　
12 　 　 　 ● 　 　 　 　 　 　 　 　 　 ● 　 　 　 　 　 　 F
13 ● ● ●

G
14 　 　 　 x ● 　 　 　 　 　 　 　 　 ● 　 　 　 　 　 　 　
15 　 　 　 ● ● 　 　 　 　 　 　 　 　 　 　 　 　 　 　 　 H
16 　 　 　 ● x 　 　 　 　 ●　 　 　 　 　 　 　 　 　 　 I
17 　 　 　 x 　 　 　 　 ●　 　 　 　 　 ● 　 　 　 　 　

J
18 　 　 　 　 ● 　 　 　 　 　 　 　 　 　 ● 　 　 　 　 　 　

                                               표 7. 순서배열보충법을 통한 종합편년(1) 
1:울산천곡동유적 나-住3, 2:경주월산리유적 B-住4, 3:울산산하동화암유적 住1, 4:경주갑산리유적 住4, 
5:울산신천동585-6유적 住13, 7:울산천곡동유적 나-住12, 8:경주천군동청동기시대취락유적 I-住11, 
9:경주송선리유적 住9, 10:경주천군동생활유적 I-住5, 11:울산외광리취락유적 住18, 12:울산검단리마을유적 住22, 
13:포항대련리청동기시대취락유적 I-住5, 14:울산교동리456번지유적 住12, 15:경주어일리유적 A-I-住37, 
16:경주천군동청동기시대취락유적 I-住18, 17:울산다운동대골유적 I-住4, 18: 울산입암리유적 住12 

  

수가 가장 적게 되도록 조정하였을 때 그 상하로 배열된 순서를 상대서열로 간주 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상대서열은 현 자료가 가지는 한계 범위 내에서의 확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 것
이다. 결실자료 수의 비율이 낮을수록 상대서열의 신뢰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편인석부 4개 기종의 각 형식은 시간적 상대서열로 배열된다. <표 7>은 기종의 상대서열을 기준
으로 공반상이 보이는 17개의 유구 간 행열을 조정하여 순서배열한 것이다. 2개 이상의 기종 혹은 
두 단계 이상의 동일 기종 간 공반이 확인되는 유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손 자료는 x로 
표시하여 각 단계의 존속기간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배열하였다. 
 A~J의 각 군집은 결손자료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행열을 조정한 결과이다. 서로 다른 군집의 유
구 간 행열의 이동은 결손자료(x)의 증가를 불러오지만, 동일 군집 내 유구들은 각각 그 내부의 자
리가 바뀌어도 결손자료(x)의 수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공반상은 다르지만, 서열의 우열을 정할 
수 없으므로, 동일 시기로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A~J의 10개 군집이 곧 편인석부의 상대 서
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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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

            단계
    군집

소형편평석부 대형편평석부 중형주상석부 대형주상석부
획기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A ● ● 　 　 　 　 ? 　 　 　 　 　 　 　 　 　 　 　 　 　 　 Ⅰ
B 　 ● ● 　 　 　 ? ? 　 　 　 　 　 　 　 　 　 　 　 　 　 　
C 　 　 ● ● 　 　 ? ? 　 　 　? 　 　 　 　 　 　? 　 　 　 　 　

ⅡD 　 　 ● 　 　 　 ? ●　 　 　? ● 　 　 　 　 　? 　 　 　 　
E 　 　 　 ● 　 　 　 　 ? 　 　? ● 　 　 　 　 ● 　 　 　
F 　 　 　 ● 　 　 　 　 ? ? 　 　 ?　 ● 　 　 　 ?　 　 　
G ● ● ? ● ? ?

ⅢH 　 　 　 ● ● 　 　 　 ? 　 　 　 ? ?　 　 　 　 　 　 ?　
I 　 　 　 ● 　x 　 　 　 　 ● 　 　 　 ? 　 　 　 　 　 　
J 　 　 　 ● 　 　 　 　 ●　 　 　 　 　 ● 　 　 　 　 　

표 8. 순서배열보충법을 통한 종합편년(2) 

 <표 7>에서 10개의 군집으로 설정하여 동일 시기의 것을 합치면 <표 8>과 같이 ●와 x로 조합되
는 각 분기(복수의 유구)의 조합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토대로 선행형식은 후행형식보다 먼저 출현
하고 먼저 소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실존하는 ●를 중심으로 ?표로서 결손자료를 복원한 것이 
<표 8>이다.   
 <표 8>에서 ?표는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결손자료로서 각 단계의 존속기간 및 계기적 변화상을 보
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표 역시 부재인 자료에 대한 예상 가능한 복원의 개념이므로 그 수가 최
소화하는 것이 서열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소ㆍ대형의 편평편인석부와 중ㆍ대형의 주상편인석부의 각 기종, 혹은 동일 기종의 각 단계는 계
기적인 선후관계를 보이면서 공반하고 있으므로 이것으로서 2절의 각 기종 편년을 검증 하고자 한
다.
 <표 8>의 순서배열을 통해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는 군집을 중심으로 획기를 나누면, 주상편인석
부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C군과 유구석부가 출현 할 것으로 예상되는 G군을 기준으로 획기를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8>의 순서배열은 유구 내 공반관계가 확인되는 유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각 기종의 실질적 존속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즉 <표 8>에서 
보이는 계단상의 배열은 출현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편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 시기설정
 <표 8>의 결과를 기존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 편년과 비교ㆍ검토하여 각 분기의 시간적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은 안재호(2000)의 3시기 안을 따르고자 한다. 본 고는 최
근 연과 성과 중 비교적 유구와 유물의 분류 및 편년이 세밀하게 이루진 논고를 인용하여, <표 8>
에서 설정된 분기의 시간적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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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7. 동남해안지역 유물의 분류 

주거지 시기 구분 특징型 모식도 조기 전기 후기

A 위석식 노지. 평면 방형. ‘미사리식 
주거지’.

B 면적 100㎡이상의 대형 장방형 
주거지.

C 복수의 노지. 평면 세장방형 . 
‘관산리식 주거지’.

D 2개의 노지. 평면 장방형.

E 1개의 노지. 정형화된 주혈. 평면 
장방형. ‘울산식 주거지‘

E' 벽주구가 없는 울산식 주거지.

                                          도면 16. 동남해안지역 주거지의 분류 및 편년 

  

 주거지의 분류와 편년은 이수홍(2012)의 안을 일부 
수정 후 인용하였으며 <도면 16>과 같다. 유물의 분
류와 편년은 <표 7>의 17개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유
물을 중심으로 안재호(2011ㆍ2014)의 안을 일부 수
정 및 종합하여 인용하였으며, 분류는 <도면 17>, 편
년은 <표 9>와 같다. 
 속성배열법을 통한 문양 편년에서 1∼3b기는 조기, 
3c기∼9기는 전기, 10기~14b기는 후기이며, 검단리
유적을 통한 후기 편년에서 검단리 Ⅰ∼Ⅳ기는 후기 
전반, 검단리 Ⅴ∼입암리 Ⅱ기는 후기 후반이다. 14b
기는 입암리 Ⅱ기와 병행하는 시기이다. 후기의 전ㆍ
후반 구분은 돌류문과 공열문 a식이 소멸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 편년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장
식석검의 편년은 황창한(2008)의 안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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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단계 
유물

조
기

전기 후기
전반 후반 전반 후반

1~
3b

3c~7

8~14 14b
Ⅰ Ⅱ Ⅲ Ⅳ Ⅴ Ⅵ -

천상
리Ⅱ

검단리
입암
리Ⅰ

입암
리Ⅱ

이중구연문(상마석ㆍ즐문계)
구순각목이중구연4사선2문

구순각목문
돌류문

공열문
a
b

단사선문
a
b
c

천발
a
b

호 구경
1
2

적색
마연
토기

전형 호

a
b
c
d

소형 옹
1

중간
2

석촉 Ⅲb
Ⅳa
Ⅳb

표 9. 동남해안지역 유물의 편년 

 Ⅰ기는 A군에서 B군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A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Ⅰa식과 Ⅰb식의 공반상
을 보인다. 천곡동 나-3호는 B형의 대형 장방형 주거지이다. 조기의 상마석계 이중구연과 즐문계 
이중구연의 요소를 보이는 토기가 공반하며, 안재호(2011)의 3c, 즉 전기 전반의 시작 시점에 해당
하는 주거지이다. B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Ⅰa식과 Ⅰb식의 공반상을 보인다. 경주 월산리 B-4호
는 C형의 세장방형 주거지로 관산리식 주거지이다. 구순각목문과 대부토기 대각 片, 장식석검 병
부 片이 공반한다. 구순각목문의 하한은 전기 후반이며, 대부 토기 또한 전기의 지표 유물로 인식
된다. 장식 석검은 병부 측면이 직선적이고, 결실된 파두부의 흔적으로 보아 황창한(2008)의 Bb
류28)에 해당하며, 하한은 전기 후반이다. 따라서 시기는 전기 후반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종합하
면, 편인석부 I기는 전기 전반∼전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28) 원 분류 안(黃昌漢 2008)에는 신부의 혈구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으나, 본고의 자료는 대
부분 병부만 잔존하고 있어 원 분류에서 병부에 해당하는 형식 명만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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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8. 편인석부 Ⅰ기의 공반상
                    1∼9:울산 천곡동 나-3호, 10∼16:경주 월산리 B-4호(주거지:1/200, 토기:1/6, 석
기:1/5)

 Ⅱ기는 C군에서 F군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C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Ⅱb식과 Ⅱc식의 공반상
을 보인다. 경주 갑산리 4호는 흔암리계의 복합문인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과 대부토기가 공반
하며, 신청동 585-6 13호는 E형의 울산식 주거지로 대부토기의 대각 片과 병부 한 쪽 면에 원형
의 혈이 장식된 이단병식석검이 공반한다. 장식석검은 3열의 횡배치로 장식된 소혈로 보아 황창한
(2008)의 Cb류에서도 이른 형식이며, 하한은 전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기는 전기 후반
으로 설정 할 수 있다. D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Ⅱc식ㆍⅢb식과 대형 편평편인석부 Ⅱc식, 중형 
주상편인석부 Ⅰb식의 공반상을 보인다. 경주 천군동 취락유적 Ⅰ-11호는 D형 주거지로 이단병식
석검과 석촉 Ⅰ식이 공반한다. 경주 송선리 9호 주거지의 공반유물 양상 또한 동일하다. D형 주거
지와 석촉 Ⅰ식으로 보아 전기 후반으로의 편년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천군동 Ⅰ-11호와 
동일한 석부 공반상을 보이는 울산 천곡동 나-12호 주거지에서는 석촉 Ⅳa식이 공반한다. 석촉 Ⅳ
a식의 출현 시기는 단독 돌류문 심발형토기가 출현하는 검단리 Ⅰ기에 해당하며, 후기의 가장 이
른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군의 편인석부 공반상은 후기 초엽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
다. E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Ⅱc식ㆍⅢb식과 중형 주상편인석부 Ⅱb식, 대형 주상편인석부 Ⅱb식
의 공반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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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9. 편인석부 Ⅱ기의 공반상
1∼５：울산 신천동 585-6 13호, 6∼9:경주 갑산리 4호, 10∼14:경주 천군동 취락 Ⅰ-11호, 15∼20:경주 송
선리 9호, 21∼25:울산 외관리 취락 18호, 26∼29:경주 천군동 생활 Ⅰ-5호, 30∼34:울산 검단리 22호(주거
지:1/200, 토기:1/6, 석기:1/5)



- 103 -

                                              도면 20. 편인석부 Ⅲ기의 공반상(1)
1∼10:울산 교동리456 12호, 11∼14:포항 대련리 Ⅰ-5호, 15∼23:경주 어일리 A-Ⅰ-37호, 24∼32:경주 천군
동 취락 Ⅰ-18호(주거지:1/150, 토기:1/6<14ㆍ16∼19,27∼29>, 1/12<2∼8>, 석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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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21. 편인석부 Ⅲ기의 공반상(2)
              1∼8:울산 다운동 대골 Ⅰ-4호, 9∼14:울산 입암리 12호(주거지:1/150, 토기:1/6, 석기:1/5) 

경주 천군동 생활 유적 Ⅰ-5호 주거지에서 공열문 a식이 단독으로 확인되며, 울산 외광리 취락유
적 18호는 E형의 울산식 주거지로 석촉 Ⅳa식이 공반한다. 단독의 공열문 a식과 석촉 Ⅳa식의 출
현 시점은 검단리 Ⅰ기이므로 E군이 후기의 시작 시점으로 보인다. F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Ⅱc
식과 중형 주상편인석부 Ⅲb식의 공반상을 보인다. 울산 검단리 유적 22호 주거지가 안재호(2014)
의 검단리ⅡㆍⅢ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시기는 후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편인석부 Ⅱ
기는 전기 전반∼전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Ⅲ기는 G군에서 J군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G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Ⅱc식ㆍⅢc식과 중형 주상
편인석부 Ⅱc식ㆍⅢb식의 공반상을 보인다. 포항 대련리 Ⅰ-5호에서 공반하는 공열문 b식의 존속 
시기는 Ⅲ기∼V기이며, 울산 교동리 456 12호 주거지에서 공반하는 무문토기형 적색마연토기 소
형옹 1식ㆍ중간식, 전형 적색마연 호 c식의 공존기는 검단리 Ⅳ기∼Ⅴ기이다. 안재호(2014: 88)는 
본 주거지를 소형옹 중간식과 전형 호 c식의 출현기로 보고, 검단리 Ⅳ기에 위치시키고 있어 시기
는 후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H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Ⅱc식과 Ⅲc식의 공반상을 보인다. 공반
하는 천발 a식과 b식의 공존기는 검단리 Ⅲ기∼Ⅴ기이지만, 공반하는 공열문 a식의 하한이 검단리 
Ⅳ기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시기는 후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I군은 소형 편평편인석부 Ⅱc식과 대
형 편평편인석부 Ⅲc식의 공반상을 보인다. 천발 a식ㆍb식과 무문토기형 적색마연토기 소형옹 
중간식의 공존기는 검단리 Ⅳ기∼Ⅵ기로 시기는 후기 전반∼후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J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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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편평편인석부 Ⅲc식과 대형 편평편인석부 Ⅲc식, 중형 주상편인석부 Ⅳa식의 공반상을 보인
다. 울산 다운동 대골 Ⅰ-4호에서 공반하는 공열문 b식은 3식의 파수(安在晧 2014: 86)가 부착된 
심발형토기에 시문되었는데, 파수 3식은 검단리 V기에만 확인된다. 또한 적색마연 호 c식의 존속
시기는 검단리 Ⅳ기의 늦은 시점에서 Ⅵ기까지 이며, 석촉 Ⅳa식 ㆍⅣb식이 공존하는 시기는 Ⅲ기
∼Ⅵ기이다. 따라서 다운동 대골 Ⅰ-4호는 검단리 V기로 위치시킬 수 있다. 울산 입암리 12호는 
E'형의 울산식 주거지로 점토대토기단계의 신부가 편평형인 유구석부가 공반하므로 입암리 Ⅱ기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편인석부 Ⅲ기는 후기 전반∼후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Ⅲ. 편인석부의 획기와 청동기시대 문화상

 <표 10>은 Ⅰ기∼Ⅲ기의 편인석부 조합상에 기종 간의 공반상은 확인되지 않지만, 단독으로 출토
되는 각 기종을 청동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편년과의 병행관계를 통해 ◯로 보완한 것이다. 
     기종

     단계

 획기

소형편평석부 대형편평석부 중형주상석부 대형주상석부
시기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1 2 3 4 5 6

Ⅰ ● ● ● 　 　 　 ◯ ◯ 　 　 　 　 　 　 　 　 　 　 　 　 　 　 조기~

전기후반

Ⅱ 　 ◯ ● ● ◯ 　 ? ? ● 　 　? ● ●　 ● 　 　 　? ◯　 ●　 　 　 　 전기후반~

후기전반

Ⅲ ◯ ● ● ◯ ? ● ◯ ● ◯ ● ◯ ? ? ? ◯
후기전반~

후기후반

표 10. 편인석부의 획기
  <표 10>의 결과는 앞서 각 형식의 출현과 소멸 및 존속기간을 예상한 <표 8>의 조합상과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각 기종의 새로운 형식이 출현한다고 하여 기존의 형식이 소멸하지 않
고 일정 기간 존속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물의 전세가 아닌 제작 방법의 존속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즉 이른 시기 다용도로 사용되던 석부가 다음 형식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많은 용도에서 점
차 단일화된 용도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남해안지역 청동기시대는 각 기종의 계기
적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면서 기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Ⅰ기는 소형 편평편인석부와 대형 편평편인석부가 조합하는 시기이다. 경주 충효동 23호 주거지
에서 Ⅰa식이 확인되므로 Ⅰ기의 시작은 조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주상편인석부 출현 이
전의 시기로 기종의 다양화 보다는 편평편인석부라는 단일 기종의 복합적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Ⅱ기는 주상편인석부가 출현하는 시기이며, 그 시점은 <표 8>의 C군으로 보고자한다. 동남해안지
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주상편인석부는 대체로 공열문(돌류문)+단사선문(X자문)
이 시문된 토기와 공반한다. 이러한 문양 구성은 천상리Ⅰ기에 주로 확인되며, 복합문의 가장 늦은 
형식으로 간주된다. 경주 동산리 36호 주거지에서 주상편인석부와 구순각목문이 공반하지만 주거
지는 E형의 울산식 주거지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주상편인석부의 출토 예는 
없다고 여겨지며, 이수홍(2012)의 주거지 편년을 인정한다면, 주상편인석부의 출현을 <표 8>의 B
군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주상편인석부가 출현하는 전기 후반의 C군을 획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수전 농경의 개시기로 안재호(2010)는 울산 옥현 유적에서 확인된 논 유적을 전기 후
반 Ⅲ기∼후기 전반 Ⅰ기, 울산 야음동 유적에서 확인된 논 유적을 전기 말경으로 보고 있다. 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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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
출토량 주상 유구 계

수량(점) 41 19 60

비율(%) 100주상 유구
68 32

표 11. 후기 주상편인석부와 유구석부 출토량 비교

단사선문을 기준으로 삼는 전기 후반 Ⅲ기는 천상리Ⅰ기와 병행하는 시기로 주상편인석부의 출현
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기 말은 천상리Ⅱ기, 검단리Ⅰ기와 병행하는 시기로 후기의 
시작 시점이다(安在晧 2014). 경주 어일리 유적 Ⅰ-A-8호 주거지에서 중형 주상편인석부 Ⅰa식이 
X자문+공열문과 공반하며. 경주 동산리 유적 Ⅰ-36호 주거지에서 Ⅲb식이 구순각목문, 구순각목단
사선문과 공반한다. 모두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주상편인석부는 Ⅰa식~Ⅲb식
까지 빠른 형식변화를 거치면서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배진성(2013, 2014)은 주상편인석부의 가장 주요한 속성인 후면형태는 전기 후반이라는 한정된 
시기 동안 직→곡→단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능적으로 향상된 공구로 개량된다고 보았으며, 이
는 이 시기의 목공기술의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력의 일신으로 보았다. 따라서 주상편인석부의 출
현과 발달은 후기 농경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목공구 제작공정의 정교화ㆍ체계화로 볼 수 있다.
  Ⅲ기는 유구석부가 출현하는 시기이며, 그 시점은 <표8>의 G군으로 보고자한다. 울산 효문동 율
동 유적 17호 주거지에서 전형 적색마연호 b식과 함께 중형 주상편인석부의 Ⅳb식이 출토되었다. 
적색마연토기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식으로 추정되는 소형옹도 공반한다. G군의 울산 교동
리 12호 주거지와 병행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울산 교동리 12호 주거지는 검단리 Ⅳ기에 위치하
며, 환호의 조성시기와 동 시기로 인식된다(安在晧 2014: 91). 검단리 유적의 환호를 가장 이른 시
기로 본다면(安在晧 2009: 70), 환호의 출현과 유구석부의 출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편인석부의 기종 구성에 있어서 유구석부의 등장이 새로운 기종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환호와 유구석부의 출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환호의 출현기 사회상을 통해 
유구석부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재호(2009)는 환호의 출현이 안정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농경 사회 내의 
협조적 생산단위(세대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된 사회의 출현, 즉 首長의 출현과 맥락을 같이 하는 
후기 사회의 모습으로 보았다. 이수홍(2015)은 환호의 발생은 환호 조성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동인의 발생이며, 구체적으로 유력개인의 등장으로 보았다. 또한 환호의 발생
ㆍ확산과 동시에 일어난 사회적 변화 양상으로 주거지의 형태, 주거와 무덤의 분포형태, 토기문양
과 석촉의 변화, 수전의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공통적으로 환호의 출현은 수장, 혹은 유력개
인의 등장으로 인한 계층화된 사회 구조 형성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표 10>에서 유구석부(5단계 Ⅳ식)가 출현하는 편인석부 Ⅲ기에도 주상편인석부(2ㆍ3단계)가 여전
히 존속한다. 즉 동시기에 주상편인석부와 유구석부가 함께 사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구 
내 공반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11>는 크기의 구분 없이 후기에 속하는 주상편인석부와 유구
석부의 출토 량을 비교한 것이다. 주상편인석부의 출토 비율이 두 배 이상 많다. 물론 파손품을 제
외한 수치이므로 객관성은 떨어 질 수 있으나, 유구석부가 주상편인석부에 비해 수요와 공급이 적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은 크게 두 가
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 도구의 효율성 면에서 주상편인
석부가 유구석부에 비해 더 뛰어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구석부는 주
상편인석부의 가장 발달된 형태29)

29) 유구석부 중 가장 이른 형식인 Ⅳb식은 ‘구’가 형성되지 않은 주상편인석부 Ⅲb식에서 파생된 
형식으로서, 주상편인석부에서 가장 후행하는(발달된) 형식은 Ⅲc식이다. 그러나 횡단면형태 b→c의 
변화는 석기제작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형식변화로서 기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미비한 것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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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가 형성된 것이며, 착장의 견고함에서 유구석부가 주상편인석부보다 더 안정적임을 밝힌 바 
있다. 
  둘째, 특정 개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가능성이다. 그러나 석검ㆍ동검과 같은 수장 혹은 
유력 개인의 위세품의 개념보다는 목기 제작 집단의 관리자 내지 작업주도자의 상징적 실사용 도
구 정도의 개념으로 추정하고자 한다30). 
 두 번째의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계층화ㆍ체계화된 사회 구조가 작은 작업 집단 내에서도 이루
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주상편인석부가 출현하는 Ⅱ기가 새로운 기종의 출현으로 인한 편인석부(목제가공구)의 확
립기라면, 유구석부가 출현하는 Ⅲ기는 작업공정의 체계화가 더욱 진일보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농경을 비롯한 석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산 활동에 있어서도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Ⅳ.맺음말 

 동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편인석부의 편년과 당시 사회의 문화상안에서 편인석부의 
변천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청동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편인석부는 2개의 획기를 기준으로 ⅠㆍⅡㆍⅢ기로 구분되었다. Ⅰ기조
기에서 전기후반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편평편인석부만 확인되는 시기로 단일기종의 복합적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 Ⅱ기는 전기 전반에서 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주상편인석부라는 새로운 
기종의 출현과 기존 기종의 개량화ㆍ다양화를 통해 후기 농경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편인석부의 발
달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Ⅲ기는 후기 전반에서 후기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로 주상편인석부의 확
산과 유구석부의 출현 등 편인석부를 통한 목제가공술의 체계화가 확립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동남해안지역은 후기에 들어서면서 수전 농경, 환호 취락, 수장의 등장 등 계층화ㆍ체
계화된 사회로 진입한다. 편인석부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편인석부의 편년을 통해 동남해안지역의 청동기시대 사회 안에서 석부의 변천상이 가지
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동남해안지역이라는 한정된 지역과 기종 별 출토 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가 제한적인 점은 인정하는 바이다. 향후 비송국리문화권인 동남해안지역과 송국리문화
권인 영남내륙지역ㆍ서부경남지역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본 고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자한
다.

겨진다. 따라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개념은 기능성을 염두에 둔 측면형태 Ⅰ→Ⅱ→Ⅲ의 변화를 일
컫는다.
30)  ‘동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된 완성품’ 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가설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바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구석부가 주상편인석부에 
비해 위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겠다. 가령 유구석부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주상편인석부가 출토되는 주거지에 비해 입지ㆍ규모 등에서 우세하다든지, 주상편인석부는 주거지 
등 생활 유구에서 출토되는 반면 유구석부는 석검과 같이 분묘 출토 비율이 높다든지 등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향후 연구를 통해 재검토의 기회
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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